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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도  충 청 북 도 의 회  정 책 복 지 위 원 회  -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 (요약)

□ 총   평

 ❍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새로운 방향 제시 (1일 1기관 이상 방문)

 ❍ 활동사항 실시간 공개를 통한 투명한 연수 추진

 ❍ 국외출장 활동 결과물에 대한 정책화 추진

   - 5분 자유발언,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거론된 당면현안 해결방안 모색

 ❍ 연수결과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 및 의견수렴 (귀국 후 토론회 개최 등)

□ 해외 우수사례 및 국내 시사점(문제점 등)

 <독일 평생교육센터>

 ❍ 독일 전역에 920여개의 시민대학 다수 존재 (평생교육의 일상화)

 ❍ 요람에서 무덤까지 지역 평생교육에 대한 도민 욕구 충족을 위해

    충북평생교육진흥원 기능보강 및 제도 개선 필요

 <독일 마더센터>

 ❍ 마더센터는 출산 후 부모가 겪는 어려움과 갈등을 지원하는 것에서 출발

 ❍ 지역여성과 아동의 욕구를 반영하여 지역 여성들이 자발적으로

    만들고, 지역사회 내에서 가족과 이웃 공동체를 재건하는 역할 담당

 ❍ 국내에는 마더센터 개념이 생소하며, 특히 충북은 마더센터가 없는 실정

 <독일 장애인 일자리창출 사회적기업>

 ❍ 독일에는 장애인 직업교육 전문기관 600여개 운영 중

 ❍ 장애인들과 자립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능력향상과 함께 양질의

    일자리 취업연계와 보수교육 등을 병행

 ❍ 직업교육 과정을 거친 장애인들의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수준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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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레버쿠젠 시청, 시의회>

 ❍ 완전한 지방분권 실현으로 지방정부 개념에서 각 부서별 부서장이 

    지방장관의 역할로 지역정책을 총 잭임

 ❍ 전체 공직자의 64% 정도가 여성공무원으로 구성되는 등 여성의

    사회참여 활발 (직장 내 여성간부 비율은 40% 이상)

 ❍ 탈권위적인 의회 회의장 구성으로 의회와 집행부서간 상호존중의

    입장에서 의사일정을 진행하는 등 합리적인 시스템으로 운영

 <독일 국제장애인용품 전시회>

 ❍ 전 세계 장애인들의 편의제공과 장애인용품 산업 발전을 이끌어 주는

    박람회로 장애인복지 필요성과 정책방향을 논의하는 자리

 ❍ 국내의 경우 우수한 제품 생산능력에도 불구하고 고가의 기기 특성상

    장애인들이 보조기기를 접하기는 어려운 실정

 <네덜란드 호그벡 치매마을>

 ❍ 이용자 생활을 기반으로 마을의 요소(종교, 공원, 쇼핑 등 편의시설)을

    포함하도록 구성된 마을형 노인요양시설

 ❍ 국내의 경우 지역생활, 장기요양, 의료 등 다영역을 포괄할 컨트롤

    타워 구축 및 치매프로그램 운영 확대 노력 필요

 <네덜란드 스타트업빌리지>

 ❍ 예비창업 기업간 서로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동반상승효과

 ❍ 국내의 경우 ‘경기도 상상캠퍼스’ 등 청년들을 위한 대규모 공간이

    존재하나 충북의 경우 그 수준이 미약한 실정

□ 주요 정책제안 (세부내용 124p~131p)

 ❍ 충청북도 교육 안전망 구축을 위한 평생교육 기능 강화

 ❍ 충북마더센터 설치 필요

 ❍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체계 확대 필요

 ❍ 치매 관리사업 개선책 마련 필요

 ❍ 도민과 청년들을 위한 복합 문화공간 조성 필요



- 4 -

-  2019년 도  충 청 북 도 의 회  정 책 복 지 위 원 회  -

의 원  공 무 국 외 출 장  결 과 보 고 서

▣ 도민 행복 실현을 위한 복지서비스 정책 발굴 등 도정현안 문제해결을 

위해 정책복지위원회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

Ⅰ  연 수 목 적

□ 연수목적

 ❍ 유럽 선진국 복지정책 현황 및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도정 복지

    정책 적용 및 의정 연구자료 활용

 ❍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가정 육아환경 개선 등 올바른 성평등

    정책실현에 대한 현지조사 및 제안사항 발굴

 ❍ 평생교육제도 운영실태 조사 및 우수정책 사례 연구

 ❍ 노인 치매예방, 장애인 보조기기 활성화 및 청년일자리 창출 등

    제도 개선을 위한 자료수집

 ❍ 기타 공공시설 사회적 약자 편의시설 조사 등

□ 추진방향

 ❍ 상임위 성격 및 연수 목적에 맞는 연수 대상지 및 방문기관 섭외

 ❍ 5분발언,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거론된 당면현안 사항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연수 추진

   ※ 도정에 반영할 수 있는 정책 발굴 → 도민 실생활 개선 초점

 ❍ 도의회 자체 홍보책자 제작, 배부로 공식방문 기관에 대한 상임위

    방문취지 이해와 충북도의회 역할 소개

 ❍ 매일 일정종료 후 방문결과 토론, 활동사항 인터넷 공개 등을 통한

    신속하고 투명한 연수성과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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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국외출장 개요

□ 출장개요

 ❍ 출장기간 : ’19. 9. 17.□화 ~ 9. 25.□수 , 7박 9일

 ❍ 방문국가 : 독일, 벨기에, 네덜란드

   - 독일 평생교육센터 등 7개 공식기관 및 4개 주요현장 방문 (총 11개소)

 ❍ 출장인원 : 9명 (정책복지위원 6, 전문위원실 3)

   - 단장 1명 (정책복지위원회 위원장 박상돈)

   - 단원 5명 (최경천 부위원장, 박형용‧심기보‧육미선‧이상욱 위원)

   - 행정지원 3명 (이강근 수석전문위원, 배상준‧김기범 주무관)

□ 출장자 주요 업무
구분 직위 성명 업무내용

공통과제 전체의원 -
‣ 유럽 선진국 복지 이해 및 도정접목 방안 연구
 - 유럽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복지정책 동향전반
 - 도내 복지제도 개선을 위한 우리의 역할 등 강구

1조
(여성, 평생교육 등)

위원장 박상돈 ‣ 여성복지 정책방향 제시
 - 마더센터 운영 분석을 통한 도정적용 방안 연구
 - 독일 성평등 정책 비교를 통한 도내 여성복지 발전연구

‣ 평생교육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정책연구
 - 독일 평생교육 운영과정 및 현황 파악
 - 우리도 평생교육 운영실태와 비교한 도정 접목

의  원 심기보

의  원 육미선

2조
(청년, 노인치매, 

장애인 등)

부위원장 최경천
‣청년 우수정책 사례 연구
 - 유럽 청년정책 사례연구를 통한 도정 접목방안 연구
 - 청년일자리, 복합문화공간 등 조성방안 강구
‣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노인치매 예방 연구
 - 네덜란드 호그벡 마을 운영사례 파악 및 자료수집
 - 충북 치매안심센터 및 안심마을 현황과 비교연구
‣장애인 보조기기 등 편익증진을 위한 방안 제시
 - 뒤셀도르프 국제 장애인용품 전시회 자료수집
 - 우리도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방안 개선 연구

의  원 박형용

의  원 이상욱

행정지원반
(전문위원실)

수석
전문위원

이강근 ‣ 의원 공무국외출장 계획 수립 및 추진(총괄)
‣ 의원지원 총괄 및 현장 기관방문 지원

주무관
(행정6)

배상준
‣ 공식방문 기관 의전행사 지원
‣ 공식방문 기관 간담회 내용 요약 및 정리
‣ 정책 제안사항 요약 및 정리

주무관
(행정7)

김기범
‣ 의원 공무국외출장 계획 수립 및 추진(실무)
‣ 현장 토론회 내용 요약 및 정리
‣ 연수단 사진촬영 및 현장자료 수집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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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장 주요일정 (방문지 정리)

국가‧도시 기관 일시 주요내용 비고

독일

프랑크푸르트
헤센주의회

9.17.(화)

20:00

‧ 정책복지위 독일 방문에 따른 현지 주의회
  (광역의회) 의원 및 관계자 환영만찬

독일 비스바덴
평생교육센터

(VHS)

9.18.(수)

09:00~11:00

‧ 독일 평생교육 현황 및 센터 운영실태 조사 등

‧ 충북 평생교육사업 추진방향 모색

청년정책
담당관

독일 랑겐 랑겐마더센터
9.18.(수)

13:30~16:00

‧ 마더센터 설립취지, 중점사업 등 자료수집

‧ 저출산극복, 일-가정 양립 및 양성평등을 위한
  정책제안 모색

여성가족
정책관

독일 마인츠

장애인 일자리창출

사회적기업

(INB)

9.19.(목)

13:00~14:30

‧ 지체장애인 등의 자립적인 생활 보장을 위한
 일자리창출 교육과정 현황 등 자료수집

‧ 도내 장애인 등 사회적약자에 대한 일자리 창출
 추진방향 모색

노인
장애인과

독일 레버쿠젠
레버쿠젠

시청 ‧시의회

9.20.(금)

09:00~10:50

‧ 여성 권익증진,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우수
 정책 수집

‧ 의회 운영현황 청취 등 우수 의정시스템 벤치마킹

여성가족
정책관

독일

뒤셀도르프

2019. 

국제장애인용품

전시회

9.20.(금)

13:30~16:30

‧ 국내외 장애인 보조기기 현황조사 및 체험

‧ 도내 장애인 보조기기 발전방안 및 개선모색

노인
장애인과

벨기에 브리쉘 어린이박물관
9.21.(토)

13:00~14:00
‧ 아동친화 문화시설, 편의시설 체험

복지
정책과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대중교통(트램)

체험

9.22(일)

13:00~14:00

‧ 친환경 대중교통(트램) 이용을 통한 장애인 

  편의시설 체험

노인
장애인과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호그벡 치매마을

9.23(월)

14:30~17:00

‧ 호그벡 치매마을 운영현황, 정책자료 수집

‧ 국내 치매안심마을, 치매안심센터 등 활성화 

 및 개선방안 연구

보건
정책과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스타트업 빌리지

9.24(화)

12:00~13:30

‧ 청년 취‧창업 우수사례 연구를 통한 지역

  맞춤형 청년정책 활성방안 모색

청년정책
담당관

네덜란드

헤이그
이준열사 기념관

9.24(화)

14:30~15:30

‧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여 유럽 유일의

  독립운동 성지 방문을 통한 애국심 고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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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장 세부일정

일자 장소(도시) 시간 교통편 일정

1일차

9.17.(화)

인천 12:50 KE905 ‧ 인천공항 출발 (07:30 도의회 → 10:50 인천공항)

프랑크푸르트

17:40

전용차량
(버스)

‧ 독일 프랑크푸르트공항 도착

20:00
▶환영만찬: 헤센주의회
 - 라쉬도르프 의원(특임장관) 등 헤센주의회 관계자
   독일방문 환영만찬

22:00 ‧ 숙소도착 및 1일차 활동사항 정리

2일차

9.18.(수)

프랑크푸르트 08:00

전용차량
(버스)

‧ (이동) 프랑크푸르트→비스바덴

비스바덴
09:00

▶공식기관 방문➀: 평생교육센터(VHS)
 - 독일 평생교육 현황 및 센터 운영실태 조사 등
 - 충북 평생교육사업 추진방향 모색

11:00 ‧ (이동) 비스바덴→랑겐

랑겐
13:30

▶공식기관 방문➁: 랑겐마더센터
 - 마더센터 설립취지, 중점사업 등 자료수집
 - 저출산극복, 일-가정 양립 및 양성평등을 위한
   정책제안 모색

16:00 ‧ (이동) 랑겐→프랑크푸르트

프랑크푸르트 18:00 ‧ 석식 및 2일차 활동사항 정리

3일차

9.19.(목)

프랑크푸르트 09:00

전용차량
(버스)

‧ (이동) 프랑크푸르트→마인츠

마인츠
13:00

▶공식기관 방문➂: 장애인 일자리창출 사회적기업(INB)
 - 장애인 자립생활 보장을 위한 일자리교육 등 자료수집
 - 도내 장애인 일자리창출 추진방향 모색

14:30 ‧ (이동) 마인츠→뒤셀도르프

뒤셀도르프 18:00 ‧ 석식 및 3일차 활동사항 정리

4일차

9.20.(금)

뒤셀도르프 08:00

전용차량
(버스)

‧ (이동) 뒤셀도르프→레버쿠젠

레버쿠젠
09:00

▶공식기관 방문➃~➄: 레버쿠젠시청, 시의회
 - 여성 권익증진,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우수정책 수집
 - 의회 운영현황 청취 등 우수 의정시스템 벤치마킹

10:50 ‧ (이동) 레버쿠젠→뒤셀도르프

뒤셀도르프
13:30

▶정책현장 방문➀: 2019 국제장애인용품 전시회
 - 국내외 장애인 보조기기 현황조사 및 체험
 - 도내 장애인 보조기기 발전방안 및 개선책 모색

18:00 ‧ 석식 및 4일차 활동사항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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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장소(도시) 시간 교통편 일정

5일차

9.21.(토)

뒤셀도르프 09:00

전용차량
(버스)

‧ (이동) 뒤셀도르프→벨기에 브뤼셀

브뤼쉘

13:00
▶사회적약자 편의시설 점검➀: 어린이박물관 방문
 - 아동친화 문화시설, 아동 편의시설 점검 및 체험

18:00 ‧ 석식 및 5일차 활동사항 정리

6일차

9.22.(일)

브뤼셀 09:00

전용차량
(버스)

‧ (이동) 뒤셀도르프→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암스테르담

13:00
▶사회적약자 편의시설 점검➁: 대중교통(트램) 체험
 - 친환경 대중교통(트램) 이용을 통한 장애인 편의시설
   체험

18:00 ‧ 석식 및 6일차 활동사항 정리

7일차

9.23.(월)
암스테르담

10:00

전용차량
(버스)

‧ 공무국외출장 중간결과 정리

14:30

▶공식기관 방문➅: 호그벡 치매마을
 - 호그벡 치매마을 운영현황, 정책자료 수집
 - 국내 치매안심마을, 치매안심센터 등 활성화 및
   개선방안 연구

18:00 ‧ 석식 및 6일차 활동사항 정리

8일차

9.24.(화)

암스테르담

12:00

전용차량
(버스)

▶공식기관 방문➆: 스타트업 빌리지
 - 청년 취‧창업 우수사례 연구를 통한 지역 맞춤형
   청년정책 활성화 모색

13:30 ‧ (이동) 암스테르담→헤이그

헤이그

14:30
▶기타현장 방문➀: 이준열사 기념관
 -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여 유럽 유일의
   독일운동 성지 방문을 통한 애국심 고취

15:30 ‧ (이동) 헤이그→암스테르담

암스테르담

17:00 ‧ 석식 및 8일차 활동사항 정리

21:20 KE926 ‧ 암스테르담공항 출발

9일차

9.25.(수)
인천 15:05 KE926 ‧ 인천공항 도착 (15:50 인천공항 → 19:00 도의회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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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방문대상지 주요현황

평생교육센터 VHS (독일 비스바덴)

방문일시  2019. 9. 18.(수) 09:00 ~ 11:00

주    소  Alcide-de-Gasperi-Str. 4 65197 Wiesbaden

홈페이지 주소  www.vhs-wiesbaden.de

면 담 자  Dr. Philipp Salamon-Menger/Direktor

기관역할

 ‣ 평생교육법(Hessian Continuing Education Act) 원칙에 따라 개인적,
    전문적 및 정치적 분야에서 평생교육 제안 및 보장

 ‣ 각자의 이전 교육수준, 사회적지위, 직업, 국적과 종교와 상관 없이
    모든 성인과 청소년을 위한 평생교육 제공

방문목적
 ‣ 독일 평생교육 현황 및 센터 운영실태 조사, 자료수집 등

 ‣ 충북 평생교육사업 발전 및 향후 추진방향 모색

주요내용

및 시사점

§ 독일에는 16개주, 920여개의 다수의 시민대학이 존재
 - 교육을 통한 국가의 민주화 실현 및 국민들의 자아실현을 위한 교육담당
 - 비스바덴 평생교육센터: 연간 25천명의 시민이 참여 (전체인구 대비 8.6%) 
   (독일전체 연간 60만개 이상 프로그램 개설, 600만명 이상 참여)
 - 시민대학 프로그램은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을 평생교육의 장으로
   이끌어 내는데 큰 역할
§ 요람에서 무덤까지 평생교육에 대한 도민 욕구 충족을 위해 충청북도평생교육진흥원
  기능보강 및 평생교육 제도 확대,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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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평생교육센터 질의응답 주요내용

질의의원 질의내용 및 답변

박상돈 의원

 평생교육센터 운영방식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나요?

  ☞ (답변) 현재 이곳은 사단법인으로 운영되고 있음

     독일 평생교육센터의 33%는 이 곳과 같은 사단법인 성격이며,

     그 외는 시 교육청 산하 등 공공기관으로 운영되고 있음

     비스바덴 평생교육센터는 9명의 이사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명은 시 교육청에서 참여하고, 나머지 8인은 민간으로 구성

심기보 의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수업료 지원은 어떻게 되는지?

  ☞ (답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다양한 할인 프로그램이 존재함

     장애인은 20%, 다자녀는 50%까지 수강료를 할인 지원하며,

     난민들의 경우 시청 추천서가 있으면 전액 무료 지원임

육미선 의원

 수강생들 중에 남녀의 비율은 어느 정도 되는지?

  ☞ (답변) 대학이나 고등교육기관은 남학생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으나

     시민교육의 경우 여성 비율이 전체 70% 정도로 높은 편임

     아울러, 평생교육센터 직원 중 여성의 비율은 80% 수준임

심기보 의원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중앙정부의 지원 비율은 어떠한지?

  ☞ (답변) 교육에 대한 모든 권한과 의무는 연방정부가 하는 게

     아니라 주정부(지방)가 하는 것으로 헌법에 명시되어 있음

     따라서 모든 예산도 주정부에서 집행이 이루어짐

     시민대학연합에서 예산지원을 지속 건의하고 있으나,

     한정된 재원 속에 예산편성이 이뤄지는 만큼 주정부 차원에서

     증액지원은 쉽지 않은 것은 사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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랑겐마더센터 (독일 랑겐)

방문일시  2019. 9. 18.(수) 13:30 ~ 16:00

주    소  Zimmerstr. 3, 63225 Langen

면 담 자  Mrs. Sarah Schöche 랑겐마더센터 원장 외 2명

기관역할

 ‣ 위험에 처한 가족을 위한 안전망 구축과 함께 여성(어머니) 역량 강화 및
    양성평등 제고에 기여

 ‣ 청소년 사회통합 지원, 어린이와 가족의 건강 증진 노력

 ‣ 다양한 클래스와 인종 배경의 시민들을 융합, 사회를 위해 재능과 기술
    기부를 위한 창의적인 플랫폼 제공

방문목적
 ‣ 마더센터 설립취지 및 중점사업 등 주요 현황자료 수집

 ‣ 저출산 극복, 일-가정 양립 및 양성평등을 위한 정책제안 모색

주요내용

및 시사점

§ 마더센터는 출산 후 부모가 겪는 어려움과 갈등을 지원하는 것에서 출발
 - 독일에서 1980년 처음 시작되었으며 풀뿌리 여성운동의 결과물로 현재 400여개 운영 중

§ 마더센터는 지역 여성과 아동의 욕구를 반영하여 지역 여성들이 자발적으로 만들고,
  지역사회 내에서 가족과 이웃 공동체를 재건하는 역할 담당
 - 성별, 세대 간 갈등을 극복하고 자발적인 참여와 봉사로 이뤄진 지역 공동체 네트워크
 - 출산, 육아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고 지속적인 소통을 통한 건강한 가족개념 정착 기여

§ 국내에는 마더센터 개념이 생소하며, 특히 충북에는 마더센터가 없는 실정
 - 화목한 가정 및 올바른 육아환경 조성, 노년층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해 마더센터 설립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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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마더센터 질의응답 주요내용

질의의원 질의내용 및 답변

최경천 의원

 대한민국의 경우 핵가족화 되면서 가족간에 소통이 많이 안 되는데

 마더센터가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는지?

  ☞ (답변) 분명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며, 그 외에도 가족을 넘어

     지역공동체적 측면에서도 소통하고 교류하는 효과가 있음

최경천 의원

 그동안 마더센터 운영함에 있어 어려운 점이 있었다면?

  ☞ (답변) 지금은 마더센터가 나름 정착이 되어서 크게 어려운 점은

     없으나 설립과정 당시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

     초기에 지역사회 내에서도 마더센터의 필요성에 대한 의구심과

     지속가능한 운영이 가능한지에 대한 불신이 많이 있었음

     5년간의 창립과정을 겪었으며, 현재는 창립 된 지 13년이 지났음

육미선 의원

 1980년 마더센터가 시작된 이후 전국에 몇 개 정도 운영되고 있는지?

  ☞ (답변) 독일 전국적으로 약 400개 이상이 존재하며, 헤센주의 경우

      39개소가 존재함. 대도시인 프랑크푸르트의 경우 5개의 마더센터가

      있으며, 인근 인구 20만 정도의 중소도시의 경우 1개의 마더센터가

      존재함

육미선 의원

 운영예산 규모와 어떤 형태로 지원을 받고 있는지?

  ☞ (답변) 몇 가지 중요사업에 대해선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음

     하지만 일부 사업(예. 요가강좌)의 경우 수익사업을 통해 운영비를 

     충당하고 있음. 다만, 국가로부터 받는 예산은 전체 운영비의 50%

     정도에 불과하며, 나머지 운영비는 자체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

     자생적으로 수익금을 창출해 운영하고 있음

     마더센터의 경우 공공기관 직영운영이 아닌 자발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이상욱 의원

 마더센터의 경우 연중휴무 없이 지속적으로 운영되는지?

  ☞ (답변) 연말~연초 중 약 14일 정도 휴무일이 있으나, 그 것을 제외하면

     휴일이 없이 계속 운영되고 있음

     (독일의 경우 크리스마스 기간 전후 14일 정도가 명절기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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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의원 질의내용 및 답변

육미선 의원

 운영은 민간에서 하더라도 부지확보 및 시설물 구축은 어떻게 했는지?

  ☞ (답변) 이 곳의 경우 부지는 시에서 무상으로 임대해 주었으며,

     건축설계의 경우 지역 건축가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이뤄짐

     건축에 있어 필요한 경비는 정부 뿐만 아니라 기부 등 기타경비를

     통해 충당함

박형용 의원

 마더센터를 관리하는 인력 및 자원봉사 규모는 어떻게 되는지?

  ☞ (답변) 마더센터를 관리하는 인력은 31명임. 이들은 자원봉사는 

     아니지만 소정의 교통비 정도의 실비를 받고 참여하고 있는 자임

     이들에게는 연간 2,400유로까지의 세제혜택이 주어짐

     그 밖에 마더센터의 경우 80~90명 정도의 자원봉사자들이 있음

최경천 의원

 마더센터의 규모를 더욱 확대한다면 어떤 부분을 확대하고 싶은지?

  ☞ (답변) 육아 혹은 어머니를 위한 전시회 추진 등을 하길 원함

     일부 지역의 마더센터의 경우 이곳 마더센터 보다 시설규모가 커서

     전시회 등을 진행하고 있음. 지역사회공동체 형성 강화를 위해서도

     필요한 기능이라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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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일자리창출 사회적기업 INB (독일 마인츠)

방문일시  2019. 9. 19.(목) 13:00 ~ 14:30

주    소  Carl-Zeiss-Straße 2, 55129 Mainz

면 담 자  Treuber 공보관 등 2명

기관역할

 ‣ 630명 이상 장애인들의 교육과 일자리 연계제공을 위한 사회적기업

 ‣ 장애인들의 자립적 생활을 위한 능력제고 역할

 ‣ 장애인들에 대한 돌봄서비스 제공, 숙련할 수 있는 직종탐색 및
   연구, 그에 대한 교육지원

방문목적

 ‣ 유럽 선진국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교육과정 및 중점사항 

   자료수집

 ‣ 도내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일자리 창출 추진방향 모색

주요내용

및 시사점

§ 독일에는 INB와 같은 장애인 직업교육 전문기관 600여개 운영중

§ 장애인들의 자립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능력향상과 함께 양질의 일자리 취업연계와
  보수교육 등을 병행
 - 직업관련 기술습득 뿐 아니라 커뮤니케이션 향상을 위한 교육 등 진행
   (스포츠, 문화예술, 기초학문 학습까지 함께 추진)
 - 정원관리, 원예, 문구점, 원목가공 등 다양한 분야에 장애인들이 취업을 통한 사회참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

§ 직업교육 과정을 거친 장애인들이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수준을 보장
 - 다만, 유럽 역시 국가 주요산업이 과거 제조업에서 첨단산업으로 확산되는 현실로
   장애인 직업교실 참가자에 대한 열악한 취업률(3% 이내) 극복은 사회적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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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장애인일자리 창출 사회적기업(INB) 질의응답 주요내용

질의의원 질의내용 및 답변

육미선 의원

 국내의 경우 중증장애인물품 구매율이 지자체마다 1% 이상을 구매하도록

 되어 있는데 독일의 경우는 어떠한지?

  ☞ (답변) 구매의무 할당량이 정해져 있지는 않음. 다만, 30인 단위 사업장 

      기준으로 월별 400유로 이상을 의무적으로 구입해야 됨. 

      그렇지 않은 경우 해당 비용은 세금으로 납부해야 됨

육미선 의원

 한국에서는 장애인 생산물품 생산업체가 판로 확보를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독일의 경우는 어떠한지?

  ☞ (답변) 업체별 구체적 상황을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가령 예를 들면

     주변 기업들과의 연대를 통해 소소한 계약을 통한 물품 판매를

     추진하고 있음. 아울러 기업별 장애인 고용률이 정해져 있으나

     장애인들에게 숙련되고 힘들거나 어려운 일자리를 제공하기엔

     한계가 있음

최경천 의원

 이 곳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되며,

 지자체별 지원받는 금액은 어떠한지?

  ☞ (답변) 이 곳에서 교육을 받는 장애인의 경우 1일 기준으로 1인당

     60유로의 비용을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음.

     이 곳의 경우 600여명이 교육을 받고 있으며, 휴일에 경우에도

     국가의 지원 수당이 나오고 있음 (연 1,314만 유로)

     이렇게 나온 수익금의 경우 직원 인건비, 시설 유지관리비로

     충당되며 실질적인 사회적기업 수입금은 없음

의원공통

 그 밖에 기업 운영에 어려운 점이 있다면?

  ☞ (답변) 독일의 경우도 과거 제조업 위주의 산업에서 4차 산업 등

     첨단산업으로 국가경제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임.

     따라서 장애인들이 직업 알선에 한계가 있는 것은 분명 사실임

     이러한 문제점을 어떻게 극복할 지에 대해선 명확한 해답을 

     내지는 못했으며, 앞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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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버쿠젠 시청, 시의회 (독일 레버쿠젠)

방문일시  2019. 9. 20.(금) 09:00 ~ 10:50

주    소  Friedrich-Ebert-Platz 1, 51373 Leverkusen

면 담 자
 마렌푸스키 (레버쿠젠시 명예시장, 시의원)

 리시라트 코넬리아 (레버쿠젠시 여성부 국장)

방문목적
 ‣ 여성 권익증진,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우수정책 수립

 ‣ 의회 운영현황 청취 등 우수 의정시스템 벤치마킹

주요내용

및 시사점

§ 독일의 경우 완전한 지방분권의 실현으로 지방정부의 개념에서 각 부서별 부서장이
  지방장관의 역할로 지역정책을 총 책임

§ 레버쿠젠시 여성부는 1959년 신설 후, 여성단체 관리‧성평등‧가족 공동체 복지 등 역할 총괄

 - 연도별 양성평등 정책 실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계층별 소득수준 등을
   고려 세부적인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
§ 레버쿠젠 전체 공직자의 64% 정도가 여성공무원으로 구성되는 등 여성의 사회참여가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있음

 - 특히, 공직사회 여성간부 비율은 46% 수준, 민간의 경우 40% 내외로 높은 수준
 - 이 밖에 공직구성은 시간선택제 근무자가 1/3 정도 차지하고 있으며, 근무환경의
   경우 자택근무도 적극 권유하는 등 유연적인 환경
 - 공직 뿐만 아니라 민간에 있어서도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강화교육에 많은 노력
§ 가정폭력 등의 피해를 입은 여성들을 위한 ‘여성의 집’을 운영하고 있으며, 1개소당 연간

  160명 정도의 여성 혜택을 받고 있으며 앞으로 그 규모를 확대할 방침

§ 레버쿠젠 시의회는 시의 3개구에서 선출된 52명의 시의원으로 구성

 - 정당별 수는 기독교민주당(현 여당) 17석, 사회민주당 14석, 군소정당이 각 3~5석
   정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장 역시 시의원으로서 정당 정책에 따른 사업추진 등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있음
 - 탈권위적인 의회 회의장 구성으로 집행부서와 상호존중의 입장에서 본회의 등
   의사일정 진행이 매우 합리적으로 이뤄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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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레버쿠젠 시청 질의응답 주요내용

질의의원 질의내용 및 답변

육미선 의원

 성평등 실현을 위한 주단위 법이 개정된 시기와 법명은 어떻게 되는지?

  ☞ (답변) 연방기본법의 근거하여 양성평등을 위한 법이 1994년 제정

     되었고, 법명은 “양성의 평등을 위한 법”임

육미선 의원

 여성임원 할당제에 대하여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에서 어느 정도 실현되고

 있는지?

  ☞ (답변) 공공영역이 아닌 민간영역에서는 그 비율을 강제할 수는

     없음. 다만 40% 정도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박형용 의원

 이곳 레버쿠젠시에서 추진하는 여성정책과 관련하여 특별한 점이 있다면?

  ☞ (답변) 일단 남녀간 비슷한 과제와 업무추진을 하고 있고, 업무의

     통일성을 위해 주정부와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조율하고 있음.

     각각의 업무사항을 통일하는 것이야 말로 성평등 분위기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임

심기보 의원

 레버쿠젠 의회에서 자체 예산편성권이 있는지?

  ☞ (답변) 정책결정 입안과정을 설명하자면 대부분의 정책제안은 시청

     에서 나오며, 의회에서는 그러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는 기능을 담당

     (다만, 한국과 달리 시의원 중 1명이 시장 역할을 맡고 있음)  

최경천 의원

 출산율 증가와 관련하여 독일 유치원 지원은 어떠한지?

  ☞ (답변) 주정부 마다 그 규정은 조금씩 차이는 있으나, 레버쿠젠시의

     경우 1일 기본 6시간은 무료이며, 그 외 시간의 경우 부모의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이 있음. 

의원공통

 독일의 출산율은 어느 정도 되는지?

  ☞ (답변) 적극적인 보육지원정책 추진을 위해 현재 독일의 출산율은

     해마다 조금씩 증가추세이며, 1.5명 정도로 상승 (국내 0.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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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제장애인용품 전시회 (독일 뒤셀도르프)

방문일시  2019. 9. 20.(금) 13:30 ~ 16:30

주    소  Am Staad, 40474 Düsseldorf (Messe Dusseldorf Hall)

홈페이지  https://www.rehacare.de

박람회 개요

 ‣개최기간 : 2019. 9. 18. ~ 9. 21.   * 1977년 이후 매년 개최

 ‣주요내용 : 의료기기, 약품‧위생, 건강‧복지‧실버산업 등

 ‣참가국수 : 43개국 (독일, 한국, 중국, 네덜란드, 이탈리아 등)

 ‣전시규모 : 행사장 32,092㎡, 약 4만명 관람

방문목적
 ‣ 국내외 장애인 보조기기 현황조사 및 체험을 통한 비교분석

 ‣ 도내 장애인 보조기기 발전방안, 개선책 모색

주요내용

및 시사점

§ 독일 뒤셀도르프 국제장애인용품 전시회는 전 세계 장애인들의 편의제공과 장애인용품
  산업의 발전을 이끌어 주는 대표적인 박람회
 - 개최지 독일을 비롯해 대한민국, 중국 등 전 세계 43개국 참여
 - 대한민국의 경우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43개 기관‧업체가 참여 66개 제품 전시
§ 본 박람회는 장애인용품 전시, 바이어 상담과 함께 독일 주정부 차원에서 장애인복지
   확대 필요성과 향후 정책방향을 설명하는 자리 마련
§ 국내의 경우 우수한 제품 생산 능력에도 불구하고 고가의 기기 특성상 장애인들이
  보조기기를 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선진국에 비해 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
§ 보조기기를 구입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해 도 차원에서 보조기기 지원 제도 마련 필요
 - 특히, 학령기 자세유지가 필요한 장애 아동청소년의 자세유지를 위한 장애아동
   청소년유모차형 휠체어 지원사업의 선제적 도입 검토 필요
§ 또한 충청북도 보조기기 사업에 있어 유지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수리사업
  모니터링을 보조기기센터를 통한 추진과 함께 치매예방 관련 보조기기, 제품 등에 대한
  도민들에게 대여 사업을 추진 방향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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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 어린이박물관 (벨기에 브뤼쉘)

방문일시  2019. 9. 21.(토) 13:00 ~ 14:00

주    소  Rue du Bourgmestre 15, 1050 Ixelles

방문목적  아동친화 문화시설, 편의시설 체험

시 사 점
§ 도심 속 아동친화 문화시설 설치, 운영을 통해 어린이 상상력 제고와 유아의 시각에 맞춘
  미래 직업체험 기회 제공

네덜란드 대중교통 트램 체험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방문일시  2019. 9. 22.(일) 13:00 ~ 14:00

주    소  암스테르담 센트럴역 일원

방문목적
 대중교통(트램) 이용을 통해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편의시설
 벤치마킹

시 사 점

§ 트램 탑승시 휠체어 진입편의를 위해 출입구내 경사면 설치와 기타 장애인 편의 제공을 위해
  등받이 설치 인상적
 - 다만, 트램 폭의 협소로 열차 내 휠체어 이동이 불편한 점은 아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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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그벡 치매마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방문일시  2019. 9. 23.(월) 14:30 ~ 17:00

주    소  Heemraadweg 1, 1382 GV Weesp

면 담 자  Iris van Slooten - Klarenbeek / Office Manager

기관현황

 ‣ 시설면적: 14,310㎡ (4,639평)
 ‣ 건립비용: 1,920만 유로(한화 약 236억원)
 ‣ 연운영비: 1,462만 유로(한화 약 180억원)
 ‣ 인    원 (’19. 9월 기준, 자원봉사자 제외)
   · 대상자(치매환자) : 169명
   · 직원수 : 170여명(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 대상자 5~6명씩 네덜란드 가정 형태로 가구구성

 ‣ 운영재정: 국가 사회보장제도 지원, 수득수준에 따라 이용료 부담
※ 개인 이용 부담금 1인당 월 160∼2,300유로

방문목적

 ‣ 세계적인 치매안심마을로 유명한 호그벡 치매마을 방문을 통한

   주요 운영현황 및 정책자료 수집

 ‣ 국내 치매안심마을, 치매안심센터 등 활성화 연구

주요내용

및 시사점

§ 이용자 생활을 기반으로 마을의 요소(종교, 공원, 쇼핑 등 편의시설)을 포함하도록 구성된
  마을형 노인요양시설

 - 전문 종사자가 편의시설 등에서 환자를 맞이하고 있고 안전한 치매환자 배회를
   위한 시설 구조물이 있어 치매에 안심되는 마을
§ 국내의 경우 지역생활(재가, 돌봄), 장기요양(시설입소, 주간보호), 의료(치료) 등 다영역을
  포괄할 컨트롤타워 구축 필요
§ 충북에는 타 시도에 비해 우수한 사업 모델이 있으며 이에 대한 확대 노력 필요
 - (치매안심마을) 진천, 옥천 중심 시범사업을 통해 금년도 14개소 운영
 - (찾아가는 독거노인아카데미) 독거노인의 치매안전망 구축사업, 노인복지영역과
   연계한 사업으로 보건과 복지 각 영역이 갖고 있는 특성을 활용한 연계사업
§ 치매환자 지역 생활을 지원하는 보조장치 체험 도입(확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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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호그벡마을 질의응답 주요내용

질의의원 질의내용 및 답변

이상욱 의원

 일반 치매요양시설과 달리 호그벡 마을만의 특징이 있다면?

  ☞ (답변) 요양시설의 경우 안전을 위해 치매환자를 침대에 묶어 놓는 등

      비인권적인 모습이 존재할 수 있으나, 이곳은 중증의 장애를 가지고

      있어도 할 수 있는 최대한 정상인과 같은 삶을 지낼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고 실천하고 있음

최경천 의원

 호그벡 같은 곳이 실질적으로 더욱 확산되고 있지 못한 이유는?

  ☞ (답변)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된 요인이라 생각함. 예를 들어

     암스테르담에 있는 요양원은 고층빌딩으로 구성되어 있어 호그벡과

     같은 요양시설 구성, 배치를 할 수 없는 현실임. 다만, 네덜란드의 치매요양

     시설은 인간 중심의 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호그벡 마을과 같은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지속 노력하고 있음

최경천 의원

 비용부담과 관련하여 개인부담금과 정부지원금 수준은 어떠한지?

  ☞ (답변) 환자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이 있으며, 최저 160유로에서

     최대 2,300유로로 부담하고 있음. 그 외 부족분은 정부지원금으로 충당

     호그벡 마을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1인당 1일 235~285유로 정도

     (건물유지비 포함). 

최경천 의원

 처음 요양시설 설치 당시 주변 주민들의 반대는 없었는지?

  ☞ (답변) 사실 이곳의 경우는 특수한 상황이였음. 지금의 치매시설을

     설치하기 전부터 기존 요양시설은 존재했던 상황이였음.

     아마, 새로운 곳에 치매요양시설을 설치한다면 분명 인근주민의

     반대는 있었을 것임. 이는 일반인과 치매환자가 다르다고 인지하기 

     때문인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꾸준히 설득을 하고

     인식개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함

의원공통

 호그벡 마을 운영에 있어 어려운 점이 있다면?

  ☞ (답변) 이 곳의 시스템은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기존 법령, 규칙 등에 정해진 규정과 맞지 않았던 점에 대해서

     예외사항으로 인정받기가 어려웠음

     두 번째로 일반인의 생각이 아닌 치매환자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인간중심적 접근으로 시각을 전환해야 한다는 점이 어려웠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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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의원 질의내용 및 답변

박형용 의원

 치매환자수가 169명인데 반해 직원수는 어떻게 되는지?

  ☞ (답변)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을 합쳐서 약 170명의 직원이 근무함

      그 외 자원봉사수를 합치면 그 인원은 더 많을 것임

박형용 의원

 시설 운영과 관련해서 정부지원에는 한계가 있을 것인데 자체 수익

 사업은 없는지?

  ☞ (답변) 2018년도 기준으로 호그벡 마을의 자체수익금은 70만유로

     정도임. 이는 레스토랑, 극장, 슈퍼마켓 등 운영을 통한 수익금 이였으며,

     이는 호그벡 마을이 치매환자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되었기 때문임 

심기보 의원

 치매환자분들 중에 폭력적인 성향을 갖춘 사람이 있을텐데 그런 

 환자들은 어떻게 관리하는지?

  ☞ (답변) 일반 요양시설의 경우 안전을 위해 일부 환자를 감금하고

     비인권적으로 대해주는 사례가 있겠으나, 이곳에서는 모든 환자에 대한

     자유가 보장되고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기 때문에 폭력적인 성향을

     갖췄던 사람들도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으며 행동양식 또한

     바뀌게 됨

육미선 의원

 치매 병력을 가지신 분들은 다른 사람들하고 적응하기가 힘들텐데

 한 가정에 6~7명이 함께 생활하는 운영 방식에 어려운 점은 없는지?

  ☞ (답변) 일단 서로 잘 맞는 분들끼리 그룹을 이뤄 생활하고 있음

     좀 더 구체적으로는 4개의 라이프스타일로 나눠가지고 치매 환자가

     이전에 어떤 습관과 어떠한 방식으로 살아왔는지를 분석해서

     치매환자 가정을 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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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빌리지 (독일 암스테르담)

방문일시  2019. 9. 24.(화) 12:00 ~ 13:30

주    소  Science Park 608, 1098 XH Amsterdam

면 담 자  Bert Rap / Events manager 

기관역할

 ‣ 국적과 상관없이 예비청년창업희망자 누구에게 작업공간, 회의실,
   인터넷 및 보안서비스 등을 무료로 제공하여 창업 준비를 위한
   최상의 조건 제공

 ‣ 입주 스타트업 기업들이 다른 기업, 단체들과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관련 지식과 기술의 공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

방문목적

 ‣ 청년정책 우수사례 연구 및 우리도 개선방안 마련

 ‣ 청년 취·창업을 위한 우수사례 연구로 지역 맞춤형 청년정책 활성
   방안 모색

주요내용

및 시사점

§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스타트업 빌리지 조성 목적은 첨단 기술 및 과학분야의 예비창업
  기업들을 유치하고 서로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동반상승효과를 도모
 - 3개 섹션으로 구분된 39개 컨터이너에서 청년 예비창업기업 입주 (2007년 개소)
 - 스타트업 빌리지 입주자들은 2년의 기간 동안 공동작업 공간, 응급실, 인터넷서비스,
   법률지원 등의 편의시설을 무상으로 지원하며, 저렴한 비용으로 행사장 등 사용
 - 대부분의 스타트업 기업은 다른 기업 및 단체들과 협력관계를 구축해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관련 지식과 기술의 공유가 활발히 이뤄짐

§ 충북의 경우 최근 청년들의 창업지원 및 커뮤니케이션 활성화를 위하여 충북청년희망센터를
  개소하였으나 주요 선진지 유사시설에 비해 그 규모가 협소함
 - 수원시에 위치한 ‘경기상상캠퍼스’를 롤모델로 삼아, 향후 이전 예정인 자치연수원 부지
   등을 활용하여 청년들의 창업, 복합문화공간을 넘어 가족공동체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추가 공간조성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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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스타트업빌리지 질의응답 주요내용

질의의원 질의내용 및 답변

최경천 의원
 현재 네덜란드 청년실업률은 어떻게 되는지? (국내 11~12%)

  ☞ (답변) 네덜란드의 경우 2019. 6. 9일 조사 기준으로 3.44% 수준임

박상돈 의원

 폐컨테이너를 활용한 공간배치가 인상적인데 시설 설치와 관련해서

 국가 및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준 사항이 있는지?

  ☞ (답변) 폐컨테이너는 자체적으로 구매한 사항이며, 시설의 배치 및

     인테리어 등 작업공간과 관련된 사항은 지역 건축사의 도움으로

     설치하게 되었음

박상돈 의원

 현재 이곳 시설에 입주한 업체에 대한 임대료는 어떻게 되는지?

  ☞ (답변) 별도의 임대료가 없으며,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창업 전 단계까지 준비과정을 지원해 주는 곳으로 입주 후 2년간

     무료로 지원해 주고 있음

육미선 의원

 이민자를 대상으로도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한민국 

 청년들도 이용한 사례가 있는지?

  ☞ (답변) 아직까지 아시아 국가에서 사용한 사례는 없었으나,

     자국민이 아니더라도 유학청년 누구나 기회를 제공해주는 것은 맞음

최경천 의원

 국가나 지자체의 예산지원은 어느정도 규모가 되는지?

  ☞ (답변) 약 30% 정도의 지원금을 받고 있으며, 그 외의 경우

     일부 시설에 대한 대여료 및 기업체 후원금 등을 통해 충당

이상욱 의원

 모든 창업 준비과정이 2년 안에 끝날 수는 없을텐데 2년의 사용기간이

 종료되면 무조건 시설에서 나와야 되는 건지?

  ☞ (답변) 창업 준비과정이 2년안에 반드시 끝날수는 없겠지만,

      기본적으로 2년의 기간이라면 어느 정도의 창업 결과물이 나옴

      해당 실적을 참고하여 1년 단위로 연장여부를 결정하며, 공간이

      여유치 않을 경우 약간의 대기시간을 거쳐 재입주하는 방식 진행



- 25 -

이준열사 기념관 (독일 헤이그)

방문일시  2019. 9. 24.(화) 14:30 ~ 15:30

주    소  Wagenstraat 124, 2512 BA Den Haag

면 담 자  이기항 이준열사기념관장 외 1명

기념관 소개

 ‣ 1620년대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지어진 건물로 370여년간 가정집,
   상가, 극장, 호텔 등으로 사용되어 오다가 1995년 8월 5일 현재의
   이준열사 기념관으로 개소

 ‣ 1907년 6~7월경 고종황제의 밀명을 받은 이준, 이상설, 이위종 등
   세 명의 헤이그 특사가 제2차 만국평화회의 참석을 위해 머문 장소

 ‣ 제2차 만국평화회의 참석 무산 후 얼마 뒤, 이준열사가 갑작스럽게
   숨을 거둔 장소로 유럽 유일의 독립운동 성지로 남아 나라사랑,
   평화사랑 정신을 일깨워 주는 교육장

방문목적
 ‣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여 유럽 유일의 독립운동 성지인

   이준열사 기념관 방문을 통한 애국심 고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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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일자별 활동사항

▣ 상임위 공무국외출장 추진과 관련하여 계획에 맞는 추진과 연수성과
   내실화를 위해 ‘도의회 홈페이지’로 공지한 일일 활동사항 보고 (최초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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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공무국외출장 후기

 박상돈 위원장

사실 이번 공무국외출장과 관련하여 연수단 단장을 맡으면서 출발 

전부터 큰 걱정과 고민을 안고 추진했었다. 2017년 우리 도의회 해외연수 

논란과 함께 올해 초 예천군의회 사건까지 지방의회의 해외연수는 매년 

많은 논란과 함께 지역사회에 비난을 받아 왔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 정책복지위원회는 변화하는 지방의정의 모습을 보여주고 

의회 공무국외출장을 진정한 연수로 변화시키기 위해 위원회 위원 6인 

모두는 준비단계부터 하나하나 꼼꼼히 챙기며 준비에 최선을 다했다.

금년 5월부터 국외출장을 본격적으로 준비했지만, 사실 우리 위원회의 

국외출장은 이미 지난해 7월부터 진행한 것과 마찬가지이다. 평소 정책복지

위원회에서 관심을 가져왔던 평생교육, 성평등, 공공의료, 치매관리, 장애인 

보조기기, 청년정책 등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복지분야 전반에 대해서 평소 

꾸준히 연구하고 선진지 벤치마킹 등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이번 연수가 그간 국내에서 취합한 다양한 정보와 

자료 등을 통해 우리와 비슷하거나 좀 더 유리한 조건에 있는 유럽 선진국 

복지제도 현황과 비교 분석하여 우리도의 실질적인 정책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추진하였다.

1일 1기관 이상의 방문일정을 실천하기 위해 7박 9일간의 짧은 일정 

동안 무려 11개의 기관, 전시장 등을 방문하였고, 특히 공식적인 기관

방문이 불가능한 주말 휴일에도 어린이박물관, 트램체험 등의 현장견학으로 

달라진 지방의회 국외출장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했다.

또한, 우리 도의회 사상 최초로 국외출장 기간 동안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일일 활동사항 보고를 시행함으로써 도민의 알권리 충족과 내실 있는 

해외연수 진행을 위해 노력하고 또 노력하였다.

기관별 방문을 살펴보면 독일 평생교육센터의 경우 독일 시민 뿐만 아니라 

이주민들까지 교육에 대한 욕구 충족을 위해 언어교육, 취업교육 등의 다양한 

평생교육을 추진하고 있었고 그곳 현지에서 평생교육을 수강받고 있는 한국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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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나 진솔한 의견을 듣고 한편으로 전 세계 곳곳에 퍼져있는 대한민국의 위상을 

느낄 수 있었다.

마더센터의 경우 사실 시설방문 전까지도 매우 생소했던 공간이였다.

우리 위원회 육미선 의원의 기획, 추천으로 추진한 마더센터의 경우 방문

하기 전까지만 해도 육아 정보를 교류하기 위한 어머니들을 위한 공간으로 

인식을 했었다. 하지만 막상 기관을 방문해 보니 어머니 뿐만 아니라 아버지도 

같이 자녀육아에 동참하고 나아가 할아버지, 할머니, 아이들까지 전 세대를 

아울러 함께 소통하고 정보를 교류하는 매우 인상적인 공간이었다.

따라서 우리 도에도 이러한 마더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면 저출산 문제로 

어려움에 빠진 대한민국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든다.

특히, 마더센터 방문하는 동안 독일 랑겐신문 관계자의 취재로 우리 

위원회를 독일 현지에 널리 알리게 된 점을 매우 기쁘고 금번 우리 

위원회의 연수실적을 보다 풍성하게 만든 계기가 되었다.

레버쿠젠 시청의 경우 시청사 건물을 찾기까지 다소 애를 먹었었다.

우리처럼 관공서 이미지를 풍기는 건물이 아닌 도심 속 유통시설 내에 

위치했었기 때문이다. 왜 그런가 했더니 청사시설 유지비도 최소화 하고 

시민들의 시청사 접근성 향상을 위해 그랬다고 한다. 곰곰이 생각해 봤

을 때 관공서가 시민들이 접근하기 편한 곳에 위치한다면 다양한 민원

업무 처리에 있어 매우 편리하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나마 우리나라의 

경우 다행인 것은 대규모 공공이용시설 내에 24시 무인민원발급기가 있

다는 점, 이 점에 대해선 IT선진국인 우리나라가 이미 전 세계적으로 

최고의 실력을 갖추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었다.

시청사 내에선 양성평등 정책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코넬리아 

여성국장을 만났다. 2시간 여정도의 짧은 시간이였지만 최대한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전체적인 여성정책에 대한 내용은 우리와 큰 차이는 

느끼지 못했다. 다만, 여성의 사회적 참여 비율이 우리와 비교했을 때 

높은 수준을 차지하고 있었고 특히 여성 간부비율이 40%가 넘는 부분

에 대해선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독일의 준비과정이 우리보다는 긴 

시간을 할애했기 때문에 그러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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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셀로드르 국제장애인용품 전시회의 경우 보다 내실 있는 전시장 

관람을 위해 우리 연수단을 2개조로 나눠서 꼼꼼히 살펴봤다. 다양한 

국가, 다양한 기업에서 각자가 그간 개발한 장애인 보조기기를 전시,

홍보하였고, 특히 한국에서도 많은 기업들이 참여하여 우리의 기술을 

설명하는 점이 매우 인상 깊었다. 한편으론 우리의 보조기기 수준이 

우수한 점에도 불구하고 정작 국내 장애인들이 보조기기를 활용하는 

점이 어려운 면을 지켜봤을 때 의회 차원에서 보조기기 활성화를 위한 

정책대안을 발굴한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된다.

독일, 벨기에를 거쳐 네덜란드에서는 호그벡 치매마을과 청년 창업지구인 

스타트업 빌리지를 방문했다.

호그벡 치매마을의 경우 치매환자에게 자유와 편안함을 주어 생을 

마감하는 그 순간까지 치매환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점이 특색

이었다.

다만, 한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러한 시설을 운영하기에 들어가는 

막대한 예산비용이 될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선 호그벡 마을 역시 인정을 

하고 있고 수익사업을 창출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한다.

국내에서도 서울시 용산구에서 호그벡 치매마을을 벤치마킹하여 치매

마을을 조성하고 있다고 하는데 향후 사업조성이 완료되고 나서 꼭 한번 

방문을 해봐야 하겠다. 아울러, 현재 운영 중인 치매안심센터, 치매안심마을 

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추진사업 개선으로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하는 

부분을 찾고 올해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된 진천군 커뮤니티케어 사업을 

보다 확대하여 운영한다면 치매환자뿐만 아니라 노인건강 복지에 보다 

나은 개선책을 마련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었다.

청년창업 스타트업 빌리지의 경우 저렴한 폐컨테이너를 활용한 공간

창조로 청년들의 상상력 제고와 저렴한 임대, 운영비로 초기 창업준비자에게 

도움을 주는 공간이었다.

우리의 경우 최근 충북청년희망센터를 개소했지만 규모와 내용을 비교

했을 때 아직은 매우 부족하다고 생각이 든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 경기도 수원시에 소재한 ‘경기상상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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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을 통해 청년창업을 위한 공간제공과 함께 청년을 넘어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한 모습을 비교견학 한바 있다.

마침 우리 도에서도 최근 자치연수원 북부권 이전을 위한 타당성 용역을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접목하여 향후 활용

방안을 연구해 본다면 충북 청년일자리 창출과 건전한 가족문화 조성에 

큰 힘이 될 거라 생각된다.

이번 연수단의 총 단장으로 매우 바쁜 일정으로 진행된 정책복지위원회 

국외출장은 연수 기간 동안 몸은 많이 힘들었지만 한편으로 매우 보람차고 

의미 있는 연수였다고 말하고 싶다.

연수기간 동안 모든 의원님들이 하나 되어 사건사고 없이 계획한 대로 

열정적으로 활동하는 모습에 단장으로 매우 다행으로 생각하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 연수를 위해 묵묵히 행정지원을 

해준 이강근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전문위원실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

이번 연수기간 동안 보고 배워온 자료를 통해 남은 전반기 상임위 활동

기간 동안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앞으로도 도민에게 행복을 듬뿍 드리는 정책복지위원회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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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경천 부위원장

■들어가며

2008년 정부 노사발전재단의 지원으로 선진국 노사정 사업(지금의 

경사노위)과 노사관계를 배우기 위해 독일과 프랑스를 방문한 이후 

이번에는 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의원 신분으로 유럽 선진국의 복지 

서비스 현황 및 평생교육과 청년정책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도정의 

복지정책에 적용하고 연구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두 번째로 방문했다.

▣9월 17일(화)

독일 프랑크푸르트 공항에 도착한 우리는

Batzenhaus(프랑크푸르트 소재)로 이동한 후

당초 19시경 저녁식사와 함께 독일 헤센주

의회 라쉬도르프 의원 등 의회 관계자를

만나기로 했으나, 교통정체와 지리정보 부족

등으로 20시가 되어 식당에 도착했다.

예정 시간보다 늦게 도착한 관계로 우리 

의원들과 간단한 상견례와 잠깐의 일반적인 간담회를 갖고 기념촬영 

후 헤어질 수밖에 없어 다소 아쉬웠다.

▣9월 18일(수) 오전

평생교육센터(Community Adult Education Center)=시민대학

Wiesbaden에 위치해 있는 평생교육센터를 오전에 방문했다. 사단

법인으로 설립되어 있으며, 1921년에 개교하였다 한다. 교통이 비교적 

편리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다. 설립초기에는 시민 교양교육과 노동자

교육(일하는 사람들의 보수교육)을 시작으로 했으나, 1933년 독일 나치에

의해 잠시 폐교되기도 하는 아픔을 겪었고 전쟁이후 50~60년대에는 

재정부족 문제를 겪었으며, 외국어 교육(30여개국)을 개설 강화한 이후

1970년대부터 교육수준이 프로페셔널하게 변화하였다 한다. 1992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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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적이고 진보적인 내용들의 노인대학까지 설립하기에 이르렀으며,

2004년에는 자체 시민대학에서 어학자격증까지 발급할 수 있는 자격을

획득했다. 2007년에는 6200명의 난민에게 기본적인 독일어 언어교육

까지 실시하기에 이르렀다고 한다. 거의 종합대학에 이르는 수준으로 

재정지원은 60%는 공적 지원으로 나머지 개인이 40% 정도를 부담한

다고 한다. 일반 다른 교육기관보다는 상당히 저렴한 비용이다.

강의 내용 역시 기본적인 독일어강좌부터 주방위생, 정원관리 등의 

쉬운 것부터 경제학과 철학 그리고 정치수업과 교육상담 및 직업진로

상담까지 지역특색을 반영한 교육과정 개발과 피교육자에게 실제로 

유용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근간에는 독일로 이주하는 난민이 많아

지면서 많은 부분을 독일어 언어교육에 집중하고 있다고 한다. 2011년

부터는 독일의 인구 약 600만 명이 독일어 맞춤법 사용이 부족해 기본

문법과 맞춤법 정자에 대한 어학 기본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한다.(문해 교육)

또한 때로는 주말을 이용해 예술 사진 전을 개최하는 등의 문화행사

도 겸하고 있다.

강좌 수는 총 1884개의 강좌를 개설하고 있으며 연간 수강생이 2만 

5천 명에 이른다고 하는데 이는 당해 주의 인구가 29만 명인 점을 감안

한다면 거의 10%에 가까운 인원이 참여하는 숫자이다.

2019년도의 개설강좌 구성을 살펴보면 난민을 위한 어학강좌(47%)

건강, 스포츠강좌(24%) 문화강좌(16%) 직업교육(11%) 정치교육(2%) 등

순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1인당 약 150유로(한화로 약 20만원) 정도이면

10번 정도의 강의에 참석할 수 있다고 한다. 연간 소요예산은 800만 

유로(한화로 약105억원)가 소요되며 재정의 충당은 헤센주정부에서 

40%, 비스바덴 시청에서 23%, EU에서 2%를 지원받고 있다하고 자체로

재정을 70%를 조달하고 있다고 표현하는 것을 보면, 시민대학을 운영

하는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발표자의 말에

의해서도 재정조달을 위한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결국 ‘물량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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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과목1884개)로 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조직의 구성원은 STAFF 직원은 60여명이 근무하고 있고 각 개설과목

마다 적게는 100명부터 많게는 160명까지 강사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 

이 시민대학의 자랑이라 한다. 이중 46%가 정규직이라 한다.

(사화학 강사 100명, 문화부 강사 150명, 직업교육, 구직교육강사 120명,

어학부 160명, 건강부, 시니어아카데미, 아동교육) 결국 이 평생교육

센터는 아동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연령과 모든 업종에 대해 

광범위하고도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이다.

▶정책제언

우리 충북은 2011년 2월 「충청북도 평생교육 진흥조례」제정을 통해 

그 해 4월부터 충북연구원에 충북평생교육진흥원을 지정, 운영하고 

있으나 그 수준이 미약한 실정임.

(인원 7명(겸직2, 전임5), 예산역시 미흡(2019년도 5억 2천 5백만원))

평생교육의 의미는 언제, 어디서, 누구든지 자신이 원하는 교육과 

학습을 누릴 수 있는 전반적 시스템을 말함. 이에 우리 충청북도의 

평생교육 추진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도와 11개 시-군이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평생교육 시스템이 필요함. 따라서 우리도는 이를 위한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과 조직, 예산이 필요함은 물론,

이의 기능강화와 실제적인 운영을 위한 조례 제 개정과 정책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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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8일(수) 오후

마더센터(Mehrgenerationenhaus)

Zimmerstr 랑겐의 마더센터를 방문했다. 주변에 학교와 주택가가 

있어 사람의 접근성이 매우 좋은 곳에 위치해 있었다. 독일 마더센터는

1980년에 처음 시작 되었는데 출산 후 겪는 어려움과 갈등을 지원하기

위한 여성운동의 결과물로 알려져 있다. 이곳 랑겐 마더센터 역시 지자체와 

지역주민에게 설득을 위해 준비한 기간만 약 5년이 시간이 필요했다고 

한다. 근간에는 이용자가 많아지고 성과도 있는 만큼 지역정치인들의 

관심도 꽤 높아졌다고 한다. 연중 무휴로 운영되고 있는 마더센터는 

처음 지어질 때에 토지와 건물 거의 모두 지역민들의 기부형식으로 

지어졌다고 하니 이 또한 놀랄만 하다. 랑겐 마더센터의 규모는 대지 

약 150평 규모에 건평 약 40평 정도에 2층으로 지어져 있었다. 마더

센터의 첫인상은 그냥 ‘평범한 집’ 같았다 다만 아이들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또 인종에 관계없이 다양하게 모여 사는 대가족처럼 보여

졌다. 유아들은 엄마와 함께 실외 모래터에서 놀고 있고, 실내 식당에서는

간식과 차를 만들어 먹고 마시며 새내기 엄마들은 아기들과 놀아주는 

공부(?)를 하고 있고, 노인들은 방 한편에서 카드놀이를 하고 있는 

모습이 이색적으로 보이기도 했지만 평화롭게 보이기도 했다. 마더센터는 

독일 전 지역에 400여개가 존재하고 있으며 다세대 하우스까지 포함한다면

500여개에 이른다고 한다. 또한 세계 곳곳으로 확대되고 있다 한다.

직원은 31명 정도이나 대부분 자원봉사자로 구성되어 있고 무보수 

자원 봉사자 역시 최대 90여명 까지 이른다고 한다. 부분적인 교육도 

이루어지지만 일상생활에 근접하고 쉬운 교육들이 대부분이다. 예를

들면 재봉교실, 수선, 언어교습, 컴퓨터 또는 육아에 관한 사항 등 이지만

직접 체험한 마더센터는 그냥 편하게 가족 같은 관계 속에서 서로에게

멘토 역할을 해주고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고 지역의 가족과 인종적인 

현안에 대해서도 대응하고 있는 모습이다. 운영방식은 지자체의 직영

방식이 아닌 거의 모든 재정을 후원과 자발적 봉사로 부담하고 있고 

교육 역시 이 재정문제로 인해 50% 정도를 교육자가 부담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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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같으면 ‘이처럼 세대를 뛰어넘어 한 공간에서 많은 사람들이

생활이 가능할까?’ 하는 궁금증도 있었지만 독일의 마더센터 역시 하루

아침에 되지는 않았으리라 생각한다. 방문 중에 랑겐의 지역신문에서 

한국에서 온 의원들을 취재하기 위해 우리와 동행하였는데 또 하나의 

즐거움이 되었다.

▶정책제언

독일의 마더센터는 지역사회의 육아문제 뿐만 아니라 가족과 이웃

공동체를 재건하는데 역할을 하였다. 주민관계를 새롭게 만들고 ‘아이 

한 명을 기르는데 한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개념을 확산시켰다. 우리

나라 역시 아직까지는 일부지자체(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대전, 경산시 등)

에서 ‘행복마을 마더센터’라는 이름으로 소수가 운영되고 있고 각 지방

자치단체에서 마더센터에 대해 긍정적인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더욱이 근간 우리나라의 핵가족화 및 출생률의

저하 문제를 생각한다면 독일의 마더센터가 주는 시사점은 크다 할 수

있다. 특히 충북은 마더센터가 전무한 실정이고 줄어드는 인구측면에서도

긍정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도 지자체의 예산과 운영

경험부족 등의 문제로 특정지역의 시범운영을 통해 이를 확산해야 할 것

으로 보이며 충북의 마더센터 운영을 위한 조례 제 개정도 필요하다.

비록 처음에는 이러한 정책들이 성과를 내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제대로 정착만 된다면 많은 부분에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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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9일(목) 오후

INB(독일 장애인 일자리 전문 사회적 기업)

2시간 30분 정도 버스를 타고 마인츠 지역에 있는 INB 장애인 사회적

기업을 방문하였다. 일단 장애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공간과 작업장이 

넓어 보이고 장애인들의 활동 역시 자유로워 보인다. 18세부터 65세 

까지의 장애인이 참여하고 있으며 350명의 직원이 상주하고 있다고 

한다. 독일에는 이러한 장애인 직업교육기관이 약 600개 정도가 있다.

(지자체 내에는 36개) 교육기간은 2년제로 하고 있으며, 1년은 직업기술과

대화능력을 중점적으로 교육하고 있고 2년차에는 실습과 외부 적응 

훈련을 주로 한다고 한다. 교육 및 근무시간은 장애정도에 따라 

2시간부터 8시간까지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고, 장애인 취업 성공사례를

묻자 유치원 보조교사, 양로원 돌봄이, 아파트관리사무소의 서무 관리 

등을 예를 들고 있다. 또한 장애인의 기업 취업률의 질문에는 3% 정

도로 답하고 있어 선진국인 독일 역시 우리나라와 같이 취업의 장벽은

여전히 높은 듯하다. 대신 자체적인 생산품을 만들고 있었는데 가볍고

제작이 용이한 공산품(방향제 등)등을 취급하고 있었다. 다만 장애 정도가

덜한 장애인들이 금속제품을 가공, 생산하고 있는 것은 좀 이채로워 

보였다.(물론 거의 안전장치가 완벽하고 자동공정의 단순 생산이었지만)

연간 총 매출액은 132만 유로(한화로 17억 5천만 정도)에 이른다고 

한다. 결국은 장애인들에게 취업의 목적보다는 일하는 보람과, 삶의 

존재감을 주기위해 운영하는 것으로 보여진다(스포츠 댄스, 가벼운 수학

교육, 언어, 춤, 요리, 신체교정 훈련 거의 모든 개인 취미와 상담까지 

진행) 특이한 것은 사회적 기업 내에 유치원, 기숙사, 관사 등을 함께 

운영하고 있고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위해 최저임금 이상(독일은 현재

약 13,000원 정도가 최저임금)을 지급한다고 하는데 이는 아마도 장애인

특성상의 단시간 노동으로 인한 임금과 정부지원금(1명당 사회적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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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유로, 장애수당 1인당 200~300유로, 시설운영비 추가지원)으로 인해 

최저임금보다 높게 형성 되지 않았나 싶다. 우리나라와 독일의 장애인

사회기업에서 분명히 다른 것은 장애인의 활동공간이 크고 자유로워 

보이며 굉장히 활발해 보였다.(나만 느낌이 그랬나?)

▶정책제언

우리나라의 장애인 복지지원정책은 전에 비해 많이 나아진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독일의 경우와 같이 장애인들을 일반기업에 취업을 

시킨다는 것 또한 용이하지 않다고 본다. 따라서 지방자체단체(출자출연

기관 포함)만 이라도 현재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장애 의무고용률 

만이라도 지켜주면 좋겠다.(2019년도 장애인 의무고용률 –일반기업:

노동자 100명 이상 3.1%고용  -지자체(출자출연기관 포함): 노동자 50명

이상 3.4%) 이를 위한 우리 정책복지 의원들의 감독과 지도도 필요

하다고 본다. 또한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는 어떤 수익과 상관없이 

‘일하는 즐거움, 사회에서 장애인들을 위해 배려하고 있으며, 일반인들과

동등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도움

정책이 필요하겠다. 또한 장애인들의 장애시설 활동공간과 장애인 기업

운영 공간 역시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미래를 내다보는 차원에서

건축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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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0일(금) 오전

레버쿠첸 시청-의회 방문

시청이라고 했는데 도착한 곳이 일반상가이다. 상가건물에 시청이 

위치하고 있었다. 공간 역시 우리나라에 비하면 굉장히 협소한 편이다.

코넬리아라고 하는 여성평등정책 담당관이라고 하는 분이 우리 일행을

맞았다. 올해 6월부터 이 업무를 시작했다고 한다. 독일의 양성평등법은

1949년에 법으로 제정되었고 1984년 여성평등국이 개국했다고 한다.

우리나라와 같이 여성평등국에서는 지역 여성단체의 관리와 가족 및 

지역 성 평등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여성의 복지부분까지 책임을 지고

있다 한다. 연 단위로 양성평등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레버쿠젠 지역의

공공, 사무직 직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64%라고 한다. 여성

간부의 점유율 역시 2009년에는 37%이었던 것이 2019년에는 46%로 

증가 했단다. 우리나라의 여성간부 점유율을 생각하면 상당히 높은 

수치이다. 가정폭력에 대한 상담서비스와 더불어 여성의 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여성 연간 16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여성에 대한 여러 가지 서비스도 지원하고 있는데 

출판물, 여성관련 행사진행, 산후조리 등을 진행한다. 여기에 개인 프라이

버시에 대한 교육과 호신술 세미나 까지 실시한단다. 젊은 여성들을 

위한 핸드북도 발간하고 있으며, 환경관련 집회에도 지원을 하고 있다.

의원 중에 독일의 여성임원 할당제에 질문을 하자 40% 미만이라고 

답을 한다. 이 역시도 우리나라와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굉장히 높은

수치이다.

대화중에 ‘명예시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들어왔는데 시민의 대표란다.

아마도 우리나라의 정무직 수행을 하는 업무와 비슷한 것 같다. 이어서

레버쿠젠의 총 예산중 여성국의 1년 예산을 묻자 여성정책관과 명예 

시장이 잘 모르는 눈치이다. 올 6월에 명을 받았다고 하니 좀 이해를 

해야 할 듯하다. 이어 독일의 출산율이 근간 부분적으로 상승한 이유

(1.43►1.5%)에 대해 질문을 하자 여러 가지 정책 중에 유치원 자녀에 

대한 지원정책과 육아휴직 지원정책(2년간 임금의 60% 지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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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로 다르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유치원비중 1일 5시간은 무료로

하고 6시간부터는 부모소득에 따라 원비를 구분하여 받고 있단다.

하지만 레버쿠젠 지역은 유치원 교육을 전액 무료로 지방정부에서 지원

하고 있다고 한다.

내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물론 육아정책에 대한 지원도 지원이지만 

유럽사회의 노동자 임금정책이 그나마 우리보다 출산율을 높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유럽의 임금정책은 대부분의 국가가 비정규직과 

단시간 노동자들이 정규직 노동자들 보다 시간당 임금을 높게 받고 

있음은 물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를 업종별로 나뉘어 큰 

차이가 나지 않도록 법으로 강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다

보니 상대적인 빈곤감이나 박탈감이 적어 이것이 정상적인(?) 결혼생활을 

하도록 하는 근원이 아닌가 한다.

▶정책제언

레버쿠젠 여성평등정책 담당관의 지역 여성정책의 세부사항을 숙지

하는 정도는 우리 충북의 여성가족정책관이 훨씬 뛰어나다고 생각했다.

(숫자개념이 의외로 부족했음) 우리나라의 여성정책은 그동안 많은 

성장과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위의 숫자에서도 본바와 같이 여성

간부 참여율이 40%이고 여성 임원 할당제 역시 연방 법으로는 50대 

50으로 되어 있지만 비록 40%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이 역시 우리나라

그리고 충북과는 너무도 비교되는 수치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아이

출생률 역시 2006년부터 출생률 정책에 152.9조원을 쏟아 부었지만 

정작 출생률은 1.132명에서 0.977명으로 오히려 하락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한다면 그동안의 잘못된 출생률 정책은 분명 재고되어야 

한다고 본다. 특히 지역의 출생률 정책 역시 레버쿠젠의 자녀지원

정책처럼 ‘수혜자가 직접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발굴해 내고 국가의 

정책에 있어서도 교육과 육아를 책임져주는 정책, 그리고 나아가서는 

노동자들의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대한 임금차별까지 줄여 젊은이들이 

상대적인 빈곤감과 열등감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정책도 결국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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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생활 후의 육아정책과 연결되기에 대폭적인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결국 여성과 아이출생의 문제는 여성의 문제이기도 하겠지만 

국가의 책임도 중요하고 남성들의 여성을 바라보는 관점이 변화해야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겠다. 또한 우리 충북이 올해부터 여성정책관을 

‘여성가족정책’관으로 변경하고 활동방향을 ‘가족’으로 확대한 것은 매우 

긍정적이고 고무적인 일이라 하겠다.

▣9월 20일(금) 오후

뒤셀도르프 국제장애인용품 전시회 참관

1977년 이후 매년 개최되는 국제장애인용품전시회는 올해 9.18~9.21까지

개최된다고 한다. 장애인을 위한 의료기기부터 약품, 위생, 건강, 복지,

실버산업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용품들이 선보이고 있으며 난생 처음

보는 장애인용품 전시회 규모가 엄청나다. 전시회 규모가 32,092㎡에 

이르고 참가국은 총 43개국 800여개 업체가 참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에서도 43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었다. 장애인을 위한 보조 보행기부터

계단을 쉽게 오르내릴 수 있는 꽤 큰 규모의 전동식 이동 휠체어와 

의자까지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장애인들을 위한 

기구와 용품들이 다양하다. 관람 중 한국기업을 방문하던 중 눈에 띄는

것이 있었다. 한 가지는 장애인들을 위한 세면기가 있었는데 높낮이를

수압에 의해 조절되는 제품이다. 우리나라에서도 극히 일부분이기는 

하지만 시공한 아파트가 있다고 하는데 꼭 장애인뿐만 아니라 일반 

가정에서도 어른과 아이들의 편의를 위해서도 설치하면 좋겠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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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을 했다. 다른 관심을 끄는 한 가지는 장애인 주자창이나 공용시설

에서 장애인이 위급한 상황 시 벨을 누르면 즉시 경광등이 반짝이고 

본인 핸드폰에서 영상과 함께 실시간 상황을 원하는 곳 2~3곳으로 즉시

연락이 가능하다고 하는 일종의 스마트 비상벨이 눈길을 끌었다. 이러한

시스템을 장애인들 뿐만 아니라 우리지역의 우범지역이나 1인 여성활동이

빈번하거나 가구가 많은 곳에 설치를 한다면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 문제는 ‘비용’인데 업체에게 문의한 결과 컴퓨터에 프로그램과 

앱을 설치하는 비용이 약 7천만원 소용되고 비상벨 한 개 씩을 추가

하는데는 5만원 가량이 소요된다고 한다. 이 제품에 있어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무선’으로 경광등과 소리 그리고 화면상황까지 원하는 

곳에 전달된다는 것이었다. 장애인용품 전시회장을 돌아보며 언젠가는 

우리나라에서도 장애인들을 위한 이러한 대규모의 장애인용품 전시회가 

한 번 쯤 개최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정책제언

본 의원은 근간 우리나라에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1인 여성

가구의 안전문제’에 대해 조례제정을 준비하고 있다. 어떻게 하면 1인 

여성가구의 안전 문제를 개선할 수 있을까? 하는 중에 발견한 이번 

뒤셀도르프 국제장애인용품 전시회에서 발견한 스마트 비상벨은 상당히

유용한 결과로 만들어 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 또한 충북지역

에서도 지역의 장애인들을 위한 보조기구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홍보와 장비 부족 등으로 제대로 활성화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번 기회로 지역장애인들을 위한 긴급상황 시스템도 

점검해보고 제대로 된 장애인 보조기구 홍보와 새로운 장비의 도입으로 

장애인들을 위한 서비스의 질을 높였으면 하는 소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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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21일(토)

벨기에 그랑플라스 광장과 거리 그리고 어린이 박물관

우리는 뒤셀도르프를 떠나 3시간 30분 정도의 버스 이동으로 벨기에

브뤼셀에 도착했다. UN본부(직원이 2만명, 독일이 예산 50% 지원)와 

NATO 건물을 둘러보고 브뤼셀의 다채로운 행사가 열리는 시의 중심지

‘그랑플라스’로 향했다. 그랑플라스는 13세기 대형시장이 생기면서 

발달하기 시작했는데 당시에는 ‘길드 하우스’라고 불리웠고 제빵, 목공,

양복업자 등의 모임과 휴식 등을 위해 지어졌으며, 현재는 은행이나 

카페 또는 호텔로 이용되고 있다 한다.

시청사는 15세기에 건설된 것으로 고딕양식으로 지어졌다. 1695년 

프랑스의 침입에도 유일하게 건물이 파손되지 않았다고 한다. 그랑플라스

지역은 1998년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 그랑플라스는

주간이나 야간이나 화려함과 호화로움을 뽐내는 위용이 대단하다.

그랑플라스와 더불어 주변 상가들의 초콜릿과 쿠키 그리고 와플,

해산물 요리, 감자튀김의 상가들은 관광객들에게는 또 하나의 볼거리요

먹을거리요 놀거리이다. 그랑플라스 뿐만아니라 그랑플라스를 중심으로

사방으로 뻗어있는 상가들마다 인산인해이다. 그런데 그랑플라스 근처에

있는 오줌싸개 동상은 브뤼셀의 마스코트 답지 않게 영 실망이다. 이게

어떻게 브뤼셀의 마스코트가 됐나 궁금할 따름인데 현지가이드는 유럽의 

모든 명물들은 그들만의 문화와 감성을 건드리는 ‘스토리텔링’이 있다고 

한다. 그래서 유명해졌다고 한다. 공감이 가는 말이다. 우리나라의 ‘전설의 

고향’과 같은 이야기이다.

중식 후 아이들을 위한 어린이 박물관을 방문했다. 그러나 박물관

이라고 하기 보다는 차라리 ‘아동 놀이터’라고 하는 편이 낫겠다 싶다.

그러다보니 아쉽게도 우리나라보다 뛰어나게 좋은 점이나 특이한 점은 

발견할 수 없었다. 이정도이면 아동 놀이터만큼은 우리나라가 더 낫게 

운영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방문아동들도 그리 많지 않은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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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언

우리도 청주의 성안길과 연계한 관광지는 없을까? 과연 충북의 먹을

거리, 놀거리, 볼거리, 마스코트는 무엇일까? 하는 생각. 삼겹살 거리

보다는 충북만의 ‘짜글이 거리’를 만들었으면 어땠을까? 환경을 보존

해가며 관광을 활성화 시키는 방법은 무엇일까? 제대로 된 관광지 하나가

엄청난 인구를 먹여살리고 경제를 활성화 시키는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9월 22일(일)

캐널 크루즈 탑승과 트램시승체험

브뤠셀을 떠나 다시 3시간 30분 가량 버스를 타고 네델란드 암스테르담

으로 이동했다. 휴일임에 모처럼 암스테르담의 캐널 크루즈에 탑승하여

도심지의 운하를 돌아보았다. 도심에 위치한 운하 덕분에 암스테르담 

곳곳을 돌아 볼 수 는 있었으나, 운하의 물이 영 깨끗해 보이지는 

않는다. 역시 관광을 통해 경제는 좀 좋아졌을는지 모르지만 사람의 

손 발길이 많이 닿는 만큼 환경은 나빠지기 마련인가 보다.

거의 모든 건물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이류를 물으니 유럽의 거의

모든 지반이 약하기 때문에 건물끼리 서로 지탱하고 보완하기 위해 

빈틈없이 건물을 붙여 짓는다고 한다. 또한 옛날 건물들을 부수고 새로

짓는 것이 아니라 고치고 또 고쳐 사용하여 전통의 맥을 이어간다고 

하는데 건물모양이 수평이 조금씩 틀어진 것도 볼 수 있었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건물들이 즐비하다. ‘온고이지신(溫故而知新)’이라 

할까?

저녁식사 전에는 암스테르담의 트램을 체험했다. 트램으로 인해 대둥

교통 수단에 도움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타는 동안 ‘안전과 위험’에

관련 하여는 고민할 필요가 조금은 있다고 보여 지고 철도 궤도와 비슷한

방식으로 움직이다보니 의외로 소음과 진동이 크다. 이러한 트램을 

우리나라에 설치할 경우 트램 설치 주변의 소음도 문제지만 진동으로 

인한 주변 건물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 또 

청주 같은 경우에는 소음과 진동문제의 트램보다는 차라리 스마트폰의

앱을 이용한 ‘우버 자전거’ 활용은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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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3일(월) 오전        

풍차마을 잔센스칸스

풍차마을로 유명한 잔센스칸스로 이동했다. 잔센스칸스 지역의 

풍차는 네덜란드가 스페인의 침입에 대항해 싸웠던 80년 전쟁(1568~1648)

중에 지어진 흙으로 만든 요새에서 유래했으며, 18세기 까지만 해도 

잔센스칸스 지역에 풍차가 600여개 정도가 존재 했다고 한다. 산업혁명

이후 풍차의 용도가 줄어들자 1961년 11개의 풍차를 모아 재개발,

현재의 풍차마을을 이루게 되었다고 한다. 풍차마을 안에는 나무로 

만든 나막신 공장 및 치즈공장이 있었다. 나막신 공장에서는 5분 만에

직접 나막신을 제작하는  모습도 선보였다. 나막신이라 해서 우리가 

알고 있던 일본형의 나막신이 아니라 정말로 다양하고 화려한 나막신

들이 많았다. 치즈공장 역시 공장이라 하기 보다는 판매장에 가까웠고

다양한 치즈를 맛볼 수 있었다. 풍차마을의 수입창출을 위해 치즈판

매장과 나막신공장과 판매장을 끼워 넣은 마케팅 전략이 뛰어나다.

▣9월 23일(월) 오후

호그백 치매마을

이번 연수중 가장 관심이 갔던 곳이다. 비영리재단인 ‘비비융’그룹

에서 운영하고 있다. 35년 전 가정에서 치료가 불가능한 치매환자를 

치료하는 ‘요양소’형태로 시작했다. 독일 역시 1992년까지만 해도 

지금의 우리나라와 크게 다르지 않게 전통적인(?) 방법으로 치료를 

진행했다고 한다. 하지만 지금의 호그백 마을은 10년 전 건물을 리모

델링 후 현재의 방법(탈시설화를 통한 인간존엄성의 회복, 마을과 지역

공동체와 같은 정상적인 삶의 방법으로 치료)으로 치료를 시작했고 

치매환자들의 안전을 위해 출입구가 1개로 되어있다. 도심지도 아니

지만 그렇다고 외딴 곳도 아닌 소규모 마을 중심에 위치하고 있다.

4500여 평의 부지에 건축, 치매환자 169명에 직원 200여명과 자원봉사자

140명이 1:1로 환자를 돌보고 있다 한다.

현재의 시설은 3년간의 공사기간에 약 255억원이 투입되었으며, 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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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예산은 한화로 약 180억원이 소요된다. 거주시설을 포함한 극장,

미용실, 마트, 식당, 써클 룸(35개 활동클럽)과 주점까지 있어 거의 평상

시설과 다르지 않게 느껴진다. 치료방법 중 특이한 것은 아무리 중증 

치매환자가 있더라도 절대로 묶어놓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한다.

(지금의 네덜란드 일반치매병원에서는 문제가 있는 중증치매환자를 

묶어놓는 방법을 사용한다고 한다) 치매환자들을 호그백 마을 안에서는

최대한 ‘자유롭게’ 생활 할 수 있도록 한단다. 또한 호그백 마을에서 

근무하는 직원들과 자원봉사자 역시 일반적인 실생활로 보이기위해 

유니폼을 착용하지 않는다. ’환자‘라는 표현을 쓰지않고 ’주민‘으로 

표현한다. 거주 공간 역시 네덜란드의 일반적인 가정과 동일하게 

꾸며졌으며, 치매이전의 생활방식과 비슷한 사람들로 구성해 6~7명이 

같은 공간에서 생활한다.

우리 의원들의 질의시간에 담당자는 다음과 같이 답변한다.

문1. 호그백 마을이 치매환자들에게 효과가 있다면 왜 네델란드 전체에

확대되지 않는가?

답: 여전히 정부에서도 도입 노력중이다. 환경이 다른곳(도심지)을 

적용하기가 힘들고 아직도 네델란드에서는 호그백 마을의 치료방법

보다는 의학적인 치료접근법의 사고전환의 어려움이 있다. 현재는 타국가

(프랑스, 이탈리아)등에서 이제도를 도입이 진행중인데 호그백마을에서 

자문을 해 주고 있다.

문2. 호그백 마을 이용비용 대해 말해달라

답: 입소비용 소득정도에 따라 최저 160유로(21만원)에서 최고 2300유로

(300만원 정도)/월=개인부담 1인당 6000유로(770만원) 정부지원, 건물

유지 및 관리비 1일 1인당 35유로 지원(지자체)

*이것은 과거 자료를 보면 담당자에 따라 답변 내용이 조금씩 다르게 

느껴지는데 분명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고 분명한 것은 일반적인 치매

병원보다는 비용이 ‘비싸다’ 것은 확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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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3. 호그백 마을을 운영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

답: 기존의 규칙들과 싸우는 것(규제의 문제), 치매환자의 정상적인 

삶을 위한 관리자나 그 외 간호사들의 트레이닝이 필요한데 아직까지 

그렇게 훈련하고 교육하는 곳이 없음(오로지 의학적인 치매교육만 있음)=

정서의 차이

그 외 앞으로 나아갈 방향은 ‘미래의 호그백 마을의 담장을 없애는 것’

이라고 한다. 또한 호그백마을과 치매환자의 상관관계나 치료결과 등에

대해서 연구결과는 있으나 연구결과에 얽매이지 않는다고 한다. 그저 

‘일’을 진행해 나간다고 함.

대화 중에 호그백 마을은 ‘재단법인’인 관계로 적자가 나지않게 사업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한다.(해서 매칭사업이 중요하다고 설명)

또한 근간에는 호그백마을관련 자문 컨설팅으로 70만 유로(9억 1천만원)의 

수입도 있었다고 소개한다.

▶정책제언

사실 호그백 마을을 치매이전의 생활과 인간존중의 개념으로 시작한

치료방법이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치매환자의 ‘안전’에 상당히 관심을 

갖고 시설을 만든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실시

하고 있는 치매환자를 위한 안전장비(GPS, 배회인식표, 지문등록),

치매안심마을 사업 등을 잘 활용한다면 지역 치매환자 관리사업이 

보다 실용적으로 전개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우리 도에서 시행

하고 있는 진천, 옥천 중심의 치매안심마을을 다시 한 번 호그백 마을의 

운영방법 등에 대해 벤치마킹 할 부분은 실시하고 새로운 제도를 도입

하는 정책에 대한 재고민이 필요해 보임.

그러나 호그백 마을의 사례에서도 확인했듯이 자연적인, 일상생활

적인 치매 치료방법이 효과가 있고, 인간 존엄성을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문제는 비용이 ‘과다’하게 지출된다는 점임. 이에 우리 충북지역에서는

현재의 운영되고 있는 각종 치매센터나 치매 안심마을 등의 운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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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연계하여 순차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임.

(초기 치매환자의 치료, 검사 등의 홍보와 활성화 필요, 사전 대비가 

더 필요함) 또한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이나 치매환자들에

대해서는 도심지에 시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 극히 우려와 반대를 

표시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치매 역시도 미래에 우리 모두에게 

다가올 일이기에 거부반응이 없도록 홍보를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고 

중증치매이전초기의 치료방법(생활치료를 포함한)에 대해서도 다각적인 

방법들의 고민이 필요하다고 본다. .

▣9월 24일(화) 오전

네덜란드 청년스타트업 빌리지

우리는 암스테르담 사이언스파크 내에 있는 네델란드 청년스타트업 

빌리지를 방문했다. 거의 모든 건물들이 컨테이너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특이했다.(중고 컨테이너로 제작했다함)

청년스타트업을 위한 컨테이너는 크기에 따라 세 종류로 제작되어 

있엇는데 크기에 따라 월 이용료가 450유로(59만원), 1050유로(137만원),

2100유로.(275만원)로 나뉜다. 조성목적은 첨단 기술 및 과학 분야의 

스타트업 기업들을 유치하고 서로 간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동반상승효과를 도모했다고 한다. 네델란드 내의 과학기관과 암스테르담

대학, 암스테르담 시가 사업파트너로 참여하고 있고, 2016년 10월부터 

기업들이 입주하여 2017년 4월 공식 개장했다. 2019년 현재 39개의 

스타트업 기업들이 입주해 있다.. 공동 작업공간, 응급실, 보안,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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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등은 공동으로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주로 입주기업들은 

첨단 과학기술기반과 IT기업들이 많다. 컨테이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고 있고, 근간에는 소규모의 이민자 공간도 있다고 한다. 성공 창업

사례를 묻자 스타트업 빌리지 출신의 빅 스튜던트라는 벤체기업인데 

4명이 출발해 현재는 50명 규모의 기업으로 성장해 있다고 한다.(인공

지능, 블록체인 사업) 입주기본조건과 기준에 대해 질문하자 대학생

(과학, 공학부문 우선)이며 학장의 허가서가 있어야 하고 일반인도

가능하다고 한다.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지자체의 도움(예산의 30%)을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역학생이 우선대상이라고 한다. 비록 건물은 

컨테이너이지만 청년스타트업 빌리지에 근무하는 청년들은 매우 인원이

많고 활발해 보였다. 또한 컨테이너 건물이기에 더위와 추위를 위한 

방법들과 자연친화적인 분위기를 만들기위해 곳곳에 노력한 흔적들이 

많이 보였다.

▶정책제언

현재 충북의 경우 도내 청년을 위한 정책과 도민을 위한 평생학습 공간

인프라가 타지역에 비해 매우 부족한 실정임. 경기도의 경우 수원시에

소재한 이전 서울대 농대  약 5만평의 부지에 경기도 상상캠퍼스를 

설치해 청년들의 창업, 교육지원,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창업, 문화

예술공간, 휴식, 평생학습, 미래를 실험하고 삶의 문화를 창조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음.

네덜란드의 청년스타트업 빌리지 역시 막대한 예산을 들이지 않고 

중고 컨테이너를 구입하여 4차 산업에 대비한 첨단 기술 및 과학분야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스타트업 빌리지’를 

개소하여 운영중임.

우리 충북의 경우 현재 자치연수원 이전을 계획하고 있는바, ‘이전 후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연구용역이 진행중인데, 이 공간을 충북청년들을

위한 각종 창업(바이오, 과학, IT, 반도체, 화장품 등) , 고용관련 교육

훈련, 연구, 일자리 사업 및 휴식공간과 도민들이 찾아가는 문화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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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평생 학습공간으로 병행하여 활용한다면 새로운 충북의 ‘랜드마크’가

됨은 물론, 줄어드는 청년인구의 유입과 궁극적으로는 아이출생률을 

촉진시키고 도민들의 교육과 휴식, 여가를 위한 활동공간으로 발전

시킨다며 삶의 질 향상까지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9월 24일(화) 오후

  마지막으로 헤이그에 있는 이준열사 기념관을 찾았다.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에 방문한 열사 기념관이다 보니 감회가 남다르다. 이준 

열사 기념관 현재의 자리는 1907년 7월 14일 열사가 순국한 그 현장

이라 한다. 이준 열사는 제 2차 만국평화회의에 이위종, 이상설 두 분과

함께 우리나라 대표로 헤이그에 왔다. 목적은 일본의 을사늑약의 무효를

세계에 알리고 국권을 회복하려 했으나, 일본의 방해와 강대국들의 

냉대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고 한다. 대신 헤이그에서 1907년 6월 27일

헤이그 밀사 3인이 “왜 대한제국을 제외시키는가?”라는 항의문을 평화

회의보에 게재했다. 이준열사 기념관은 유럽에 단 하나밖에 없는 항일

독립운동 유적지로 1995년 8월 5일 개관했으며, 이준 열사의 유해는 

1963년 수유리 4.19 묘지로 안장되었다. 비록 작은 공간이었지만 이준

열사의 국권회복을 위한 간절함과 애절함을 느끼기에는 각종 유품과 

그동안의 기록을 보면 충분했다. 이준열사 기념관을 돌아보며 일본이 

과거 36년간의 일제침략에 대해 사과는커녕 침략과 위안부 문제를 

합리화 하고 근간 일방적으로 ‘경제전쟁’을 선포하고 계속적인 ‘혐한’을

유도하는 것을 보면서 결코 과거를 잊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더욱

깊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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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느낀 것들

1)안전

독일과 벨기에 그리고 네델란드의 거의 모든 시설물 계단에는 오르고

내릴 때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일종의 ‘사이드 바(안전난간 손잡이)’가

설치되어 있었다.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 많이 설치되지 않은 구조물

이다. (의외로 계단에서 낙상사고가 많음)

자동차의 전조등의 경우 3개국 역시 모든 국가의 자동차들이 운전 중

날씨가 아무리 좋아도 전조등을 켜고 운행을 한다(95%정도) 우리가 

연수중에도 정말 날씨가 쾌청했는데 모든 차량이 전조등을 켜고 운행을

하고 있었다. 이 또한 도로의 자동차 주행안전을 위한 방안중의 하나

라고 생각된다.

아울러 모든 버스들이 운행속도가 100km를 넘지 못한단다.(속도계에

기록된다 함) 또한 두 시간 이상을 운행하면 반드시 운전기사가 안전을

위해 휴식을 취해야 한다고 한다. 그러다보니 연수 중 버스운행이 정말 

안정되고 편안하게 느껴졌다.

2)환경

모든 식당에서 우리나라처럼 식수를 플라스틱 통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1회용 유리병을 사용하고 있었다. 위생적인 문제도 있었지만 

‘환경’을 생각하는 것이 곳곳에서 느껴졌다. 특히 거의 모든 대형 마트

에서는 제품들을 과대 포장한 것을 보지 못했고(박스제품이 거의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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낱개제품이었음) 1리터 이상 큰 음료수 통들 역시 유리병 아니면 종이로

제작되어 있었다.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한 고육지책이 아니었나 한다.

또한 선진국이지만 건강과 환경을 위해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정말 많았다.

고속도로 화장실 뿐만 아니라 대형매장 등에서는 반드시 화장실 

사용료가 있었다.(50센트에서 1유로까지!) 처음에는 ‘불편하게 화장실까지

돈을 받고 있나?’하는 생각을 했었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즈음 

화장실 사용료를 받음으로 어쨌든 작은 일자리라도 생길 수 있었고,

깨끗하게 유지될 수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는 

공공화장실에서의 불법카메라 문제도 해결할 수 있겠다 하는 내 생각

으로 바뀌어져 있었다. 불법카메라 문제로 도 예산을 투입해 가림막까지

설치하고 있는 상황인데 몇 군데 선정해서 해봄직한 정책 아닐까?

3)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배려와 공동의 시설 우선 그리고 체면문화

독일 프랑크푸르트부터 네델란드까지 고속도로 통행중 우리는 대형 

승용차를 그리 많이 발견하지 못했다. 대부분의 승용차들이 2000cc를 

하회하는 소형 승용차가 대부분 이었다(70% 정도) 그 이유에 대해 가만

생각해보니 이들은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제도와 시설에는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투자하고 보완하지만 자기 개인들을 위한 시설에는 

아주 인색한 것을 발견했다. 소형자동차 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식당

들이 공간이 비교적 작고 식탁조차도 그리 크지 않았다. 거주하는 주택

역시 그리 크지 않다고 한다. 반대로 우리나라를 생각해보면 큰 차

(좋은 차). 비싸고 큰 집, 좋은 것, 내 것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즉, 우리들은 어쩌면 외형적인 ‘나의 체면’을 

중요시 여기는 대신 이들은 ‘실용적이고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는 기꺼이

참아내고 양보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는 것 같았다. 그러다보니 세계

대전을 1차 2차 두 번이나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럽의 EU(유럽연합 

28개국)를 창설 할 수 있었고, 국경의 문을 활짝 열어 하나의 유럽을 

만들 수 있는 원동력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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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

12년 전 정부 노사발전 재단의 후원으로 선진국의 노사문화를 배우기

위한 방문 때의 느낌과 이번 의원 신분으로 방문한 느낌은 사뭇 다르

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그동안 사회복지 전반에 걸쳐 괄목한

성장을 이루었다고 생각한다. 독일을 포함한 3개국 방문 시 모두 사회

복지 전반에 걸쳐 유형이나 예산 및 방법들이 우리나라와는 조금 상이

하고 앞으로 더 나아져야 하겠지만 많은 부분에서 우리나라의 복지

정책이 아주 많이 뒤져있다고는 느끼지 못했다. 특히, 유럽의 광활한 

평야지대나 초목지대를 보면서 우리나라가 국토가 좁고 산이 70%인 점을

감안한다면 2018년에 이루었던 수출 6천억불(세계 6위)과 국민소득 

3만불을 넘은 것이 얼마나 대단한지 새삼 느꼈다.

이번 우리 정책복지 해외연수는 도민들의 평생학습을 위한 ‘평생학습

센터’와 세대를 뛰어넘는 소통과 공존을 위한 ‘마더센터’ 그리고 노인

치매환자를 위한 ‘호그백 마을’ 또한 청년일자리를 위한 ‘청년스타트업’과 

장애인들을 위한 ‘장애인용품 전시회 참관’까지 어느 것 하나 소홀 할 수

없었고 배울 것이 많았던 연수였다. 비록 휴일과 돌아오는 마지막날 

까지 빡빡한 일정 이었지만 피곤함을 다 뒤로할 수 있는 유익한 연수

였다고 자평하고 싶다. 또한 본 의원은 이미 이번 의회 개회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연수내용과 도의 정책을 연결하는 내용을 발표하려 

계획하고 있으며, 앞으로 의정활동을 하면서 특히 정책복지위원회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체감했다. 연수를 통해 보고 느낀 것에만 국한 

된 것이 아닌 어떻게 하면 우리 도정 정책에 접목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도 하게 됨은 물론, 이러한 정책을 만들어내고 지속성을 갖기 위해서

하반기 의회구성에서도 다시 한번 정책복지 위원회에 남아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행복한 고민을 할 수 있게 하였다. 나는 분명 한 단계

더 도약할 것이다. 끝으로 우리 정책복지 위원회 의원들이 좋은 연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도민들과 연수에 불편이 없도록  

잘 준비하고 헌신적으로 도와주신 정책복지 위원회 공무원들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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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형용 위원

7박 9일 연수 기간이 부여한 의미

Ⅰ. 머리말

  충청북도의회 11대 의원으로 당선되어 28세부터 국가 사회보장제도 

중 전국민 의료보장기관에 30년간 몸담았던 경력과 대학원에서 사회

복지학을 전공한 바, 충북의 사회복지 정책 분야에 일조하기 위하여 

정책복지위원회를 상임위로 선택하여 그동안 나름 열심히 의정 활동을 

한지 1년이 2월이 지나는 시점에서 해당 상임위 소속 의원들과 지난해

부터 약8개월간의 공무 국외출장을 위한 준비과정에서 연수대상 국가를 

우리보다 사회복지 제도 등 선진화된 유럽 중 독일, 벨기에, 네덜란드 

3개국으로 최종 선정하여 복지서비스 현황 및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도정 복지정책 적용 및 의정 연구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한 공식기관 

방문, 체험 , 견학 및 국제박람회 참관 등의 직접참여로 다양한 복지

수요에 대한 견문과 지식을 습득하여 우리 충청북도의 복지 선진화 

기반구축 계기를 마련하고자 전문위원실 주축으로 국가별 연수과제를 

선정하고 자료 등을 수집하여 이동경로에 따른 일정 계획표를 수차례 

착오 수정 등 반복 과정을 거쳐 작성 완료되기까지 수고하신 우리 

상임위 이강근 수석 전문위원, 김영찬 전문위원, 이병하 전문위원 김기범, 

배상준, 이은혜 주무관 및 박상돈 위원장을 비롯한 이상욱, 심기보, 

최경천, 육미선 의원님들에게 감사드린다. 

  추석연휴 끝나자마자 17일 새벽 6시에 출발하기 위해 여행 가방을 

꾸리다보니 전날 밤 늦게까지 준비를 완료하고 알람을 17일 새벽 5시에 

맞추어 놓고 처음 가보는 나라들로 여행전야의 설렘에 자는 둥 마는 둥 

일어나 새벽 공기를 가르며 고속도로를 거쳐 도청에 오전7시에 도착

하여 여행 가방을 인천공항 이동 전세버스에 싣고 차를 주차한 후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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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정도 여유가 있어 정책복지위원실로 올라가니 해당의원님들과 전문

위원실 직원들이 다함께 마무리 점검을 하고 있었으며 공교롭게도 산업

경제위원회도 공무 국외출장을 동일기간에 계획한 바, 출발부터 17일 

숙박까진 동행하게 되어 나름 든든한 마음이 들었다. 

  오전 7시40분경 모든 점검을 마치고 출발하여 인천송도 국제공항에 

도착 및 출국수속을 마치고 12시 50분 대한항공 독일 푸랑크푸르트행 

비행기에 탑승하여 낮선 행선지에 대한 긴장감에 졸리지도 않아 지루한 

12시간을 6편의 영화관람과 2번의 기내식을 먹은 후에야 독일 프랑크

푸르트 공항에 도착하였다.

  그리고 각 나라별 연수 방문 대상 기관은 나라별 현지사정에 따라 

결과는 조금 달랐지만 당초 계획상 방문예정 선정기관과 실제 현지 

방문 기관은 다음과 같다.

 독일 일정 및 방문 대상기관 등

 ❍ 방문예정 대상기관 등

  - 헤센주의회 라쉬도르프 3선의원 환영만찬 : 2019. 9. 17.(화) 19:00~

  - 평생교육센터(비스바덴) : 2019. 9. 18.(수) 09:00~ 

  - 마더센터(랑겐) : 2019. 9. 18.(수) 14:00~

  - 보건부(보건소-프랑크푸르트 암마인) : 2019. 9. 19.(목) 09:00~

  - 시청 및 시의회(레버쿠젠) : 2019. 9. 20.(금) 09:00~ 

  - 국제장애인용품 전시회(뒤셀도르프) 참관 등 : 2019. 9. 20.(금) 14:00~

 ❍ 실제 방문기관 등

  - 헤센주의회 라쉬도르프 3선의원 환영만찬 : 2019. 9. 17.(화) 20:00~

  - 평생교육센터(비스바덴) : 2019. 9. 18.(수) 09:00~11:00 

  - 마더센터(랑겐) : 2019. 9. 18.(수) 13:30~16:00

  - 장애인 작업장 일자리창출 사회적기업(마인츠) : 2019. 9. 19.(목) 13:00~14:30

  - 시청 및 시의회(레버쿠젠) : 2019. 9. 20.(금) 09:00~10:50 

  - 국제장애인용품 전시회(뒤셀도르프) 참관 등 : 2019. 9. 20.(금) 13:30~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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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벨기에(브뤼셀) 일정 및 방문 대상기관 등

 ❍ 방문예정 대상기관 등

  - 어런이 박물관 : 2019. 9. 21.(토) 13:00~14:00

 ❍ 실제 방문기관 등

  - 어린이 박물관 : 2019. 9. 21.(토) 13:00~14:00

  - 그랑플라스 광장(민속축제관람) : 2019. 9. 21.(토) 14:30~16:00

  - 유럽연합본부 / 나토본부 : 2019. 9. 21.(토) 16:30~17:00

 네달란드 일정 및 방문 대상기관 등

 ❍ 방문예정 대상기관 등

  - 친환경 대중교통수단 트램 체험(암스트레담) : 2019. 9. 22.(일) 13:00~14:00

  - 호그백 치매 마을(암스트레담) : 2019. 9. 23.(월) 14:00~

  - 청년재단(헤이그) : 2019. 9. 24.(화) 10:00~

  - 이준열사 기념관(헤이그) :  2019. 9. 24.(화) 14:30~15:30

 ❍ 실제 방문기관 등

  - 친환경 대중교통수단 트램 체험(암스트레담) : 2019. 9. 22.(일)13:00~14:00

  - 암스테르담 담 광장, 담락거리 왕궁, 암스트레담 운하(캐널 크루즈) 견학 등

    : 2019. 9. 22.(일) 14:30~17:30

  - 호그백 치매 마을(암스트레담) : 2019. 9. 23.(월) 14:30~17:00

  - 청년창업공간 스타트업 빌리지(암스트레담) : 2019. 9. 24.(화) 12:00~13:30

  - 이준열사 기념관(헤이그) :  2019. 9. 24.(화) 14:30~15:30

Ⅱ. 중점사항 요약정리

 1. 독일 헤센주 현지 의원에 대한 느낌

  17일 저녁 연찬회에서 유일하게 만난 헤센주의회 의원인 마르가레테 

치글러 – 라쉬도르프 여성의원은 청소년 / 체육분야 / 실향민 / 난민

분야 특임장관으로 기독민주당 출신이며 변호사 / 약사의 경륜을 두루 

갖춘 3선 의원으로서 공적행사에도 관용차가 아닌 자가 운전으로 

연찬장에 도착한 것으로 보아 형식적이고 권위적인 의전보다는 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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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이후라 공과 사의 구분에 따른 실천으로 소박하고 성실하며 

전문성을 겸비한 왕성한 의정활동을 보여주고 있는 역력한 모습을 

엿볼 수 있었다. 

 2. 독일 비스바덴 평생교육센터(Community Adult Education Center)

 ❍ 일반현황

  - 독일의 경우 1878년 대학교육을 받지 않은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학문적인 내용을 연속적인 강의형태로 전달하기 시작한 것이

    시민대학의 출발

  - 아울러, 시민대학이란 공식명칭은 1902년 베를린의 적십자사에 설립된

    평생교육기관에서 최초 사용되어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인적자원

    개발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평생교육기관

    역할 담당

  - 평생교육센터 혹은 시민대학(VHS)으로 독일 16개주에 938개에 달하며

    국가가 각주에 교육문제 결정을 위임하고 1919년 헌법에 시민교육

    제정으로 1921년 설립개관하여 1차 세계대전시 프랑스에 점령이후에

    교육에 대한 변환점으로 시민교육과 노동자 권익보호교육을 중점으로

    진행 중 1933년 나치에 의해 민주시민 양성죄로 폐교 후 1946년

    재개하여 50~60년대 위기전환으로 30여개의 외국어 강좌개설 

  - 70~80년대 전문가 고용 및 양성으로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교육정책

    반영, 1992년 어르신학교(노인대학) 개교 중심의 창조적 진보적 가치

    교육 열중 

  - 2004년 어학연수자격증 발급 가능, 2007년 독일 17개가 난민교육소로

    운영되고 15개는 종합대학으로 2곳은 시민대학으로 변모하였으며 

  - 근간에는 모든 난민에게 독일어 중점 교육을 실시하여 2018년

    6,200명이 수료하였고 교육, 상담, 직업진로 상담 등 2011년부터

    성인 대상 기초 독해 작문강좌 운영으로 일반 공교육 1위라는 자부심에

    600만명이 문법기초학력 미달로 2016년 자가학습 개강(민간자본

    컨소시엄) 모든 시민에 대한 교육필요 기초 보수 등 교육사회 지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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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이한 참여기회 공간 제공 등 다양한 국적 과 직업을 가진 다른

    독일 기관 내에 우수한 사람과의 사회적 소통 통합연대 필요

  - 1년간 1,884개의 강좌운영 10,000시간, 년간 25,000천명 참가로

    290,000만 시민 중 다수 10분의 1에 해당하며 독일최고의 시민교육

    기관으로 자리매김하였으며    

  - 133개의 단독강좌에 2,555명 수강, 각종 행사참여 총40,000명, 7개

    전시행사에 8,598명 참여 특강으론 정치학, 경제학 등 테마별 추가

    반영하였으며 

  - 21세기 센터의 목표 는 창조적이고 효율성을 내재한 질적 향상

    교육으로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기관으로 지속 가능한

    시민교육의 확장성이 필요한 시대적 요구이며 사명이라 여겨진다.

 ❍ 운영현황

  - 프로그램을 유형별로 분류하면 언어분야 약45%(난민들을 위한 독일어)

    / 건강 분야(스포츠) 약21% / 문화예술분야 약15% / 직업진로분야

    약17% / 정치경제 분야 약2%로 구성 운영되고 있으나 

  - 근간에 정치문제 확산 등 비민주적이고 극단주의적 반민주적 성향

    확대 지양을 위한 교육강좌 개설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현실임

  - 수강자중 약70%가 여성이고 직원 중 여성비율이 약80%로 구성

  - 60세 이상 대상 평생교육, 돌봄서비스 지원 등

 ❍ 재정현황

  - 수입구조는 전체예산 약 800백만유로 주정부 약4% / 시정부(지자체)

    약23.6% / 이민 및 유럽연합 통합위원회 약2.1% / 자체부담 약

    70.3%로 대상자가 부유층이기 보다는 취약계층으로 수익방안 강구 필요 

  - 공모사업 및 연구용역 사업 등(구직자 관련 용역연구로 약200백만유로 수익) 

  - 지출구조 강사료(프리렌서) 약34% / 직원급여 약46% / 건물임대료 약16%

    / 기타운영비(수리비 등) 약4%

  - 수익자 부담원칙이지만 경감제도 시행으로 노인·장애인·학생 20% 감면,

    다자녀 50% 감면, 이민자 무상으로 진행

  - 1970년부터 현재까지 지방정부 지원 예산 중 당초예산 대비 90%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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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삭감으로 재정 자립도를 위한 다각적인 자체 수입재정 충당 방안 마련

    대책 필요

 ❍ 조직현황 

  - 평생학습원 부지 내에 3개, 밖에 2개 건물을 활용하고 있는 상당한

    큰 규모로

  - 원장1명 / 문화팀5명 / 어학팀14명 / 건강팀14명 / 직원강사 100명

    / 문화분야 일반강사 150명 / 어학 및 건강 시간강사 160명 

  - 운영주체 : 사단법인 1/3, 직영(국가)1/3, 지방정부 1/3

 ❍ 시사점 및 정책과제

  - 국내의 경우 평생교육은 ‘학교의 정규교육 과정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하며, 이는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

    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 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

    교육 등 6대 영역에 대한 의      미를 포함 (평생교육법 제2조)

  - 충북은 201년 2월 「충청북도 평생교육 진흥조례」제정을 통해

    같은 해 4월 충북연구원에 충북평생교육진흥원을 지정, 운영하고

    있으나 그 수준은 미약한 수준

  - 시대적 흐름과 사회적 환경의 변화에 따른 지속가능한 적정 교육과정

    마련 필요

  - 우리도의 평생교육 추진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도와 11개 시·군이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평생교육 프로젝트 및 평생교육 컨트롤

    타워 필요

  - 충북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충북 미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자치

    연수원 공간을 도민의 평생학습, 청년 복합공간으로 활용모색 필요

  - 도민의 평생교육 욕구 충족을 위해 ‘충북시민대학 또는 충북 시민

    아카데미 운영’등 평생교육 기능강화 필요

  

3. 독일 랑겐 마더센터(Mehrgenerationenhaus)  

 ❍ 일반현황 

  - 독일 1980년에 마더센터의 출발은 출산 후 부모가 겪는 어려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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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등을 해소하고자 공동육아나 프로그램 참여 등 또래 엄마들과의

    지속적인 만남 속에서 서로 지지와 응원을 받으며 문제점을 해소하고 있음

  - 법률가, 여성산부인과 의사가 자원봉사자로 정기적으로 참여하여

    상담 영역의 비중을 높이고 있음 

  - 지역사회 주민의 공동복합 공유공간으로 5년간의 준비과정을 거쳐

    2005년 설립 13년째 운영하고 있으며 독일 가족부에서 3개의 모델

    센터에서 전국 400개로 확산되었으며 헤센주에 39개 센터가 설립되어 있음

  - 지역여성과 아동의 욕구를 자발적으로 반영하여 지역사회 내에서

    가족과 이웃 공동체를 재건하는 역할로 지역사회 내에 여성 리더들을

    창출하여 여성세력화 및 여성의 참여를 확대함

  - 지역사회와 함께 육아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주민조직의 모델로

    해체된 사회적 관계망을 복원하기 위한 공간으로

  - 세대간, 이주민과 국적이탈자, 서로 다른 인종을 가진 가족들 간에

    서로를 지원할 수 있는 구조 확립

 ❍ 활동현황

  - 지역사회 구성원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재원을 마더센터에 와서

    그것을 지역사회에 기여하므로 마더센터는 “self managed”로

    아이들과 함께 매일 커피      숍에 들르는 것이고 그들의 활동은

    어떤 식으로든 보상이 주어지는 것으로

  - 저소득가구 돕기, 일상의 허드렛일 지원

  - 쇼핑, 이발, 점시식사, 장난감도서관, 재봉교실 수선 서비스

  - 언어교습, 컴퓨터 활용능력, 직업훈련과 같은 노동시장 재진입 훈련제공

  - 통합적 보건서비스 등 

 ❍ 재정현황  

  - 랑겐 마더센터는 대지 2,000㎡, 건물연면적 750㎡의 공간으로 

  - 재정은 총예산 75만유로로 약 한화 10억원 정도에 해당

  - 국가 및 정부 약 50%지원 및 수익(참여)자 부담 등 민간자본 충당으로

    계층별 부담률 차등화 

  - 직원31명 실비제공, 자원봉사자 재능기부 80~90명 정도로 시급은 5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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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사회 내에서 동원할 수 있는 최대 자원을 활용한 자조 공간으로

    사회공헌 및 기부문화 정착으로 예산 절감 대체 활용

 ❍ 시사점 및 정책과제

  - 공동복합문화공간으로 일상생활의 경험이 곧 전문성이라는 가치

    인식중요

  - 스스로 생활경험을 통한 기술과 자원 축적 및 잠재된 리더십 개발

  - 풀뿌리 여성들의 정치참여 확장, 지역사회 여성들이 그들을 지지·

    지원하는 시스템 유지로 지방정부 여성참여 성공으로 지역사회

    의사결정 구조에 참여

  - 사회적 관계망을 중시하는 건강한 지역공동체 의식은 사회적 통합과

    민주적 기능을 원활하게 하는 역할 공간임

  -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에게 개방적이고 안전한 서로 돌봐주는 장소

    제공으로 익명적 환경과 소외에 따른 폭력과 인종차별주의를 예방

    하는 지역공동체역할

  - 일상생활에서의 능력에 걸맞는 공보육 및 육아제도, 질 높은 놀이터,

    안전한 교통조건, 아동과 가족친화적 사회·도시·주택환경 등

    창출 정책 연결 가능  

4. 독일 마인츠 장애인 일자리 창출 사회적기업(INB) : 올름사업장

 ❍ 일반현황 

  - 630명(18~65세)이상의 장애우들의 교육과 일자리 알선을 주선함

  - 유한책임회사의 형식을 빌린 사회복지서비스 기관 사회적기업과 유사

  - 2년제 장애인직업청년학교 

  - 현장실습을 통한 장애인 자립생활 보장을 위한 일자리교육 등

  - 회장 : 에카르트 렌쉬 박사 – 전 마인츠 시 사회분야 자문위원

  - 이사회 : 약 10명의 사회복지 및 정신의학 전문가들로 구성

 ❍활동현황 

  - 장애인들이 거주할 수 있는 저렴한 공간 제공

  - 장애인들이 숙련할 수 있는 직종 탐색 및 연구, 그에 대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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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들에 대한 돌봄서비스 역할

  - 장애인들의 자립적인 생활 가능한 능력 향상

  - 노동 가능한 일자리 섭외와 그에 맞는 노동능력 보수 교육

  - 교육 및 연대를 통한 의사소통, 심리적 안정감 유지 및 경험 사례 등 공유

  - 장애인들을 위한 의과학적 및 실생활적 응용과학 연구

  - 정원관리 / 원예 / 문구점 / 원목가공 관리 / 세차 / 재활용산업 등 배치

  - 장애인복지관 작업장의 사회적 기업형으로 현장실습

 ❍재정현황 

  - 지분 : 마인츠 시 32% / 신경정신과 관련 장애우들을 위한 돌봄서비스

    연합 26% / 마인츠 장애인 협회 12% / 기타 30%

  - 재정지원 : 1일 36,000유로(1년23억 정도) 건물유지비, 시설비, 운영비,

    인건비 등 지출 후 이익금은 0유로임(비영리 사업체)

  - 자체수익금 년간 132만유로 해당

  - 취업률 3%→1~2%저하 기업에서 장애인 1인 고용시 1인 급여의 70%지원 

  - 첨단 산업의 발달로 취업률 저하 및 일자리 감소

 ❍시사점 및 정책과제

  - 유치원보조교사 / 요양보호사 / 주택(아파트)관리사 / 사회적 일자리

    마련 등 직업교육기관으로 직업교육 알선 / 스포츠 등 기초교육

    포함하고 언어 및 신체 교정 대체의 분야별 교육 

  - 최저임금 이상 수당 수령 직원의 급여는 시에서 지급 1일(일당)

    60유로 장애수당은 200~300유로 월 기본생활비 800유로 작업자체

    불가능한 중증 장애인도 나름의 일자리에 종사함

  - 65세이상 노인장애인도 기술교육, 춤, 음악, 예술, 스포츠, 상담 등

    장애인 종합교육 지원

  - 전국 600여개 운영 중 마인츠 주 36개 사업장 운영 

  - 중증장애인 생산품 의무 구매규정 30인 단위 사업장 400유로 구매 

    또는 세금대체부담 법적규정 

  - 기업들과 계약을 통한 일자리 및 상품 판매 법적 고용율 보장이행

  - 도내 각 시군에서 장애인 작업장을 확대하고 지역내 기업 및 산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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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과 일자리 정보 공유 등 장애인 일자리 기구 시스템 강화로

    실질적인 장애인 고용      및 소득보장 필요

5. 독일 레버쿠젠 시청 및 시의회

 ❍ 일반현황

  - 인구 16만명으로 양성평등법 1949년 제정 헌법상으로도 보장 독일

    모든 지역에선 남녀평등 필수 주 조례로 관련법 제정

  - 시의회는 시의 3개 구에서 뽑은 52명 의원들로 구성되고 정당별 수는

    보수우파 기독교 민주당이 17석, 중도좌파 사회민주당 14석이며,

    기타 군소정당이 3~5석씩 점유하고 있음

  - 남녀 직업분야 보수통계 등 계층별 소득파악 여성의 직업차별해소 등

    평등의 일상화 일상의 평등화 여성의 사회참여 활발 

  - 민간 공공분야 64%(소방서 취업 취약) 육아, 간호, 간병, 등 여성임원

    간부비율 민간기업 여성임원 간부 비율 40%미만 

  - 2001년 양성평등을 위한 법1999년 발효 2005년 37%→46% 규정적으론

    50% 시간제부터 주당8~41시간 정규직 39~41시간(30%가 시간제 고용

    재택근무(시간제) 젊은 가정부(애엄마) 전체예산 담당 경력단절여성

    상담 재취업 등 조치, 가정-성폭력-상담 조치 등 업무수행 

 - 여성의 집-보호시설(8명 여성 자녀 10명 보호 년 160명 지원(예산상)

   여성단체 지원 양상 행사홍보 및 행사지원 

 - 산후조리 후 산모스트레칭 등 지원 프로그램, 성폭력 인터넷 성 노출

   대응방안 조치교육, 여성 예방 필요 정보 책자발간 등 

 - 연방기본법 주법(지방) 2001년 양성평등을 위한 법 특화차별화 정책

   중요 통일성 자율성 보장 

 - 의회 예산편성권(△) 합계 출산율(주에 따라 차이) 1.5명 적극적 육아

   보육정책 유치원 지원(5시간 무료) 

❍ 시사점 및 정책과제

 - 독일 등 유럽의 경우 대부분 100년 전부터 여성참정권 부여한 바와

   같이 레버쿠젠 시청 및 의회 방문의 취지는 성 평등 구현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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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우수정책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여성의 권익증진과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구현을 위한 것으로

 - 레버쿠젠 시청 및 의회의 여성정책 방향은 “평등이 일상으로 일상이

   평등으로”를 보편적 실천의제로 삼아 철저히 실행하고 있으므로

 - 충청북도에서도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행정서비스

   체계를 제도적으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인식 개선과 노력이 필요

 

6. 독일 뒤셀도르프 2019 국제 장애인용품 박람회 참관

 ❍ 일반현황

  - 개최기간 : 2019. 9. 18.~9.21.(1977년 이후 매년개최)

  - 주요내용 : 의료기기, 약품·위생, 건강·복지·실버산업 등 각종 장애 

    및 노약자에 대한 보조기기 및 생활용품 전시 체험

  - 참가국 수 : 43개국(한국 26개 업체 참여)으로 각종 장애 및 노약자에

    대한 보조기기 등을 생산하는 업체

  - 2018년도 969개 국제 업체 참여(50,612명 방문, 75%업계 바이어, 

    95%방문객 박람회 추천)

  - 규  모 : 행사장 32,092㎡, 기간 내 약 4만명 참관

 ❍ 시사점 및 정책과제

  - 장애는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당사자의 의지와는 무관한 것으로

    이들의 일상 생활에 불편하지 않고 비장애인에 비해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위해 

  - 국내외 장애인 보조기기 현황조사 및 체험을 통한 도내 장애인

    보조기기 발전방향 및 개선책 모색이 필요하나

  - 전체 도민 중 10%에 달하는 장애인 등록 대상자들에 대한 보조기기

    개발과 그들의 일상적이고 정상적인 생활영위권을 보장해주는 것이

    국가의 의무이고 책임이지만 

  - 수요의 한정으로 보조기기 개발 생산 판매에 대한 수익구조 문제발생과

    고가에 따른 가계의 경제적 막중한 부담으로 국내 업체들이 적극적인

    생산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주로 수입 판매에 의존하고 있는 형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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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나 정부에서 해당업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보조로 국내 업체

    확대 육성이 필요하고 장애인들이 용이하게 부담을 최소화하여

    저가에 구입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개입 관리하는 생산 공급

    체계를 마련하여 장애별 및 생애주기별 맞춤형으로 적기에 공급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 도내에 노인 및 장애인 보조기기센터가 설치되어 있으나 도내 장애인을

    위한 물리적 접근성 미흡, 공간부족, 품목 확대 및 주기적 교체 등이

    용이하지 않으며 근무자들의 장기출장에 대한 열악한 환경 개선을

    위해 

  - 최소한 북부권역 및 남부권역에도 거점별 센터 설치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사료 된다.

7. 벨기에 브뤼셀 어린이 박물관

 ❍ 일반현황    

  - 한적한 주택가 마을 고택에 마련된 4층 건물로 층별로 실내에는 

    어린이들에 적합한 테마별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 주변엔 숲 공원, 조그만 연못과 스포츠 공간이 갖추어져 있는 곳으로 

  - 마을동네 부모들이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방문해서 놀고, 보고, 

    쉬고 가기 편안한 어린이 전용 공간임  

 ❍ 정책과제

  - 대형 박물관이 아닌 마을동네 소규모 어린이 전용 공간으로 나름대로

    지역에서 한적하게 어린 자녀와 교감할 수 있고 

  - 다른 부모 및 아이들과 놀이문화 등을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체험 장소로

  - 도내 시·군·구별로 설립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공간임

8. 네덜란드 암스트레담 호그백 치매마을

 ❍ 일반현황

  - 정상적, 일반적, 일상적인 평범한 생활과 삶을 목표 지향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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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위한 전문적인 행정 복지 서비스 지원체계가 확립된 공동가정

    이라는 공동체 마을 

  - 당초 호구백 치매요양병원에서 1992년부터 지금의 모습으로 변모

  - 10년전 비젼과 목표를 가지고 맞춤형으로 설계하여 새로운 건물로 건축

  - 출입구는 한 군데이지만 치매환자의 조건과 제약없이 나머지 공간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조치

  - 27개 하우스에 현재 162명이 1채당 6~7명 단위로 공동가정생활

    형태 의 삶

  - 환자가 아닌 주민으로 호칭하고 치매센터라는 용어도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 일반생활가정(노멀 너싱홈)과 같은 분위기 조성 및 건물용도 배치 

  - 기존부터 존재했기에 지역주민의 반대가 없었으며 지역사회와 공동체 형성

 ❍ 운영현황

  - 대상자가 기존에 살아왔던 친근한 공간조성에 따른 사람중심의 운영

  - 각종 보드게임, 요리, TV시청, 스포츠, 영화, 음식 등 치매를 앓기 전

    상태의 생활중점으로 서비스를 제공

  - 4가지 라이프 스타일로 분류 구분 입실, 35개의 클럽동아리 활동 참여 유지

  - 사설요양원은 극소수로 본인부담금은 정부에 납부하나, 요양기관에서

    직접 본인부담금을 징수하기도 함

  - 전체 직원 수는 200명으로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은 170명임

  - 입소자간 갈등문제 해결은 행동양식 변화를 위한 환경조성 시스템으로

    스트레스 최소화에 따른 갈등요인 해결

  - 전체직원에 대한 동일 유니폼 대신 치매환자들을 위해 자율복장

    착용 근무

 ❍ 재정현황

  - 비비움그룹(비영리 재단) 소속 시설로 치매를 기존의 의학적 가치 

    지향점이 아닌 일반 생활인의 마을 공동체 가치 중심으로 인식 전환 필요

  - 개인 비용부담은 수입소득에 따라 다르지만 1인기준 최저160유로

    최고 2,300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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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부담은 1인당 1일 200~250유로와 유지관리비는 매일 1인당

    35유로 부담

  - 연간 전체운영비 예산1,900만유로 중 자체 수익사업 금액이 700만

    유로에 해당

  - 전체시설에 대한 운영을 직영하지만 현재 헤어샵만 외주임 

 ❍ 시사점 및 정책과제

  - 초기투자비가 1,920만 유로(환화 약 236억원)거액으로 민간자본 투입이

    곤란하며 초기시설투자는 정부부담으로 이후 시설개보수 등 유지

    관리비는 재단에서 금융권 융자로 해결

  - 국내 요양원 이용료는 60여만원에 비해 상당히 고가인 7백여만원의

    이용료를 부담하는데 국내의 경우 7백여만원 수준은 삼성 노블카운티

    실버타운 이용가능 수준으로

  - 호그백 마을이 보편적 이용 시설이 아닌 특정 이용자 시설이라면 

    도내 호그백 모델의 도입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임

  - 특히 치매는 치료 중심의 보건 단일 사업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님에

  - 국내에서는 치매파트너, GPS, 배회인식표, 지문등록 등 다양한 마을

    만들기 사업을 활용한다면 시설중심의 치매안심마을에서 지역사회

    중심의 치매안심마을을 구현할 수 있음

  - 최근 보건복지부는 커뮤니티 케어 시범사업을 통해 치매 뿐 아니라

    지역사회 케어의 필요성을 언급

  - 지역생활(재가, 돌봄), 장기요양(시설입소, 주간보호), 의료(치료) 등

    다 영역을 포괄할 컨트롤 타워 필요 

  - 도내 최초로 진천군에서 ‘생거진천형 커뮤니티케어’사업이 시작한

    단계로 향후 본 사업의 내실 있는 운영과 도내 타 시군 확대를 위한

    철저한 준비와 노력이 필요함

9. 네덜란드 암스트레담 스타트업 빌리지

 ❍ 일반현황

  - 암스트레담시 산하기관으로 2007년부터 개소한 청소년 복합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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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간으로 컨테이너 박스를 재활용하여 조성하였으며, 2년 임대 1년

    연장 가능한 상시개방의 청년일자리 창업센터(공간)로 청년 고용 및

    청년 주거문제 등의 문제해결을 위해 설립된 공간으로 각 시군단위로

    설치 확대할 필요성이 있는 시설임

  - 입소 시 과학, 공학 분야 학장 허가서(추천서) 심사 선정, 2년간

    성과평가 제도실시 운영

  - 창업을 시작한 청년 또는 청소년 대상으로 학생 또는 비학생도

    입주 가능하며 암스트레담 지역출신 우선 입주 대상(80% 이상),

    대기자 수 다수임

 ❍ 재정현황

  - 전체 예산의 30%정도 지자체(정부) 및 나머지는 자체 수익사업으로

    자체부담, 공간 임대료 등으로 충당 

 ❍ 정책과제

  - 도내 청년정책과 도민을 위한 평생학습 지원 예산 및 공간 인프라가

    타 시도에 비해 부족한 실정

  - 청년들의 상상력 제고와 문화, 놀이공간을 조성하는 역할 담당

  - 자치연수원 공간을 도민의 평생학습, 청년 복합공간으로 활용모색 필요

  - 21세기 다양성과 융통성을 필요로 하는 노동시장의 변화에 대응

    할 수 있도록 학생들의 능력개발, 독려, 전문 기업인으로 양성하기

    위한 프로그램 혹은 단기 프로젝트 제공

  - 도내 시군에 도민과 청년들을 위한 복합문화공간 미흡으로 절대적

    조성 필요

  - 청소년과 관련된 제각각인 단체 및 기관에 대하여 유사기능 통폐합 필요

 

10. 네덜란드 헤이그 이준열사 기념관

 ❍ 일반현황

  1905년 을사늑약 체결 및 일제 침략의 부당함과 무효를 알리고 국권을 

회복하기 위해 1907년에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제2차 만국평화

회의에 대한제국 고종 황제폐하의 특명에 의해 전부총리 이상설, 전 대한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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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재판소 예심판사 이준, 전 쌩 페테스부르그 한국공사관 서기관 이위종을 

밀사로 파견하였으나 일본의 방해와 열강의 냉대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자 

호소문을 발표하고 이곳에서 순국한 장소에 이준열사 기념관을1995년 8월 

5일에 개관하였다.   

 ❍정책과제

  - 우리는 유럽에 하나밖에 없는 항일 독립운동 유적지로 이준 열사의

    애국정신을 기릴 뿐만 아니라 역사를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적이고 항구적으로 유지 확장될 수 있도록

  - 민족후대와 더나아가서 세계인들을 위한 정의와 평화 사랑정신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장으로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국가차원에서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된다. 

  - 당시 러시아로 돌아간 이위종 열사의 경우 1922년 이후의 행적 불명

    및 미상에 대한 재조명과 지속적인 경로 추적이 필요할 것이며 

  - 도내에서도 독립운동에 가담하고 활동한 애국지사 및 열사들에 대한

    지속적인 발굴을 통하여 역사에 기록되어 기억될 수 있는 방안이

    강구 되어야할 것이다. 

Ⅲ. 맺음말 

  옛말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듯이 백번 듣는 것이 

한번 본 것만 못하고 “백견이 불여일행”은 곧 백번 보는 것보다 

한번 실행하는 것이 낫고, “백행이 불여일사(감)”와 같이 백번 행

하는 것보다 느끼고 사고하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것이며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이듯 아무리 보석이 여기 저기 있다한들  

이를 가공하고 세공사에 의해 예술적인 혼이 불어 넣어야 가치를 

발휘하듯 의회 의원들의 공무국외출장은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라는 육하원칙에 따라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고 계획하여 

이행하고 결과보고를 철저히 한다면 이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도민들의 

그 동안의 불신을 불식시키고 의회의 무너진 신뢰를 충분히 회복할 수 

있으며 공무국외출장 비용대비 보다 더 많은 가치가 있음을 느끼고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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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 있는 과정이었다.

  그리고 방문한 나라마다 각기 다른 전통적인 민족(종족)과 역사적 

시대적 배경과 지리적 여건에 따른 사회적 생활문화 등 다소의 차이가 

있으므로 각 정책과 제도를 그대로 표절하기 보다는 우리의 실정과 

현실 맞게 지속가능한 점진적인 발전을 위한 개선과 변화를 함유할 

수 있는 창조적 모방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이번 공무국외출장을 위해 관계된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 도민들을 위해 보다나은 “소통하는 의정” 

“공감받는 의회”가 되도록 의회 구성원의 한사람으로서 실천하고 

노력할 것을 다시 한 번 약속합니다.      



- 91 -

 심기보 위원

도민 행복을 위한 복지정책 제도개선 갈 길이 멀다!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공무국외출장이 마무리 된지 어느덧 10일

정도 지났다. 이번 국외출장은 그 어느 때 보다도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

한다. 사실 그동안 지방의회의 국외출장은 출장 본연의 목적보다는 외유

성 일정이 상당부분 차지할 정도로 국민의 눈높이를 충족시키기 어려웠

기 때문이다. 우리 충북도의회 역시 마찬가지였다. 지난 2017년 사상 유

례 없는 우리 지역의 물난리로 어수선했던 시설 강행한 행정문화위원회 

해외연수는 우리 의회에 대한 도민의 실망을 넘어 분노를 삼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의 이번 공무국외출장은 지난 행정문화위 국외연

수와 함께 올해 초 경북 예천군의회 해외연수 가이드폭행 등의 사회적 

논란을 통한 지방의회 연수 무용론에 대한 도민의 인식이 사라지기 전

에 추진한 사항으로서 사실 준비단계에서 많은 부담감과 어려움이 있었

던 것도 사실이다.

  우리 위원회는 이번 해외연수를 변화하는 지방의회의 모습을 보여주

고 복지정책제도 개선을 통한 도민의 행복 추구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철저한 준비과정을 거쳤었다. 여성·노인·장애인·청년 등에 대한 복지

증진을 위해 우리 위원회는 지난해 7월 새롭게 구성한 이후 지금까지도 

정책제안을 발굴하고 제도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펼쳐왔다. 그리고 이

번 국외출장은 그간 우리 위원회가 추진해 온 의정활동 사항을 도민이 

체감하는 결과물을 도출하기 위해 꼼꼼히 준비했다. 출국 전까지 복지 

분야 전반에 걸친 우리도 현황을 파악하고 국내 선진지 견학 및 전문가 

간담회 실시 등 총 28회에 걸친 사전활동 과정을 보더라도 우리 위원회

의 이번 국외출장은 과거 지방의회가 실시했던 해외연수와는 차원이 다

른 준비과정을 거친 연수였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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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17일부터 25일까지 9일간의 일정 이였지만 항공기 이동 시간을 

제외한 실질적인 기간은 7일에 불과했었다. 하지만 우리 위원회는 부족

한 시간을 쪼개어 출국 당일 독일 프랑크푸르트 현지에 도착하고 여정

을 풀기도 전에 독일 헤센주의회 관계자와의 간담회를 갖는 등 매우 빡

빡한 국외일정을 소화하였다.

  공식기관 방문 및 국제박람회장 견학, 장애인 등 사회적약자를 위한 

다중이용시설 벤치마킹, 그리고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여 애국

심 함양을 위한 이준열사 기념관 방문까지 주말에도 쉬지 않고 총 11개

소의 현장을 방문한 것은 지금껏 우리 도의회 사상 유래 없을 정도로 

많은 일정을 소화했었다. 오죽하면 유럽 현지가이드가 지금껏 이런 지방

의회 국외출장 일정을 본 적이 없었다고 고개를 흔들 정도로 6명의 의

원 모두는 하나 되어 연수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하였다.

  독일 마더센터에서 바라본 유아에서 노인까지 세대 간에 함께 어울리고 

가정의 소중함을 나누는 모습을 보면서 육아부담 해소와 건전한 가족문화 

실현을 위해 우리 지역에도 마더센터 신설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아울러, 자국민을 넘어 이민자들까지 유럽 현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평생교육을 실시하여 교육에 대한 욕구해소에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아직은 미약한 충북의 평생교육체계가 개선되어야 하고 

나아가 독일 시민대학처럼 우리도 도민대학을 신설해야 되겠다는 생각

을 하게 되었다.

  그동안 대한민국은 국민들의 희생과 노력 속에 한국전쟁 이후 짧은 

기간 속에 경제규모 세계 10위권 이내에 포함될 정도로 눈부신 성과를 

이뤄냈다. 사실 이번 국외출장 기간 독일을 비롯한 유럽 3개국을 둘러보

면서 대한민국 역시 전 세계 어디를 내놔도 절대 밀리지 않다는 느낌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복지제도 역시 과거에 비해 많은 발전이 있어왔다. 

한편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 대한민국이 개선해 나가고 새롭게 창출

해야 될 복지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번 국외출장을 통해 느끼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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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대 충북도의회 전반기 정책복지위원회도 이제 9개월 정도 남았다. 

어느덧 중반을 넘어 종반을 향해 쉼 없이 나아가고 있다. 그간 박상돈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6명의 위원 모두가 하나 되어 추진해 온 의정활동

을 잘 마무리하고, 아울러 이번 국외출장 기간 중 보고 듣고 배운 것을 

위원님들과 함께 공유하고 소통하여 남은 기간 동안에도 복지제도 발전

을 위해 노력해야 겠다는 생각이 든다.

  아울러, 국외출장 기간 동안 하루 일정을 마치고 6명의 위원님들과 이

강근 수석전문위원를 비롯한 직원들이 함께 모여 일일활동사항을 정리

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한 점에 대해서 늦었지만 연수단원 

모두에게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한 마음을 전달하고자 한다.

  최근 우리 충북의 경제발전 속도와 그 규모는 과거에 비해 매우 빠르

고 크게 팽창하고 있다. 하지만 경제발전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각자의 행복을 위한 복지제도 발전일 것이다. 그리고 다양

한 복지정책이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노력해야 한다.

  이제 충북의 복지제도 개선을 위해 하나하나 새롭게 만들어 가보자. 

163만 도민의 행복 실현을 위한 복지정책 제도 개선 아직 갈 길이 멀지

만, 그 길의 필요성을 안다면 충북의 미래는 매우 맑음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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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미선 위원  

Ⅰ. 연수의 목적

  정책복지위원회 위원들이 위원회소속 현안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증 및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선진외국을 방문하여 현지확인을 통한 비교분석으로 

도정에 적극 반영함은 물론, 국제적 견문을 넓혀 의정활동 능력 배양

Ⅱ. 연수 사전준비

 1) 연수지 선정

  위원회의 현안사업과 관련한 성공적인 사례가 집적되어 있는 독일, 벨기에, 

네덜란드를 연수지로 정하고, 심층적인 견학이 가능하도록 해 내실화를 꾀함

 2) 의원이 직접 기획 참여

  연수 일정 및 내용과 방문지 섭외 등을 의원들이 직접 기획하고 준비해서 

새로운 해외정책 연수모델을 만들고자 함.

 3) 연수 이전 사전 현장 방문 및 공부모임 진행

  방문지역과 연계한 충청북도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현장 방문 및 

사전 연찬회를 통해 문제점을 분석하고 연수과정에서 확인할 과제를 

논의함

 ⓛ 2019. 6. 14 : 충청북도보조기기센터 현장방문

 ② 2019. 6. 14 : 청주시 흥덕구 치매안심센터 현장방문

 ③ 2019. 7. 12 : 정책복지위원회 의정활동 내실화를 위한 연찬회

           * 충청북도 평생교육진흥원 현황 및 개선방향

           * 한국 및 충청북도 양성평등 기본 정책 마더센터 운영 소개

           * 충청북도 치매정책 현황 및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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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2019. 7. 12 : 청주시 상당보건소 “치매안심센터” 현장방문 

 ⑤ 2019. 7. 18 : 경기상상캠퍼스(수원시 권선구) 현장방문

           * 청년 스타트업 프로그램 및 청년공간 활용도 확인

 ⑥ 2019. 8. 29 : 충청북도 자치연수원 현장방문

Ⅲ. 연수 현지방문 주요 내용 및 시사점

1. 독일 평생교육센터

◉ 방문일정

1) 운영 현황

  평생교육센터, 혹은 시민대학(volkshochschule)이라 불린다. 현재 독일에는 

시민대학 920개가 운영되고 있다.

 ⓛ 운영 주체

  - 지자체 소속 : 55%, 공익법인소속 : 32%, 목적연맹 소속 : 8%

    기타 사설기관 : 5%

   ※ 목적연맹: 지방자치 단체들끼리 공동 과제의 실현을 위해 조직된 연맹

 ② 재정 구조

  - 보조금(29.5%), 자체자금(70.5%)

   ※ 보조금: 주정부(4%), 지방자치단체(23%), 유럽연합(2%), 

   ※ 자체자금 : 수업참가자 수강료 34%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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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프로그램 운영 현황

  - 독일 전체 연간 60만개 이상 프로그램 운영

  - 언어(약 30여개의 외국어, 난민 대상 독일어 강좌 등) : 47%, 

    건강‧스포츠:24%, 문화‧예술강좌:16%, 직업교육:19%, 정치‧사회‧환경:2%

 ④ 수강생 현황

  - 비스바덴의 연간 2만 5천명 수강(전체 인구의 8.6%)

    1년에 1.884개 강좌를 개설해 1만 시간 이상 운영하고 있음

    2018년 수강생 현황 : 3만4천명 

  - 독일 전체 인구 중 600만 명 이상 참여

 ⑤ 수강료 감면 : 난민, 다자녀, 장애인 등 시청에서 추천서 발급 시 무료

 ⑥ 수강생들 중 남녀의 비율

  - 대학이나 고등교육기관은 남학생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으나, 

    시민교육의 경우 여성 비율이 은 전체 70% 정도로 높은 편임. 

    또한 평생교육센터 직원 중 여성의 비율은 80% 수준임

2) 정책제안

 ⓛ 민선 7기 도지사의 공약 실천사업인 `충청북도자치연수원 북부권 이전’

    사업과 `충청북도 평생교육진흥원 기능강화 및 법인화 추진' 사업을

    연계한 `충청북도 평생교육 타운' 조성

  ⇒ 자치연수원은 두 가지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인 공무원

     대상 교육은 북부권으로 옮겨가고 도민교육은 평생교육진흥원으로

     통합하는 것이다. 전문성 강화로 인해 더 좋은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자치연수원 자리를  `충청북도 평생교육 타운'으로 조성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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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도민대학 설립 운영 추진
  ⇒ 독일은 “모두를 위한 교육”을 바탕으로 독일사회를 지켜주는

     교육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 충청북도 도민들의 평생교육에 대한

     욕구 충족을 위해 ‘충북도민대학 운영’을 통해 평생교육의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 자치연수원은 두 가지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인 공무원 대상 교육은 북부권으로 옮겨가고 도민교육은

     평생교육진흥원으로 통합· 운영하는 것을 제안한다. ⓛ번 제안과도

     연동되는 내용이다. 전문성 강화로 인해 더 좋은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시군, 대학, 평생학습 기관의 교육과정 컨트롤타워

     기능강화 등과 우리도의 평생교육 추진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도와

     11개 시·군이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평생교육 프로젝트도

     필요하다. 

 ③ 충북평생교육진흥원에 ‘충북문해교육센터’설치· 운영

  ⇒ 도내 20세 이상 성인 중 의무교육인 중학교 학력 미만 인구 수는

     18.4%로 전국 평균 13.1%보다 5.3% 높고, 50~60대 성인 중 비문해자 수,

     70대 이상 성인 중 비문해자 수는 74.6%로 전국 평균 63.6%보다

     11% 높은 상황이다. 

     문해능력은 단지 글을 읽고 쓰는 능력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을 영위

     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능력으로 사회를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생애 기초능력이다. 따라서 비문해자들을 위한 성인기초 및 문해교육

     지원, 학력보완 교육, 정보격차 해소 등 생활밀착형 맞춤형 평생교육이

     사회통합적 차원 및 소외계층 교육기회제공 차원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충북문해교육센터’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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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평생교육센터에서 이주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국어 문해교육 확대 실시

  ⇒ 문해교육(특히 정규교육과정을 거치지 못한 노인이 주요대상임)을

     평생교육 기관에서 주로 담당하고 있는데, 독일의 경우 난민 및 이민자를

     대상으로 독일어 강좌를 역점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현재 다문화가정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문해교육을 운영하고 있는데, 평생교육센터에서

     이주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국어 문해교육을 확장, 운영해 줄 것을

     제안한다.

   ※ 위에 제안한 내용 등을 중심으로 11월 정례회의 때 본회의장에서 5분

      자유발언 준비 중

2. 마더센터 [Mehrgenerationenhaus]

◉ 방문일정

  일 시 :  19. 9. 18(수) 14:00 ~ 16:00 

  장 소 : Zimmerstr. 3, 63225 Langen 

  면담자: Mrs. Sarah Schöche 랑겐 마더센터/ '다세대하우스 원장

1) 운영현황

 - 독일 전국적으로 약 400개 이상이 존재하며, 헤센주의 경우 39개소가

   운영하고 있음. 대도시인 프랑크푸르트의 경우 5개의 마더센터가 있으며,

   인근 인구 20만 정도의 중소도시의 경우 1개의 마더센터가 존재함. 

   마더센터를 모델로 한 다세대하우스 등 500여개가 운영되고 있다.

 - 마더센터의 경우 공공기관 직영운영이 아닌 자발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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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원

 - 이곳 마더센터는 건립 부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무상임대로 지원해 주고,

   건축 및 시설운영 등 모든 사업을 민간이 재능기부를 통해 자체적으로

   직접 운영하고 있다. 또한 자체 프로그램을 운영해 수익금으로 운영비를

   충당하고 있음.

 - 100% 시민기부금으로 운영되는 곳도 있음. 연방정부의 보육정책에 따라

   차이도 있어 공적자금을 전액 지원받는 곳도 있다.

3) 시사점

 독일 마더센터는 1980년 처음 시작되었으며, 지역사회와 함께 육아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주민조직의 모델로 풀뿌리 여성운동의 결과물이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생애 전반에 이르는 모든 연령과 계층을 대상을 

아우르며 개방적으로 서로 돌봐주는 장소 및 프로그램, 식사 등을 제공

하고, 센터에서 일하는 모든 봉사자는 임금을 받는다. 지역 여성과 아동의 

욕구를 반영하여 지역 여성들이 자발적으로 만들고, 지역사회 내에서 

가족과 세대통합, 지역공동거실의 특징을 갖고 이웃 공동체를 재건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지역사회와 함께 육아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주민

조직의 모델을 보여주고 있으며, 육아에 대한 마을의 공동노력이 필요

하다는 개념으로 가족, 이웃, 커뮤니티 관계를 새롭게 정비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4) 정책제안

 ⓛ 세대간· 기관별 통합돌봄센터 운영모델 개발

  ⇒ 독일 마더센터가 지원하는 활동은 이미 도내에서도 다양하게 진행

     되고 있는 사업들로 관 주도의 한부모지원센터, 다문화가정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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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육지원센터, 여성취업센터, 경로당 등과 민간 주도의 공동육아

     어린이집, 재활용가게, 마을도서관, 지역아동센터 등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주로 서비스를 제공 받거나 한정된 전문

     분야의 활동이 각각의 기관별로 분절적으로 운영되는데 그치는 반면,

     독일 마더센터는 여성들이 서로의 재능을 활용해 자발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해체된 사회적 관계망을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공간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그야말로 세대통합과 진정한 통합돌봄의 공간으로

     운영되고 있는 부분이 인상적이었다. 

     우리나라도 동네마다 있는 경로당, 공동육아나눔터, 작은 도서관 등의

     기능과 역할을 한 곳에서 통합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례를 우리도

     도입해 볼 필요가 있다고 느꼈다. 기존의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을

     활용한 공간 제공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② 가정 내 육아부담 해소와 풀뿌리 공동육아 개념을 확산하기 위해

   마더센터의 시범운영에 대한 논의 필요

  ⇒ 충북의 진천·음성 충북혁신도시 소재 14세 이하 유소년 인구비율의

     경우 도내 평균을 상회한 20.44%로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앞으로 혁신도시 내 젊은 층 유입인구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육아부담 경감을 위한 시설이 더욱 필요할 것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혁신도시 시범운영 후, 개선보완책 마련으로 도내 전 시‧군으로

     확대시행 추진하는 방법을 공론화해 볼 필요가 있다. 

     ‘당신은 최소한 한 가지 장점이 있다. 마더센터에 와서 그것을 지역

     사회에 기여하라’는 목표로 운영되고 있다. 우리 지역의 작은도서관

     및 행복교육공동체 사업에서 일부 자원봉사자들이 강사로 활동할

     기여를 부여받고 전문강사로 활약하고 있는 사례들과 일부 비슷하였다.

     이를 통해 풀뿌리 여성조직들의 역량강화와 활성화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 101 -

3. 장애인 일자리 창출 사회적 기업(INB)

◉ 방문일정

  일 시 : 2019. 9.19(목)13:00~14:30
  장 소 : 독일 마인츠

1) 운영 현황

 - 장애인 직업재활센터로서 사회적 기업(350명 직원 근무)

 - 시설 운영 목적 :장애인의 사회 적응 및 직업능력 훈련(보수)교육을 통한

   자립적인 생활 보장을 위한 일자리 창출 도모

 - 630여 명의 신경의학계 장애인(18세~65세) 시설 이용

 - INB와 같은 장애인 직업교육 전문기관이 독일에 약 600여개 운영

 - 2년제 직업훈련전문학교 운영(1년차-교육 / 2년차-현장 실습)

 - 프로그램 운영 : 인문(읽기, 쓰기) 기초영역, 기술(목공, 포장 등), 

   직무교육(행정/서무), 취업 알선, 수영 등 개인적 취미 영역, 언어 및

   신체 교정 등

 - 수강생 기준, 휴일 포함해 365일 지원

 - 취업분야 : 유치원 보조교사, 정원 관리, 재활용 산업, 양로원 관리교사,

   원목가공, 세차 등

 - 유치원, 기숙사, 관사 운영

 -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 보장 : 정부에서 장애수당 지급(200~300 유로)+

   시 정부에서 임금 보장, 월 800유로 지급(식사, 피복비 지원)

 - 시 정부에서 운영비 지원 

 - 연간 매출 : 1년에 130만 유로

 - 전국 600여개 기관 운영 중, 주 정부에 36개 사업장 운영

 - 중증장애인 생상물품 구매율(법률 규정): 월별  400유로 이상 구매율

   위반시 벌금형의 처벌규정



- 102 -

 - 지역 내 기업들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추진하고

   있으나 장애인들이 숙련되고 힘들거나 어려운 일자리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음.

 - 장애인 생산물품 생산업체가 판로 확보를 기업들과의 연대를 통해 소소한

   계약을 통한 물품 판매를 추진하고 있음.

2) 시사점

 장애인들이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 보장과 장애인 고용시 70% 임금을 

지원해 줌에도 불구하고 취업률은 연간 3%(600명 교육), 외부 취업률은 

1~2% 불과하였다. 지원과 법적 규정보다 우선하는 산업화의 어두운 

그림자를 볼 수 있었다. 다양한 영역의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기숙사 

생활 등을 통해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립 생활이 가능하도록 교육과 

양질의 일자리 취업을 연계하고 있다. 우리도 사회적기업을 활성화해 

도내 장애인의 자립적인 생활 보장을 위한 일자리 창출 교육과정 등 

추진방향에 대안 모델이 될 수 있겠다.

4. 시청 및 의회 [Rathaus Leverkusen] 

◉ 방문일정

1) 방문지 현황 

 레버쿠젠 시의회는 시의 3개 구에서 뽑힌 52명의 의원들로 구성된다. 

정당별 수는 보수우파 기독교민주당이 17석, 중도좌파 사회민주당이 14석

이며, 기타 군소정당이 3-5석씩 점유하고 있다. 인터뷰를 한 코넬리아 여성

정책특무관은 시의 장관급 간부 공무원, 명예시장은 정무직으로 의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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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면담내용 

 (1) 독일의 여성정책 기구

  ⓛ 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

  연방기본법인 “양성평등을 위한 법”이 1994년 제정되었고, 레버쿠젠시 

여성정책담당 부서는 1959년부터 운영해 옴. 연도별 양성평등 계획을 수립

하고, 계층별 소득수준 등을 포함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② 성평등담당관 제도

   - 사업장 내 성평등 관련 업무 전담

   - 2001년 제정된 성평등실현법에서 규정, ‘성평등담당관’ 제도 운영

   - 업 무: 여성단체, 가족, 복지업무 담당함. 세부적으로 여성지원계획,

     여성취업지원, 여성과 관련된 지방자치의 계획의 심사, 교육 또는

     경제에 대한 지역의 자원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여성의 문화적 활동,

     폭력방지, 아동을 위한 탁아와 육아와 관련된 업무

 (2) 독일의 출산지원정책의 현황 및 내용

  ⓛ 출산율 현황

  한국은 합계 출산율이 2017년 기준 1.05명 정도이며, 지속적으로 감소해

현재 0.9명임. 독일의 출생율은 10년 전 1.39명에서 현재 1.50명으로 증가

  ② 모성보호휴가제도

  - 임산부의 경우 모성수당 지급

  - 산전후 휴가는 출산 전후 각각 6주와 주의 모성휴가를 법으로 보장

  - 육아휴직제도는 자녀가 3세가 될 때까지 부모시간제도 사용 가능

  - 소득에 따라 출산비 지급, 이사비용 및 교육지원, 주거비 지원, 세금공제

  - 산후조리후 운동 프로그램 제공

  ③ 여성임원할당제

  - 일정규모 이상의 상장회사의 감독이사회에 여성의 비율이 40%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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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여성인권보호

  - ‘여성의 집’ 폭력피해 여성과 아이들의 쉼터를 운영, 연간 160여명 지원

  - 가족폭력 상담 파트너 제공

  - 불법카메라 방지 및 호신술 교육

  - 젊은 여성들을 대상으로 진학, 취업 및 정보를 핸드북으로 제작해 제공

3) 시사점

  독일의 법적인 평등은 필연적으로 사회적 평등을 수반한다. 이것은 

여성이 남성세계로 통합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재구성을 의미한다. 

독일의 여성정책기구는 1953년 가족문제부에서 1994년 ‘평등국’으로 

발전함. 

  - 출산율과 노동력은 긴밀히 연결되어 있어, 기업들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과 지원을 함. 

  - 가족지원제도로 부모수당, 돌봄기간 근로기간 단축 및 휴직제도 등 운영

  - 부모수당은 14개월까지 지급 가능(세후 급여의 65%, 1,900유로 상한)

  - 독일의 부모수당은 10년 전부터 생겼는데 이 때 부터 출산율이 올라감

  - 시청 내 시간선택제 근무자가 1/3 정도를 차지하고, 자택근무도 적극

    권유하는 등 유연한 근무환경 

  - 아빠의 육아 휴직 기간이 14개월까지 가능하고, 월급의 65%를 지급

  - 시청 내 여성 직원이 64%를 차지하고 임원의 46%가 여성이다.

  - 일정규모 이상의 상장회사의 감독이사회에 여성의 비율이 40% 이상으로

    여성의 의사결정 권한이 매우 높다.

  - 시청청사를 시내 중심가 대형 쇼핑몰에 임대로 들어가 운영하고 있었다.

    발상의 전환이 놀라웠다. 접근성도 용이하고 시민들에게 관공서의

    위화감이나 거리감을 없애고 청사 관리 예산도 절감하는 지혜가 인상적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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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뒤셀도르프 국제장애인용품 전시회

◉ 전시회 개요

 개최기간 : 2019. 9. 18.~9. 21. * 1977년 이후 매년 개최

 주요내용 : 의료기기, 약품․위생/ 건강․복지․실버산업 등

 참가국수 : 43개국, 한국 43개 업체 참여

1) 박람회 관람 후기

  전시회장에서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주관하는 한국 공동관을 방문하였다. 

국내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국내 전자기기 및 네비게이션 등 업체를 

인솔하여 지원하면서 박람회에 참석하였다. 한국 공동관을 비롯해 개별 

참가사와 종합하면 한국에서는 총 43개 업체가 참가하였다. 이는 지난 

2018년 16개사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재활 실버산업에 대한 

한국 시장의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잘 보여주었다. 특히 

국내 참가업체들의 전시관을 두루 관람하면서 한국의 첨단 의료장비들의 

기술과 기기의 우수함을 실감할 수 있었다.

  레하케어는 ‘Self determined living’(스스로 선택하는 삶)을 모토로 

▲신체 보조 기구 ▲커뮤니케이션 도구 ▲케어 장비 등 ‘장벽 없는 삶’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혁신 제품이 전시하고 있었다. 40년 이상 역사를 자랑

하는 레하케어는 재활 및 실버산업 혁신의 핵심역할을 함으로써 전 세계 

장애인과 노약자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2) 시사점

  국내 기업에서 전시한 4차산업혁명 스마트복지솔루션으로 어르신을 

위한 생활·정서·안전관리 스마트 토이봇인 ‘부모사랑 효돌’을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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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형치료를 전시한 제품이 인상적이었다. 어르신의 복약, 식사 알람 등 

생활관리와 치매, 우울증 예방하여 실제 우울감 감소 및 복약 순응도가 

개선되는 효과를 설명해 주었다, 이미 국내 여러 지자체의 보건소, 재가 

치매노인 보조기기 지원사업과 노인종합복지관 등에도 보급되어 시행하

고 있었다. 우리도에도 도입해 보면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한다. 

  그 외에도 양칫물을 스스로 밷지 못해 불편을 겪는 장애인, 환자, 

노인들의  위생적인 구강관리를 도와주는 세계 최초 핸디타입 전동 

흡입 칫솔과 인공지능을 활용한 세면대 자동 높이 조절기, 스마트폰 어

플리케이션과 웹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한 최첨단 기술의 다양한 

제품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노인복지 예산 25.8% 증가, 총 13조 9천억원 편성, 노인케어와 

치매 1조 3천억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편성하고 지원하고 

있다. 환자나 주민들의 지역사회 돌봄을 위한 ICT 솔루션이 필요하다. 

  국내 장애인 보조기기 개발능력은 우수한 수준이나, 장애인의 어려운 

경제여건상 보조기기를 직접 구입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장애인들이 

많이 선호하는 전동휠체어 장비의 경우 대부분 수입품에 의존하고 

있으며 따라서 국민 체형에 맞는 자체생산이 절실한 상황이다. 고가의 

보조기기를 구입하지 못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보조지기 지원체계가 

확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돌봄이 필요한 초고령, 장애가구, 치매환자, 장애인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체계 확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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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어린이 박물관(Le Mus�e des Enfants)

◉ 방문일정

 일 시 : 19.9.21(토) 13:00~14:00

 장 소 : 벨기에 브리쉘

1) 방문 소감

  1978년 벨기에 브뤼셀에 Le Musée des Enfants("어린이 박물관"

이라는 뜻) 세워졌다. 아이들이 상상력을 실현할 수 있는 다양한 전시와 

무대가 마련되어 있다. 장난감과 건축 소재가 모두 나무로 되어있어 

마치 숲 속 비밀기지에 들어간 느낌이었다. 어린이 박물관은 어린이들

에게 무형식 학문을 배우는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과 전시회 등을 

여는 기관이다. 일반적으로 전시물을 만질 수 없도록 하는 전통적인 

박물관과는 달리, 어린이 박물관에서는 어린이들이 만지고 다룰 수 있는 

체험물들을 배치하고 있다. 어린이 박물관은 지시에 따라 활동하도록 

하는 것이 (특히 유아기 어린이들에게는) 교육적이라는 이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많은 어린이 박물관은 비영리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자원봉사자나 또는 아주 적은 수의 전문 직원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다.

2) 시사점

  도내에도 국립청주박물관 내에 있는 어린이박물관은 어린이들을 위해 

마련된 문화 학습 공간이 있다. 지난 2004년 10월 국립박물관 최초로 문을 

열어 문화재의 재료를 어떻게 만들고 각 재료는 어떠한 특징이 있으며, 

또 문화재를 어떤 방법으로 만드는지 등을 어린이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였다. 즉 문화재속에 있는 과학의 원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전시하고 

있다. 도내 어린이박물관도 홍보와 시설개선으로 방문객과 이용률을 높여 

세계적인 명소로 자리 잡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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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호그벡 치매마을[De Hogeweyk] 

◉ 방문일정

1) 방문지 주요 내용

  호그벡 마을의 경우 전문 종사자(의사, 간호사 등)가 편의시설에서    

환자를 맞이하고 있고 치매환자의 안전한 배회를 위한 구조물을 갖춘 

시설 중심의 치매안심마을. 비비안 (VIVIUM)그룹 운영

 1. 시설현황

  - 4,500여명의 부지, 마을형태로 구성되어 있음.

  - 3년간의 공사기간에 약 255억 원의 비용이 투입되었음.

  - 거주시설, 극장, 마트, 식당, 써클 룸 등의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음.

  - 현재 169명의 입주자가 있으며, 24시간 CCTV를 통해 마을 관리

  - 입주자가 거주하는 시설은 보통 한 집에 6~7명이 생활하고 있음.

 2. 운영현황 

  - 입주자 선정은 “지방정부의 선정위원회"를 거쳐서 “마을선정위원회”에서 선정

    4가지 유형(도시적 스타일, 클래식한 스타일 등)의 거주시설에 맞는

    입주자를 선정하게 됨. 

    노인의 생활방식이나 습관에 맞는 입주자유형을 분류하여 생활하게 함

  - 대상자 150여명, 자원봉사자 140여명, 직원 290명(의사, 사회복지사 등)

  - 한 집에 6~7명이 함께 살며, 일인실로 운영되고 있음.

  - 한 가정에 8명이 근무함(6명의 care giver, 2명의 home suppor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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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re giver : 07-10:30분까지, 일상생활 지원

  - home supporter : 08-13시까지, 집안일 등 지원 

  - 이 외의 시간은 입주자(노인)가 자립적으로 생활함. 

  * 자립적이고 독립적인 생활을 위해 기상시간이나 프로그램 운영시간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의사, 간호사 등이 있으나, 최소한의

    지원만을 강조하고 있음.

  - 의사가 2명 근무하고 있으나, 중요인력은 아님. 

  - 의사, 간호사, 슈퍼마켓 등의 매니저는 도움이 필요할 때만 도울 수 있음

    야간근무자는 6명으로 간호사 1명, 어시스턴트 5명이 근무하고, 

    관제시스템을 통해 관리하고 있음. 오후 10:30분에 마을은 통제됨.

 4. 재정현황 

  - 연간 운영비 조달(정부지원금 36% / 수익사업 및 기부 64%)

  - 개인 1인당 연간 7만 유로에 해당하는 생활비는 정부의 지원으로 운영

  - 소득 수준에 따라 이용료 부담 (개인연금의 80%)와 정부지원금

  - 자부담이 최소 166유로에서 최고 2,300유로로 편차가 큼. 

    1인당 1일 200~250 유로 소요, 유지관리비는 1인당 1일 35유로

  - 운동처방실 등의 별도의 비용은 개인이 별도로 부담함.

    운동처방실의 연간 개인부담금은 9,000유로

 5. 프로그램 

  - 다양한 동아리 활동지원 : 40여개의 클럽운영 중 공연관람, 악기배우기

    등의 활동 지원 수영장, 자전거다기 등의 신체적 활동 가능함. 

    클럽리더는 자원봉사자로 구성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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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리치료실 : 일상생활 동작훈련, 작업치료 및 훈련은 물리치료사 1명이

    10명 정도를 관리하고 있음 (별도의 비용을 납부하여야 하고, 물리

    치료사는 보조자의 역할 수행, 주 진행자는 클럽 리더).

  - 주민과 함께하는 이벤트 : 주 1회, 주민이나 가족이 예약할 수 있음. 

    즉, 이벤트를 계획하고 개최할 수 있음.

2) 시사점

  급격한 고령화 등으로 돌봄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국민 대다수의 

보편적인 문제로 다가와 있다. 문재인 정부는 취약층 돌봄체계를 의료와 

보건을 아우르는 ‘커뮤니티케어’를 선포하고 치매 뿐 아니라 지역사회 

케어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지난 10월 7일 도내 최초로 진천군에서 

‘생거진천형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발대식에 참석했었다. 내가 살던 

곳에 거주하면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부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독립생활 지원이 통합적으로 

확보되는 지역주도형 서비스 정책이다. 사업의 내실 있는 운영과 도내 

타 시·군으로 확대하기 위한 철저한 준비와 노력이 필요하다. 

  현재 도의회 의원연구모임으로 ‘충북 고령친화도시 조성연구회’

(대표 육미선)을 진행하고 있다. 충북의 빠른 고령화 사회로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에 계획, 수립된 고령정책에 대한 분석과 도시정책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계획이 재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향후 충북지역의 관련 정책을 분석하여 충북지역에 적합한 고령친화

도시의 토대 마련을 위한 제도개선으로 조례제정 및 WHO고령친화도시 

네트워크 가입의 필요성과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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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요양시설의 경우, 님비 현상으로 지역주민들과 마찰을 빚기도 

하는데, 호그백 시설도 현재 지역 주민들에게 시설을 일부 개방하고 

있지만 정확한 이용 수요는 제공받지 못해 아쉬웠다. 다만 호그백 마을도 

외부사람들과 치매환자들이 함께 살 수 있는 미래를 고민하고 있다.

  그동안 호그벡 시설을 운영해 오면서 다른 형태의 시설운영과 장단점 

및 개선방안 등에 대한 비교분석한 자료를 요청해 놓았음. 자료를 제공

받게 되면 성과 및 장단점을 분석하여 도내에 접목해 볼 사업에 대해 

추후 제안할 계획이다.

8. 청년재단[Jong Ondernemen] 스타트업 빌리지

◉ 방문일정

1) 방문지 주요내용

 - 4차산업에 대비 첨단기술 개발 및 과학분야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스타트업 빌리지’를 2007년 개소하여 운영

 - 3개 섹션으로 구분된 39개 컨테이너

 - 버려진 폐컨테이너를 활용한 공간 재생으로 사무공간, 응급실, 법률지원,

   휴게 공간 등을 무상으로 제공 

 - 네덜란드의 청년 실업율 : 3.44%(3% 미만이면 완전고용 수준)

 - 이민자를 위한 기숙사 재공

 - 창업 초기 2년간 지원, 사무공간과 이벤트룸 제공

 - 80% 이상이 암스테르담 대학 학생들, 학장 추천, 

 - 대부분 과학 및 공학 분야

 - 24시간 오픈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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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사점

  도내 청년정책과 도민을 위한 평생학습 지원 예산 및 공간 인프라가 

타 시도에 비해 부족한 실정이다. 도내에도 최근에 청년들의 창업지원과 

커뮤니케이션 활성화를 위해 ‘충북청년희망센터’를 개소하였지만, 

규모와 시설이 많이 부족하다.  경기도의 경우 수원시에 소재한 이전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 부지(152,070㎡)에 경기상상캠퍼스를 설치해 

청년들의 창업, 교육지원 및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문화예술공간, 휴식, 

평생학습, 미래를 실험하고 삶의 문화를 창조하는 복합문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충북의 경우 자치연수원 북부권 이전 관련 연구용역(이전 후 활용

방안 포함)이 진행 중인데, 이 공간을 충북 청년들을 위한 각종 창업, 

고용관련 교육‧훈련, 연구, 일자리 사업 및 휴식공간과 도민을 위한 

문화예술 및 평생학습 공간 등 미래를 준비하는 복합공간으로 활용하는 

검토가 필요하다. 

Ⅳ. 총평

 ① 새로운 해외연수의 모델을 마련 

   - 의회 내 해외연수의 방향에 변화를 가져옴

 ② 적극적인 해외연수 결과물 생산

   - 참여의원 전원 보고서 제작 참여

   - 사후 보도자료 배포 및 언론 연재

 ③ 향후 해외연수 추진에 대한 제안

   - 충분한 준비 기간 확보 

   - 보고서 주제 사전 결정 

   - 연수 전후 적극적인 홍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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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욱 위원

1. 출발하기에 앞서

  도의회에 들어와서 정책복지위원 활동을 한 것이 어느덧 1년이 훌쩍 

지났다. 그동안 민원인도 많이 만나보고 관련 시설도 여러 곳을 방문해 

보았다. 복지환경이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그것이 보편화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현실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아쉬움이 있었다. 그 아쉬움을 

해소 할 수 있는 길을 물어보고자 국외 공무출장을...

  국외공무 출장을 떠나기에 앞서 사전 준비도 할 겸 사회적 약자의 

배려 내지는 평등으로 다가가는 사회복지가 어디까지 왔는지 현황파악을 

위하여 우리 주변의 현실을 먼저 돌아보는 시간 있었다.

  비교적 모범사례 내지는 우수시설로 인정되고 운영되는 기관 위주로 

방문을 해 봤는데, 노인복지정책 실태파악은 흥덕구와 상당구 치매안심

센터를, 청년복지 정책 실태파악을 위해서는 서울 충북학사, 경기도 

수원에 있는 상상캠퍼스를 방문을 했다.

  또한 장애인 복지 실태파악을 위해서 혜원 장애인복지관과 탐라 장애인 

복지관, 그리고 충북장애인 보조기기센터를, 공공의료분야 실태파악을 

위해서 국립중앙의료원, 청주와 충주 의료원을 각각 방문해 봤다.

  방문 결과를 토대로 간담회나 토론회, 전문가 초청교육을 통하여 지식을 

넓히고 정보 수집을 하는 등 사전 준비과정이 있었지만 그래도 걱정이 

앞섬은 어쩔 수 없다. 

  그래서 복지정책이 시작된 유럽의 앞서가는 복지정책 모델을 배우고 

그 내용을 우리 것으로 만드는 자료 발굴을 위하여 용감하게 떠나기로 

했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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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장에서  

9월 17일 첫날

  아침 이른 시간에 집주변의 부지런한 까치들의 전송을 받으며 출발.

7시 까지 집결지로 가야 되는데 다들 바쁜가보다. 사창사거리에서 신호등 

두 번 만에 통과. 정시에 출발 했는데 많은 분들이 환송을 나왔다. 

  청주에서 진천가는 도로가 출근 시간과 맛 물려 도로기능 상실. 돌고 

돌아 예정된 시간에 겨우 공항 도착. 세계제일의 공항답게 모든 것이 

자동화 되어 있는 덕분에 신속하게 출국수속 완료. 공항과 면세점의 붐비는 

여행객에 비하여 한가한 계산대는 면세 가격이 인터넷구매보다 비싼 경우가 

종종 있어서 그런가?

  맥주 매장에 들려보니 가격이 생각보다 착하다. 여기도 일본 맥주는 

없다. 그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기분 살짝 업! 정시에 탑승 완료  했으나 

이륙은 약 20분 지연. 툴툴대며 가던 비행기가 불끈 힘을 주더니 앞머리를 

번쩍 든다. 위아래 좌우로 흔들림이 심하다. 프랑크푸르트 가는 하늘 길은 

비포장 도로?

  프랑크푸르트 헤센 주 의회 환영 만찬이 예정시간보다 조금 지연이 

됐다. 독일의 자랑 아우토반도 길 막힘은 어쩔 수 없나보다. 숙소로 들어와 

잠을 청했으나 시간이 갈수록 정신이 말똥말똥. 어떻게 잠이 들었지? 

9월18 2일차-1

  프랑크푸르트에서 약 1시간 이동하여 온천휴양도시인 비스바덴에 도착. 

날씨는 더없이 좋은데 졸음이...비몽사몽간에 비스바덴VHS(평생 교육센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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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착하여 잠시 대기하는 동안 재독 한국인 두 분을 만나 대화. 한분은 

현직 의사, 또 한분은 교육학 박사.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소개하는 

모습이 강사로 오신 줄 알았는데 강의를 들으려고 왔다고... 이것 하나만 

봐도 비스바덴VHS(평생 교육센터)의 역할을 반은 알 것 같다. 

  이어지는 Dr. Philipp Salamon-Menger/Direktor과의 면담. 9명의 

이사진으로 운영되는 비스바덴 평생교육센터는 , 1명만 시 교육청에서 

참여를 하고, 나머지 8명은 민간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보면 민간

자율 운영을 통하여 소비자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설함으로서  교육생들의 

만족도를 최대한 높이는 듯하다. 예산의 부족은 독일도 마찬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20%, 다자녀 가구 50%, 난민의 경우는 

소정의 절차를 밟아서 전액 면제를 해주는 지원제도는 인상적임. 비스바덴 

전체 인구수 276천명에 연간 25천여 명의 시민이 비스바덴VHS(평생 교육

센터)프로그램에 참여를 한다니 평생교육의 산실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음이 

틀림없다. 30여개의 외국어 강좌가 개설되어 있는데 한국어는 강좌는 없단다. 

아쉬움이 조금...  

  온천휴양도시인 비스바덴에 와서 빠듯한 일정으로 온천욕은 물론 물도 

먹어보지 못하고 왔다. 비스바덴 온천탕은 모두가 남녀 혼탕이라는, 나중에 

들은 얘기...

9월19 2일차-2

  오늘은 헤센 주의 랑겐 마더센터를 방문하는 날. 맑은 햇빛이 쏟아지고 

하얀 구름이 지나가며 가끔은 그림자로 그늘을 만들어 주던 날씨. 모래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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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오빠와 동생 같은 3살쯤 되어 보이는 두 어린이가 모래를 모았다 

헤쳤다 하며 놀고 있다. 엄마는 옆에서 책을 잃고... 엄마가 자전거에 아기를 

태운 유모차를 달고 유유히 들어오는 모습이 보이고, 테라스(?) 파라솔 

밑에서는 아기에게 수유주인 엄마가 두 분, 커피 향 넘치는 거실에서는 

할머니들 대여섯 분이 여유로운 모습으로 담소 중이고... 

  이것은 어떤 명화를 읽어 내는 것이 아니라 마더센터를 들어서면서 

내가 본 첫 번째 그림이다. 일상 평범해 보이지만 그 평화롭고 안정된 

모습이 마냥 좋게 보였다.

  마더센터에 들어서면 다과나 커피를 마실 수 있는 커다란 홀이 중앙에 

자리를 잡고 있다. 키즈카페 같은 방이 몇 개 있고, 방문 시 출산을 

앞두거나 출산 직후인 분들이 운동을 하는 방도 있었다.    

  세상사가 그렇듯이 여성과 아기를 위한 공동체인 독일의 마더센터도 

설립과 정착과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나보다. 1980년도에 시작된 마더

센터는 풀뿌리 여성운동의 결과물로 필요성과 지속적인 운영에 대한 

의구심으로 생긴 불신 때문에 당초 계획되었던 사업규모를 크게 줄일 

수 밖에 없었던... 그러나 지금은 그 긍정적 역할을 인정받아 전 세계로 

확산 되고 있다고 한다. 

  현재 독인전체에 약400여개의 마다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우리가 

방문을 한 헤센 주의 경우 39개소가 운영되고, 약 20만중소도시의 경우 

1개의 마더 센터가 운영된다는 설명이다. 마더센터와 함께 공공기관이 

설립한 공동육아시설 500여개 중 일부는 돌봄이 필요한 노인과 이민자를 

위한 시설로까지 발전 되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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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마더센터는 아이들과 사회적 약자의 돌봄 사각지대를 없애고, 독박

육아를 해소할 수 있는 독일의 주민조직 공동체이다. 마더센터의 운영 

철학은 첫째가 열린 공간이고, 둘째는 아이들과 함께하며, 셋째는 어느 

누구든 존중을 한다. 그리고 넷째가 인정해주는 문화의 정착이라고 한다. 

  독일의 마더센터가 대부분 재능기부에 의해서 진행 된다는 점에서 

우리의 기부문화와 비교되는 바가 컸으며 지역공동체를 통하여 육아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한다는 점에서 시사를 하는 바가 컸다. 

  지금도 마더센터 방문 시 받아온 손거울에는 마더센터의 좋은 느낌이 

보이는 듯하다.

9월19 3일차 

  장애인들의 교육과 일자리창출 연계하는 사회적 기업인 독일 마인츠의 

INB는 650여명의 장애인들이 합께 하고 있었다. 우리 주변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대규모 시설인데다 나름 고급 절삭기계 같은 교육 및 생산 시설

까지 갖추고 있었다.

  일반적으로 단순포장을 분업화 하여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느리지만 

정확하게 하려는 노력을 읽을 수 있었다. 연민이든 동정이든 그것은 

모독이라는 말도 있지만 나도 모르게 안쓰러운 마음에 동정심이 꿈틀 

하였다.     

  놀라운 것은 이런 장애인 직업교육기관이 독일에 600여개가 운영 중에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종제조업이 자동화가 되고 첨단산업인 

4차 산업시대가 도래 하면서 장애인들의 취업문이 점차 좁아지는 추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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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도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팠다. 

  INB의 경우 제도적으로 장애인교육 1인당 60유로가 휴일 관계없이 

국가로부터 지원되고(연 1,314만 유로가 지원) 있음.

  또한 30인사업장 기준 월별 400유로 이상의 장애인 사업장 생산품 

의무구입 제도가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세금으로 납부를 해야 

된다고 한다.

  방문을 마치고 나오는데 한 옆에서 고압세척기로 자동차 세차를 하는 

모습이 보인다. INB의 장애인 모두의 불편함을 일거에 그 고압세척기로 

씻어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봤다.

  우리 모두가 준비된 장애인임을 알고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이 사명

까지는 아니더라도 의무로 마음에 새겨둘 일이다. 

9월20 4일차-1

  피곤하다. 피곤이 쌓일만한 4일차지만 그래도 차창을 스쳐가는 풍경을 

지키려고 두 눈을 부릅떠도 어느새 꾸벅... 의약 분야를 선도하고 있는 

바이엘의 도시, 중소도시 레버쿠젠의 시청과 의회 방문하러 가는 1시간의 

길이 길게 느껴진다. 인구가  16만4천명 밖에 안 되는 도시지만 차범근 

선수와 최근까지 손흥민 선수가 레버쿠젠팀의 선수로 활약을 하여 우리

에게 친숙해진 도시이다. 

  시청에서는 여성 권익증진과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우수정책 수립을, 

의회에서는 운영현황 청취 등 우수 의정시스템의 벤치마킹을 위해서 방문

하기로 했다. 조금은 오래된 건물로 로마네스크양식이나 고딕양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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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더라도 바로크나 르네상스양식을 상상하며 왔는데 시청을 들어서면서 

살짝 어리둥절... 현대식 건물인 대형쇼핑몰의 일부를 임대해서 시청사로 

쓰고 있었다. 그 이유는 분명히 설명을 들은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기억이 

없다. 심히 졸은 듯... 

  먼저 시청의 전체 공직자의 약 64%가 여성이고 간부의 여성 비율은 

46% 수준이라고 하니 보편적인 여성의 사회참여라는 명제를 넘어서 

여성의 권익증진이 적극적으로 보장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민간 

기업도 대략 여성임원이 전체임원의 40%이상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니 

여성의 사회참여가 우리의 현실과의 격차가 크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하겠다. 여성의 권익신장과 가정 친화적 보육제도의 꾸준한 

노력으로 아이 없는 나라로 불러지던 불명예를 내려놓게 되었다고...

  의회 회의장은 의장석과 의원석, 집행부가 수평적 구조로 배치가 되어 

있다. 좌석위치의 높낮이로 권위를 보는 것도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숨소리도 들릴 만한 가까운 거리와 수평적 구조는 상호 존경하는 

마음과 상대방을 이해하고자 하는 너그러움이 넘쳐날듯 한 느낌이 들었다. 

청사를 임대해서 사용하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일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인터넷상에서 레버쿠젠을 검색하면 분데스리가 리버쿠젠 이야기가 

거의 전부다. 비록 내가 축구광은 아니지만 리버쿠젠의 홈구장 “바이에라나” 

담장 구경이라도 하고 왔어야 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다.

  시청 방문을 마치고 나오니 시청 앞 광장에서 중, 고등학교 학생들로 

보이는 학생들이 집회준비를 하고 있다. 16살 환경운동가 스웨덴 소녀 그레타 

툰베리의 영향을 받은 10대들이 “당면한 기후변화 위기 앞에 무능한 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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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를 믿지 못 하겠다” “우리의 미래를 빼앗지 말라”며 기후변화에 

무감각한 정치권과 기성세대 등을 꾸짖고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기 위한 

집회라고 한다. 이들의 작지만 큰 힘이 베를린 모터쇼의 흥행을 반 토막 

냈다는 확인되지 않은 소식도 들렸다. 그들의 주장이 경제지상주의에 

매몰되어 있는 기성세대에게 큰 가르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9월20 4일차-2

  점심식사 후 독일 뒤셀도르프 국제장애인용품 박람회를 방문하였다. 

공무출장 계획에 국제장애인용품 박람회 참관이 있어서 신선한 충격을 

받았다. 많은 박람회를 방문 참관을 해 봤지만 장애인용품 산업 발전을 

선도하는 박람회가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된 나로서는 장애인 복지에 

대한 모자랐던 관심에 대하여 반성을 하는 계기가 되었다.

  장애인이나 노약자를 위한 자동 세면기 높낮이 시스템, 손가락에 힘이 

부족하여 연필이나 수저를 힘주어 잡기 불편한 것을 보조해 주는 기구, 

시각 장애인의 길을 음성으로 아내해 주는 앱, 계단실을 올라갈 수 있도록 

설계된 전동 휠체어 등등... 

  약32,000㎡의 공간에 수많은 아이디어 제품과 발명품을 들고 40여 개국이 

참여하였고, 우리나라의 경우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43개 기관‧업체가 

참여 66개 제품을 전시하는 저력을 보여주었다. 다만 한정된 수요로 제품을 

대량 생산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개발 초기투입 비용이 과다한 관계로 

장애인들이 실제로 접하기에는 고가의 제품들이 많아서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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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람회장을 나오면서 감동과 놀라움은 아픔으로 바뀌었다. 언제쯤 올까? 

장애인들이 마음껏 오르내리고, 뛰고, 함께 웃을 수 있는 세상이...    

9월21 5일차

  부루쉘의 어린이 박물관...

  도심 속 아동친화 문화시설 설치, 운영을 통해 어린이 상상력 제고와 

유아의 시각에 맞춘 미래 직업체험 기회 제공을 하기위하여 운영을 하고 

있으나 스토리텔링으로 포장을 잘 해놓은, 박물관이라고 하기보다는 놀이

시설... 부모와 어린이가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점 외에 큰 감응은...

  그러나 스토리텔링을 잘 함으로서 지역의 자원을 주민을 위해 긍정적

으로 활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는 본받을 만하다고 생각 된다. 

9월22 6일차

 “암스테르담의 휴일“ 말은 영화 제목 같은데...

  휴일이니까... 물의 도시 암스테르담의 도심을 돌아보기에 앞서 운하를 

살펴보고 싶어서 배에 올랐다. 운하 옆 벤치에 앉아 쉬는 시민들의 모습이 

여유롭게 보인다. 물이 그렇게 썩 맑은 것은 아니지만 운하를 시민의 휴식

공간으로 설계하고, 군데군데 선상가옥을 양성화 시켜준 것을 보면 그 역시 

융통성을 겸비한 여유로운 행정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다음은 대중교통을 이용해 보기로 했다. 국제장애인용품 박람회 입장을 

할 때도 느낀바가 있었지만 암스테르담도 역시다. 전동 휠체어나 유모차가 

거리낌 없이 승하차를 할 수 있는 트램의 출입문 설계가 돋보인다. 소수인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마음이 돋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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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23 7일차

  출발하기에 앞서 가장 관심이 많이 갔던 치매안심마을로 유명한 호그벡 

치매마을을 방문하는 날이다. 사회복지학을 공부할 때와 시설방문을 할 때 

경험을 했던 국내의 보편적 요양시설을 생각하며 궁금증 반 호기심 반으로 

들어섰다.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극장도 있고, 쇼핑도 할 수 있는 작은 

규모의 매점도 있고, 음악 감상실에, 연주실, 미술실까지도....상큼하게 그러

나 겸손한 모습으로 솟아오르던 분수가 호그벡 치매마을의 분위기를 말해

주는 듯하다. 

  평소에 살던 모습 그대로를 재현해 줌으로서 환경 변화에 따른 제2의 

심리적 위축을 최소화 하고자 하는 배려심이 곳곳에 보였다. 그곳도 

사람이 사는 곳인지라 님비현상은 있다고 한다. 일반인과 치매환자가 

다르다는 인식을 하는 문제에 대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한 계몽활동과 

설득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호그벡 치매마을 매니저의 설명은 

공감을 넘어 감동이 묻어있다.

 치매환자 169명에 직원수 170명(자원봉사자는 별도)을 가가호호 5~6명

으로 세대를 구성하여 네델란드 일반가정과 흡사한 형태로 운영을 

함으로서 가족적인 친밀도를 높였고, 각 가정의 환경도 본인들이 살던 

수준이나 모습에 유사하도록 꾸며줌으로서 심리적 안정감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게 하였다고 하니 직원들이나 운영진의 노력이 대단함을 

알 수 있겠다.      

  2018년도 자체 수익금이 약70만 유로라고 한다. 그 수익 대부분이 

자체시설인 레스토랑, 극장, 슈퍼마켓 등 운영을 이웃주민과 함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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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라고 하니 놀랍다. 입주 치매환자의 개인 부담금이 우리나라같이 

1,2,3등급으로 구분하여 획일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160~2300유로까지 

환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을 두고 이 있으며, 나머지는 국가의 사회

보장지원금으로 충당한다고 한다. 누진제... 우리나라도 도입을 하려고 

하면 제도적으로 어떻게 어디서 어디까지 손을 봐야 할까? 치매환자들이 

행복한 나라가 진정 행복한 나라가 아닐까?

9월24 8일차-1

  비가 부슬부슬 내린다. 오늘은 스타트업 빌리지를 방문 하는 날. 신기술 

창업회사를 일찍이 접하고 운영도 해 본 나로서는 당연히 관심이 가는 

곳이다. 결론은 우리나라의 환경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다만 그곳은 폐 컨테이너를 활용하여 공간을 구성함으로서 비용을 

최소화 하였고, 한 편으로는 유럽의 공통사회문제인 난민들의 숙소로도 

활용을 하는 융통성을 보여 주고 있다는 것이 특이점라면 특징!

  여기서도 유럽의 원칙 안에서 발휘되는 융통성이 크게 보였다.

9월24 8일차-2

  이준 열사의 기념관을 찾았다. 이국에서 주어진 소명을 다하지 못하고 

순국하신 열사님의 한인가? 오후가 되니 빗줄기는 더욱 강해진다.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옮겨오는 것으로 대신한다.

 ‘9월 24일 비가 추적주적 나리는 날

   네델란드 헤이그에 있는 이준 열사의 기념관을 찾아

   열사님의 흉상과 유품 앞에서 

   염치없이 고개를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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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정책제안 사항

□1  충청북도 교육 안전망 구축을 위한 평생교육 기능 강화

 ❍ 평생교육의 의미는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자신이 원하는 교육과

    학습의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사회의 전반적 시스템을 재구조화하는

    원리이자, 그것을 지탱하는 이념

   - 국내의 경우 평생교육은 ‘학교의 정규교육 과정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하며, 이는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 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

     6대 영역에 대한 의미를 포함 (평생교육법 제2조)

 ❍ 독일의 경우 1878년 대학교육을 받지 않은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학문적인 내용을 연속적인 강의형태로 전달하기 위해 시작한 것이

    시민대학의 출발

 ❍ 아울러, 시민대학이란 공식명칭은 1902년 베를린의 적십자사에 설립된 

    평생교육기관에서 최초 사용되어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인적자원

    개발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평생교육기관

    역할 담당

< 독일 시민대학 특징 >

○ 독일 시민대학 : 국내 시군구 평생학습관 또는 주민자치센터와 비슷한 역할

○ 시민대학의 추진체계는 연방정부 차원의 독일성인교육협회(DVV), 주정부 차원의

시민대학연합회, 기초단위의 시민대학(VHS)으로 이루어져 있음

국가 광역 기초
독일 독일성인교육협회 ⇆ 시민대학연합회 ⇆ 시민대학

⇅ ⇅ ⇅
우리나라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시도평생교육진흥원 ⇆ 평생학습관

○ 시민대학은 독자적인 교육센터를 설립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교통이 편리한

시내에 마련된 행정사무소에서 성인교육 등록 및 학습상담 등을 지원

○ 시민대학 프로그램은 지역사회에 분포되어 있는 다양한 기관에서 교육실시

(예. 교육센터, 도서관, 지역 학교시설 등)

○ 이론 교육이 아닌 경우 지역사회 승마장, 수영장, 축구장, 볼링장 등을 대여하여

체험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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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는 시민의 살 자리와 일자리를 지키는 원동력은 배움이라는

    인식 아래, 누구나 우수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금년도까지 531개

    시민대학 설립‧운영 계획

 ❍ 반면, 충북은 2011년 2월 「충청북도 평생교육 진흥조례」제정을 통해

    같은 해 4월 충북연구원에 충북평생교육진흥원을 지정, 운영하고 

    있으나 그 수준은 미약한 수준

< 충북평생교육진흥원 현황 >

○ 현 지정 : 2017. 4. 20. (3년단위 재지정)

○ 인원 : 7명 (겸직 2, 전임 5)

- 원장(겸직) 1, 사무처장(겸직) 1, 팀장 2, 팀원 3

○ 주요역할

- 평생교육법에 명시된 광역수준에서의 지역 평생교육 추진 및 진흥본부

- 광역단위 평생학습 계획·실행·평가의 중심체

- 광역단위 평생학습 “관-민-산-학-군” 네트워크 구심체
○ 연도별 사업비

 ❍ 우리도의 평생교육 추진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도와 11개 시·군이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평생교육 프로젝트 필요

  ⇒ 평생교육 욕구 충족을 위해 ‘충북도민대학 운영’ 등 평생교육 기능강화 필요

     (시군, 대학, 평생학습 기관의 교육과정 컨트롤타워 기능강화 등)



- 126 -

□2  충북마더센터 설치 필요

 ❍ 양성평등 정책에 따른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에 따라 자녀 양육은

     더 이상 여성만의 의무가 아닌 부부 공동의 의무로 인식되어야 함

   - 특히, 맞벌이 부부의 증가에 따라 우리 자녀를 안전하게 맡길 수 있는

     육아시설의 확대와 서비스 향상은 매우 절실한 실정

 ❍ 과거 독일의 경우도 자녀양육의 대부분을 여성의 몫으로 여겨 육아

    부담에 가중을 부과했으며, 또한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개선 미흡으로

    어린이집 수 확대에 어려움을 겪어 왔음

 ❍ 독일 마더센터는 1980년대 처음 시작되었으며, 여성들의 육아에 대한

    부담해소와 건강한 가정문화 확산을 위한 풀뿌리 여성운동의 결과물

   - 이처럼 마더센터는 지역 여성과 아동의 욕구를 반영하여 지역 여성들이

     자발적으로 만들고, 지역사회 내에서 가족과 이웃 공동체를 재건하는 역할

   - 지역사회와 함께 육아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주민조직의 모델을

     보여주고 있으며, 육아에 대한 마을의 공동노력이 필요하는 개념 하에

     가족, 이웃, 커뮤니티 관계를 새롭게 정비하는 데 초점

 ❍ 국내의 경우 지난해 OECD국가중 최하위인 합계출산율 0.89명이며

    앞으로도 출산율이 낮은 수준에 머물 가능성이 커 향후 국가 총인구

    감소시기도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됨

   - 출산율 저하 문제점은 단순 변수로 확정할 수는 없으나 현재 국내의

     열악한 육아환경 시스템이 대표적인 문제점 중 하나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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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재 서울, 대전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가정 내 육아부담 해소와

    풀뿌리 공동육아 개념을 확산하기 위해 마더센터를 설치·운영

   - 충북은 마더센터가 전무한 실정이며, 향후 인구정책 측면에서 볼 때

     마더센터 설치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

 ❍ 다만,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여건과 도민 인식확대를 위해서 단기간에

    마더센터의 설치·운영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으로 특정지역 내

    시범운영을 통한 개선보완책 마련으로 확대 시행이 필요

 ❍ 이에 충북의 경우 진천·음성 혁신도시 조성으로 전입한 신규 유입

    인구의 안정된 생활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지원책 마련이 필요

 ❍ 특히, 충북혁신도시 소재 14세 이하 유소년 인구비율의 경우 도내

    평균을 상회한 20.44%로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

 ❍ 앞으로도 혁신도시 내 젊은 층 유입인구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육아부담 경감을 위한 시설이 더욱 필요할 것으로 판단

  ⇒ 육아부담 개선과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충북마더센터’ 설치 필요

      (혁신도시 시범운영 후, 도내 전 시‧군 확대시행 추진)

충북마더센터 설치 및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조례개정 추진 (2019. 12월중)

- 충북혁신도시 소재 읍면동 인구표 -
(단위 : 명)

행정구역 연령 2015 2016 2017 2018 2019. 8월말
비고

(증가율)

소계
전 연령 18,863 22,417 27,407 33,899 37,274 97.60%

0~14세 3,287 4,077 5,239 6,841 7,620 131.82%

진천 덕산읍
전 연령 8,914 10,710 14,564 20,911 24,100 170.36%

0~14세 1,484 1,988 2,839 4,522 5,304 257.41%

음성 맹동면
전 연령 9,949 11,707 12,843 12,988 13,174 32.42%

0~14세 1,803 2,089 2,400 2,319 2,316 27.89%

※ 2019. 8월말 기준, 14세 이하 유소년 인구비율 20.44% (도내 평균 12.65%)



- 128 -

□3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체계 확대 필요

 ❍ 국내 장애인 보조기기 개발능력은 우수한 수준이나, 장애인의 어려운

    경제여건상 보조기기를 직접 구입하기는 어려운 실정임

   - 장애인들이 많이 선호하는 전동휠체어 장비의 경우 대부분 수입품에

     의존하고 있으며 따라서 국민 체형에 맞는 자체생산이 절실한 상황

 ❍ 충청북도 보조기기센터에서 휠체어 및 이동기기‧감각보조 기구‧
    의사소통 지원기구 등의 보조기구를 대여해 주고 있으나, 보조기구

    상당수가 내구연수가 종료되어 대여기능에 한계가 있음

< 충청북도 보조기기센터 현황 >

○ 위 치 : 청주시 흥덕구 1순환로 39-17 3층 (충북재활의원)

○ 규 모 : 353.85㎡ / 사무실, 상담실, 스마트룸, 전시실, 외부전시실, 개조제작실등

○ 설치비 : 430,000천원 (국비 200,000 도비 200,000 자부담 30,000)

○ 예 산 : 212,400천원 (국비 106,200 도비 106,200 / `19년 예산)

○ 개소일 : 2013. 5. 30.

○ 근무인력 : 6명

계 센터장
(비상근)

실 장
팀 원

사회복지사 보조공학사(작업치료사)

6 1 1 1 3

○ 2018년 사례관리 현황
                                                          (2018. 12. 31 기준/명)

구분
장애 유형 장애 등급

지체 뇌병변 지적 시각 청각 언어 기타 1급 2급 3급 4급 기타

인원 362 298 17 126 99 5 160 412 110 112 119 314

구분

보조기기 영역

휠체어 및 
이동기기

감각
일상
생활

앉기 및 
자세

주택 및 
환경개조

컴퓨터접
근

보완대체
의사소통

레저 자동차 계

인원 449 209 204 75 41 30 29 9 - 1,046

  ⇒ 고가의 보조기기를 구입하지 못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보조기기
     지원체계가 확대 될 수 있도록 지원 필요

  ⇒ 특히, 학령기 자세유지가 필요한 장애 아동청소년의 올바른 자세
     유지를 위해 장애아동청소년유모차형 휠체어 지원사업 검토 필요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체계 개선을 위한 조례개정 추진 (2019. 12월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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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치매 관리사업 개선책 마련 필요

 ❍ 호그벡 마을의 경우 전문 종사자(의사, 간호사 등)가 편의시설에서

    환자를 맞이하고 있고 치매환자의 안전한 배회를 위한 구조물을 갖춘

    시설 중심의 치매안심마을

< 호그벡 치매마을 특징 >

� 시설개요
❍ 시 설 명 : De Hogeweyk (’06∼’09년 3년간 마을형태로 조성한 치매요양시설)
❍ 소 재 지 : 네덜란드베스프(Weesp) 지역 북쪽 (암스테르담에서 열차로 15분거리)
❍ 규 모 : 15,310㎡ (극장, 커피숍, 슈퍼마켓, 음식점, 공원, 복지관, 미용실 등)

❍ 건 립 비 : 1,920만 유로 (국가지원 1,780, 기부금 140 / 한화 약 236억원)
❍ 운영기관 : Viviem (비영리단체)
❍ 운영재정 : 네덜란드 사회보장제도 지원(이용자 소득에 따른 일부부담)

� 운영현황  
❍ 운영예산 : 연 1,462만 유로 (한화 약 180억원)
❍ 환자현황 : 169명
❍ 직 원 수 : 170여명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 자원봉사자 제외
❍ 이 용 료 : 1인당 월 160∼2,300 유로
❍ 운영형태 : 소규모 그룹(5∼6명)의 일상생활을 통해 치매환자 보호
- 마을 내 모든 시설 자유롭게 이용가능, 간호사 등이 다양한 직업으로 위장

주민 상태확인 및 응급상황 대처, 이탈을 막기 위해 주변 높은 건물(80~100m),

한 개의 출입구로 통제

- 극장, 커피숍, 슈퍼마켓, 음식점, 공원, 복지관, 미용실 등 문화 시설 충족

 ❍ 현재 국내에서 활용되고 있는 치매파트너 사업과 치매환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비(GPS, 배회인식표, 지문등록), 치매안심마을 사업 등을 충분히

    활용한다면 지역사회 중심의 치매관리 사업이 정착될 수 있음

 ❍ 치매관리사업은 보건의 단일관점이 아닌 지역사회관점 접근 필요

   - 최근 보건복지부는 커뮤니티 케어 시범사업을 통해 치매 뿐 아니라

     지역사회 케어의 필요성을 언급

   - 충북의 경우 최근 도내 최초로 진천군에서 ‘생거진천형 커뮤니티케어’

사업을 시작한 단계로 향후 본 사업의 내실 있는 운영과 도내 타 시군

확대를 위한 철저한 준비와 노력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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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생활(재가, 돌봄), 장기요양(시설입소, 주간보호), 의료(치료) 등 다 영역을

    포괄할 컨트롤 타워 미흡 

   - 치매관리사업은 ‘인식개선’, ‘치매예방’, ‘치매환자’ 등 대상 영역에 따라 수행

   - 또한 대부분 사업은 노인 중심사업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은 복지, 장기요양 등 분야는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보건 분야는

     보건정책과 등 이원화 되고 있음

❍ 현재 우리 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모델에 대한 확대 노력 필요

   - 치매안심마을 : 진천, 옥천 중심 시범사업을 통해 14개소 운영

   - 찾아가는 독거노인기억지키미 : 독거노인의 치매안전망 구축 사업, 

     노인복지영역과 연계한 사업으로 보건과 복지 각 영역이 갖고 있는

     특성을 활용한 연계사업

   - 웹 인지훈련 프로그램(웹코트)

❍ 치매환자 지역 생활을 지원하는 ‘(가칭) 보조장치 체험센터’ 검토 필요

   - 일본의 경우 지역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운영하는 노인케어 용품 전시장을

     통해 노인용품 체험 실시

   - 국내 치매안심센터는 경도인지장애 또는 초기 치매환자들이 이용하는

     보건시설로 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를 위한 생활지원 보조장치* 체험장을

     설치하고 치매 전 단계 또는 초기 단계부터 충분한 체험을 실시한 후, 

     가정에 보조장치 설치를 지원한다면 치매에 있어 더 건강한 생활이

     가능할 것임

* 가스차단기, 복약알림기, GPS배회감지기, 가족단축번호전화기 등

  ⇒ 국내 노인 및 치매환자 보조장치 체험장 전무, 시행시 전국 최초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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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도민과 청년들을 위한 문화공간 조성 필요

 ❍ 도내 청년정책과 도민을 위한 평생학습 지원 예산 및 공간 인프라가

    타 시도에 비해 부족한 실정

 ❍ 경기도의 경우 수원시에 소재한 이전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 부지

    (152,070㎡)에 경기상상캠퍼스를 설치해 청년들의 창업, 교육지원 및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문화예술공간, 휴식, 평생학습, 미래를 실험하고

    삶의 문화를 창조하는 복합문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음

 ❍ 네덜란드의 경우 4차산업에 대비 첨단기술 개발 및 과학분야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스타트업 빌리지’를

    2007년 개소하여 운영

   - 본 사업의 경우 막대한 예산비용 없이 버려진 폐컨테이너를 활용한 공간

     재생으로 청년들의 상상력 제고와 문화, 놀이공간을 조성하는 역할 담당

 ❍ 충북의 경우 자치연수원 북부권 이전 관련 연구용역(이전 후 활용

    방안 포함)이 진행중인데, 이 공간을 충북 청년들을 위한 각종 창업,

    고용관련 교육‧훈련, 연구, 일자리 사업 및 휴식공간과 도민을 위한

    문화예술 및 평생학습 공간 등 미래를 준비하는 복합공간으로 활용

    하는 검토가 필요할 것임

  ⇒ 자치연수원 공간을 도민의 평생학습, 청년 복합공간으로 활용모색 필요

(충북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충북 미래 발전에 이바지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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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1 공무국외출장 추진관련 5분 자유발언

<37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 2019. 10. 16.>

존경하는 163만 도민 여러분!

이시종 지사님과 김병우 교육감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더불어 민주당 최경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375회 임시회 본회의 첫날, ‘청년(다음세대)이 우리의 미래다’ 

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습니다.

발언 후 도민들로 부터 직접 또는 문자와 전화로 많은 격려의 말씀을 들었고, 

여러 가지 의견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 중  몇몇 분들은, 현재 민선7기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자치연수원의 북부권 

이전 연구용역이 진행 중인데, 이전이 확정될 경우, 그 공간을 우리 충북 청년

들을 위한 각종 창업 인큐베이팅과 고용 훈련 및 연구사업 그리고 놀이, 문화

공간으로 활용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또한 그곳에 충북도민을 위한 교육ㆍ여가문화 공간을 포함시킨다면, 청년과 

도민 전체의 삶의 질 향상 및 미래 지향적인 도정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음은 물론, 새로운 충북의 랜드마크로서 그 가치가 충분하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충북의 청년정책 및 도민을 위한 교육ㆍ여가 문화 관련 지원 예산과 활용 

가능 공간은 타 지역에 비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자치연수원을 

청년과 도민의 교육, 여가 문화생활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은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충북 평생교육 진흥원 예산ㆍ인력 현황(2019)
   - 충북의 2019년 평생교육분야 예산비율(0.0114%) : 17개 중 14위(도 9개중 7위)

지역
2019년 예산 (단위: 백만원)

진흥원

조직구성

진흥원 

인력총예산◯A 진흥원 예산 비율
(B/A)*100총액◯B 사업비

충북 4,578,890 525 252 0.0114 2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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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인구수가 유사한 타 도의 청년예산(도비) 현황(2019)

지역
청년인구수

(15~39세) 2019 청년정책 소요예산(도비)
충북 487,664명 205억원

전북 519,247명 300억원

전남 500,711명 660억원

현재 진행 중인 자치연수원 북부권 이전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은, 투명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고자 공개입찰을 통해 우리 도 외의 기관에 용역을 위탁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연구용역에는 이전 타당성뿐만 아니라 자치연수원 

이전 후 기존 공간의 활용방안에 대한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2월 예정인 연구용역 최종보고 시, 어떤 결과가 도출될지는 모르겠지만, 

자치연수원 이전 후 기존 공간의 활용방안과 관련해, 본의원이 주장하는 내용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지난 7월 18일, 우리 정책복지위원회에서는 지역 청년들과 함께 경기도 

수원에 소재한 경기상상캠퍼스를 다녀왔습니다. 

서울대농과대의 이전 캠퍼스를 리모델링한 이 공간은 경기도 청년들과 

중장년들을 위한 다양한 창업, 교육ㆍ훈련을 통해 미래를 준비토록 지원

하고, 지역주민들을 위한 문화 예술 공연, 교육과 휴식 지원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는 복합문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현 시대에 부합한 창조적이고 활동적인 공간이었습니다.

또한 정책복지위원회에서는 본 사업과의 연계를 위해 지난 9월 17일부터 

25일까지 공무국외연수를 다녀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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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기간 동안 방문한 기관들 중 특히 관심이 집중된 곳은, 

- 1980년 초기, 출산 후 부모가 겪는 어려움을 지원하는 사업에서 출발해 

현재는 지역사회 내에서 가족과 이웃 간의 공동체성 재건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확장된 독일의 마더센터와 

- 매년 총 시민의 9% 이상이 참여하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독일 비스바덴시의 평생교육센터, 

- 그리고 작업 공간부터 편의시설, 법률지원까지 청년창업을 다각도로 

꼼꼼히 지원하고 있는 네덜란드 암스텔담 소재 청년스타트업빌리지 

였습니다.  

우리 정책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연수 기간뿐 아니라 귀국 후까지, 

충북의 가족공동체의 문제와 청년실업, 청년인구의 지역 외 유출, 특히 

걱정과 스트레스로 삶의 재미를 잃어가는 노잼 충북의 현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 많은 토론을 했고, 그 결과 자치연수원을 우리 청년들과 

도민을 포함한 교육 및 여가활용 등을 위한 다목적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

한다면 그 가치가 충분할 것이라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존경하는 163만 도민 여러분!

이시종 지사님과 김병우 교육감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충북은 지난 1월 29일, 강호축 관련 충북선철도 고속화사업 6조6천억의 

예타 면제를 확정해 지역 100년 먹거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명실공히 대한민국 심장부의 역할을 준비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

입니다.

그러나 이는 가장 기초적인 문제를 시작했을 뿐, 우리 충북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청년과 도민이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지식과 정보를 학습

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  활동 역량을 높일 수 있는 문화ㆍ교육 콘텐츠

(볼거리, 놀거리, 일거리 등)발굴 및 인프라 확충에 대한 본격적인 준비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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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자치연수원 공간에 청년들과 도민의 평생학습과 여가ㆍ문화 그리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새로운 규모의 시설을 제대로만 만들어 놓는다면

새로운 관광인구의 유입을 촉진함과 동시에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톡톡히 기여할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도는 미래 충북의 먹거리를 위해 SOC사업과 기업유치에 심혈을 

기울였다면, 이제는 진정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사람에게 투자’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 투자의 시작을 알리는 첫 단추로, 우리 도민과 청년들을 위한 자치연수원 

공간의 새로운 변화, 새로운 활용에 대한 본 의원의 제안을 충청북도와 

도 교육청이 함께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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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2 위원회 공무국외출장 활동사항 현지 언론보도
<2019. 9. 20일자, 독일 랑겐신문 기사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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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9. 20일자, 독일 랑겐신문 기사내용 번역>

모두가 한 지붕아래

 - 율리아 라드겐 기자 -

  랑겐 다세대센터는 아기들을 돌보는 공간부터, 학생들을 위한 독서실, 

가족카페 및 어르신들의 만남의 장소까지 한 지붕안에서 모든 세대들이 

만나서 교류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한다. 

  이는 대한민국에는 아직 없는 개념이다. 보다 더 많은 다세대 센터에 

대한 경험치를 얻기위해 충청북도의 연수단은 다세대센터를 방문하였다. 

  10여명의 신사숙녀로 구성된 이 도의회의 정책복지 위원회는 독일에서의 4일 

체류 일정 중 시간을 내어서 침머스트라세에 위치한 이곳을 들렸다.

  모니카 마이어 루흐만은 연수단에 건물을 소개하였다. “이곳은 우리의 

베이비룸이며, 이곳에서는 부모와 자식들이 시간을 보내고 여러 놀이를 

즐길 수 있다.” 이렇게 말하며 그녀는 연수단을 방안으로 안내하였다. 

  그녀가 말한 모든 것은 동석한 직원에 의해 번역되어졌으며, 손님들은 

설명을 들을 때 마다 연신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는 다음 공간으로 

이동하였다. 

  마이어 루흐만은 유아를 돌보는 공간을 소개하였다. “대개 열 명까지의 

아이들이 이곳에서 잘 수 있다”라고 그녀는 설명하였다. 아울러 바로 연수단이 

보다 더 아이들이 직접 그린 벽 그림과 각종 놀이기구들을 잘 관찰할 수 있도록 

옆의 밝은 활동공간이 비워졌다. 

  다음의 방문 장소는 몇몇의 할머니들께서 카드게임을 즐기시는 공간이었다. 

“보통 우리는 친목그룹이었으나, 오늘은 다른 방식으로 즐길 것이다.”라고 

어르신 한분이 매우 친절하게 말씀하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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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 멀리 동양에서 온 연수단의 한분은 웃으면서 “한국에는 보다 

더 많은 종류의 카드게임이 존재한다.”고 답하였고, 통역하는 직원 또한 

웃으면서 이를 설명해주었다.

  대한민국의 지방의원들은 다세대센터 관계자들로부터 다음과 같은 질문을 

받았다. “당신들도 이러한 우리의 시설과 유사한 곳을 지역에 만들 생각이 

없는가요.” 그러자 박상돈 위원장님께서는 “우리 지역에는 각 세대별로, 

특정 목적을 위해 모일 수 있는 공간은 존재하나, 모든 세대가 공유하는 

곳은 아직은 없다.”고 답하였다. 

  따라서 어르신들과 청년들간의 교류를 위한 어떠한 공간은 아직 없다는 

얘기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다세대 센터의 지역 내 도입에 대한 

많은 검토와 고민을 하고 있고 그것을 위해 정보를 얻고자 방문하였다.”고 

첨언하셨다. 

  따라서 방문객들이 이곳의 재정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있는 것은 당연

하다. 그래서 마이어 루흐만에게 이곳을 운영하며 겪었던 어려운 점들에 

대해 물었다. 

 “초기단계에서 많은 정치인들은 이 계획에 회의를 가졌고, 따라서 이 계획이 

본 궤도에 오르는데, 그들의 공감대를 얻는데 오년씩이나 걸렸다”고 그녀는 

설명하였다. 

  그리고 독일의 정부보조 방식과 구조에 대해 설명해줬으며, 특히 다세대

센터는 여러 강좌를 통해 수익창출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해줬다. 

 “13년 전부터 우리는 언제나 이 일을 즐기면서 기쁨과 함께 진행하고 있다.”고

마이어 루흐만은 강조했다. 그리고 이 말에 방문자들의 큰 감탄과 박수를 

받았다.

  아울러 방문단은 실질적인 운영 노하우에 대해서도 전수받았다. “우리는 

여러 용도로서 많은 작은 방들을 잘 사용하고 있다.”고 마이어 루흐만은 

말했다.

  그들 고향땅의 전통을 담은 선물과 함께, 명함을 교환하는 의전적인 시간을 

갖는 것으로 마무리된 2시간의 방문 후 연수단은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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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3 유럽 기관방문시 정책복지위 홍보자료

▣ 정책복지위 공무국외출장 기간 동안 유럽 기관 방문시, 관계자에게 

방문목적을 설명하고 도의회를 홍보하기 위해 자체 제작한 홍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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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4 방문국가별 주요 현황

1 독일 (Germany)

� 개  요 

 ❍ 정식명칭은 독일연방공화국(Federal Republic of Germany)이고, 

    영어로는 Germany이다. 북쪽으로 북해·발트해(海)에 면하고

    덴마크와 접하며, 동쪽으로 폴란드·체코, 남쪽으로 오스트리아·

    스위스, 서쪽으로 프랑스·룩셈부르크·벨기에·네덜란드와 접한다.

 ❍ 국경선 안쪽으로 알프스산맥·라인강·다뉴브강·슈바르츠발트산맥이

    자리하고 있다. 행정구역은 16개주(Land:구동독지역 5개주)로 되어

    있다. EU(European Union:유럽연합)의 창설국이며 EU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국가이다.

 ❍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가운데 하나로, 자동차와 철·강철 

제품을 수출한다. 1871년 비스마르크가 통일 독일제국을 건설하였다.

 ❍ 제1차 세계대전 패배 후 많은 영토와 모든 식민지를 잃었다. 

    히틀러가 1939년 폴란드를 침공함으로써 제2차 세계대전이 유발

    되었다. 히틀러는 600만 명의 사람을 조직적으로 학살한 홀로

코스트를 자행했다. 1949년 동서로 분할되었다가 1990년에 통일

되었다. 현재 EU 회원국 간의 결속을 통해 서유럽과의 정치적·

경제적 통합을 지향하고 있다. 

� 일반현황 

수도 베를린 종교 개신교(27%), 로마가톨릭교(29%)

인구 8,229만 명 (세계 17위) GDP 3조9,638억만달러(17년, 세계4위)

면적 3,571만ha (세계63위) 언어 독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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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벨기에 (Belgium)

� 개  요 

 ❍ 정식명칭은 벨기에왕국(KingdomofBelgium)이고, 영어로는 벨지움(Belgium) 이며,

     북부와 동부는 네덜란드·독일, 남쪽은 룩셈부르크, 서쪽은 프랑스와

     접하고 북서부는 북해(北海)에 면하고 있음

 ❍ 북쪽의 네덜란드와는 지형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관계가 깊어 이 두 나라를

    저지국(TheLowCountries)이라고 부르기도 함
 ❍ 유럽에서 가장 작은 나라의 하나로, 네덜란드와 함께 유럽에서 인구가 

    가장 조밀한 지대를 형성하고 있으며, 1948년 네덜란드, 룩셈부르크와

    함께 베넬룩스(Benelux)를 결성한 것을 비롯해서 북대서양조약기구

    (NATO)·유럽연합(EU)에도 가입하였음

 ❍ 행정구역은 10개주(province/provincie), 3개구(region/gewesten)로 이루어져

    있음

 ❍ 1516년 에스파냐의 영토가 되었고 18세기초에는 오스트리아, 1789년 부터는

    프랑스의 지배를 받다가 워털루전투 뒤 네덜란드에 병합되었음.

 ❍ 1830년 8월에 독립하여 1839년 런던회의에서 영세중립국으로

     보장받았음 

� 일반현황 

수도 브뤼셀 종교 카톨릭(75%), 기타(25%)

인구 1,149만 명 (세계78위) GDP 4,927억만달러(17년, 세계25위)

면적 305만 3천ha (세계138위) 언어 네덜란드어, 프랑스,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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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네덜란드 (Netherlands)

� 개  요 

 ❍ 네덜란드의 정식 국명은 네덜란드 왕국(KingdomoftheNetherlands)으로 

전체 면적은 41,526km2로 북해와 독일, 벨기에의 국경과 맞닿아 

있고, 라인 강, 마스 강, 스헬데 강 등 세 개의 큰 강줄기가 흐르고 있음

 ❍ 국토의 6분의 1은 바다보다 낮은 지대를 간척하여 만든 땅으로, 

대부분 목초지나 농지로 활용되고, 있으며 수도는 암스테르담이

지만 정부는 헤이그에 있음

 ❍ 북해와 인접해 있어 연평균 기온 10℃의 선선한 해안 기후이지

만, 비와 바람이 많아서 체감 온도가 낮아 북유럽 국가들에서 볼 

수 있는 추운 기후를 보이며, 한반도 면적의 5분의 1밖에 안되는 

작은 나라임

 ❍ 유럽 서부에 있는 입헌군주제 국가이다. 1515년부터 에스파냐의

    통치를 받으며 신교 탄압을 받아왔고  1566년 독립전쟁을 감행해 

1579년 1월 독립을 선언했으나 1648년에야 완전 독립이 승인되었다. 

 ❍ 국토의 25%가 바다보다 낮은 나라로 세계에서 인구밀도가 높기로 

유명하며 높은 경제 수준과 안정된 정치로 선진국 대열에 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유럽경제공동체(EEC, 현재 EU)의 

창립국이다. 행정구역은 12개 주(provincie)로 이루어져 있다.

� 일반현황 

수도 암스테르담 종교 카톨릭, 개신교 등
인구 1,708만 명 (세계68위) GDP 8,262억만달러(17년, 세계18위)

면적 415만 4천ha (세계132위) 언어 네덜란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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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5 주요 정책별 유럽선진국 주요현황

1 독일 성평등 정책 및 마더센터 운영현황

<충북여성재단 이현주 연구원 제공>

1. 독일의 성평등 제도, 정책, 사업 소개 

 가. 독일의 여성정책 기구1) 

  1) 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 (BMFSFJ, Bundesministerium fϋ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

   - 독일의 연방차원에서 여성의 권익과 성평등에 관한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중앙부서 부재

    : 여성 권익과 성평등 업무는 현재 ‘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에서 담당

   - 독일의 연방 여성정책담당 부서는 1950년 연방 내무부의 ‘여성의 헌법상 권익과’에서

     1994년 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의 ‘평등국’으로 발전함

    : ‘여성’이란 명칭이 연방정부의 중앙부서에서 나타난 것은 여성정책의 중요성을 인식하였기 때문

연도 가족부의 명칭

1953 가족문제부(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nfragen)

1957 가족･청소년문제부(BM für Familien- und Jugendfragen)

1963 가족･청소년부(BM für Familie und Jugend)

1969 청소년･가족･보건부(BM für Jugend, Familie und Gesundheit)

1986 청소년･가족･여성･보건부(BM für Jugend, Familie, Frauen und Gesundheit)

1990 가족･노인부, 여성･청소년부(BM für Frauen und Jugend, BM für Familie und 
Senioren)

1994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B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 약칭 
BMFSFJ)

<표 1> 독일 가족부의 명칭 변화

1) 참고자료 : 황혜신(2008), 박선영·송효진(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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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독일 연방의회 여성가족노인청소년 위원회(Deutscher Bundestag, Ausschuss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

   - 독일의 여성가족 관련 최근 현안 - 저출산 문제의 대책으로서 부모수당의 확대(Elterngelt + α)

     및 여성임원할당제

   (1) 부모수당 확대 방안(Elterngelt + α)

   - 현재 유렵에서도 가장 출산율이 낮은 국가들 중 하나인 독일은 최근 기존 부모수당(Eltern Gelt)을

     확대하는 방안(Elterngelt + α)을 논의 중임.

    : 기존의 Elterngelt는 14개월. 새 제도인 Elterngelt + α는 2년으로 확대하고 파트타임(근로

      시간의 50% 이상)인 부모에게도 혜택이 가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 중

   (2) 여성임원할당제

   - 2016년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회사의 감독이사회에 30%이상을 여성으로 할당하도록

     강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

    : 법안에서 할당 비율을 30%로 한 이유 - 연구결과 적어도 30%이상의 여성이 임원단에 있어야

      남성중심의 분위기가 변화할 수 있고, 중립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함. 이때의 여성은

      그냥 여성이 아니라 여러 배경을 가지고 있는 여성이어야 함

 나. 독일 성평등담당관 제도2)

  1) 성평등담당관(Gleichstellungsbeauftragte) 제도: 사업장 내 성평등 관련 업무 전담

   가) 성평등담당관(Gleichstellungsbeauftragte)의 종류

   (1) 소속에 따른 분류

    - 성평등담당관(Gleichstellungsbeauftragte)

     : 독일 연방정부나 주 정부의 100인 이상 부서에서 근무

     : 여성노동자들이 직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불평등한 상황에 처하거나 조직 내에서 여성에 대한

       성폭력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결

    - 성평등담당관(Gleichstellungsbeauftragte) 또는 여성담당관(Frauenbeauftragte)

     : 지방자치단체 소속

     : 여성노동자의 평등을 위한 지원, 지역 내 여성 주민과의 상담 등을 담당

     : 지방자치단체가 여성친화적인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역할

2) 참고자료 : 황수옥(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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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성평등담당관(Gleichstellungsbeauftragte)의 제정

    - 독일에서 2001년 제정된 성평등실현법에서 규정

    - 연방 공공기관, 법원, 군대, 간접적으로 공공기관의 역할을 수행하는 민간기업에서 실시

      하도록 의무화

    - 업무와 관련하여 내부조직 내에서의 독립성

     : 이러한 담당관제도는 업무의 특성상 특정 부서에서만 처리하기 어렵고 여러 부서와의 협의가

       필요하고 이를 조정할 사람이 필요할 때 활용 됨.

   다) 성평등담당관(Gleichstellungsbeauftragte)의 업무

    - 성평등담당관은 성차별로 인하여 여성이 받는 불이익과 직장 내 성폭력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반평등대우법과 성평등실현법에 따라 업무를 실행하고 지원·감독할 책임

    - 여성지원계획, 여성취업지원, 여성과 관련된 지방자치의 계획의 심사, 자격화를 위한 조치에

      대한 계획, 교육 또는 경제에 대한 지역의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 여성의 문화적 활동(문화보수, 도시순회, 전시) 가시화, 여성에 대한 폭력방지, 아동을 위한

      탁아와 육아소와 관련된 업무

구분 소속 명칭 업무

소속에 

따른 차이

Ÿ 연방정부

Ÿ 주정부의 

100인 이상 

부서

성평등담당관

(Gleichstellungsbe

auftragte)

Ÿ 여성노동자의 불평등한 상황 해결

Ÿ 조직 내에서 성폭력 문제 해결

Ÿ 지방자치단체 

성평등담당관

(Gleichstellungsbe

auftragte) 

/여성담당관

(Frauenbeauftragte)

Ÿ 여성노동자의 평등을 위한 지원

Ÿ 지역 내 여성 주민과의 상담

Ÿ 지방자치단체가 여성친화적인 정책을 

수립하도록 도움

전반적 

업무

Ÿ 성평등담당관은 성차별로 인하여 여성이 받는 불이익과 직장 내 성폭력을 방지

하기 위해 일반평등대우법과 성평등실현법에 따라 업무를 실행하고 지원·감독

Ÿ 여성지원계획, 여성취업지원, 여성과 관련된 지방자치의 계획의 심사, 자격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Ÿ 여성의 문화적 활동 가시화, 여성에 대한 폭력방지, 아동을 위한 탁아와 육아소와 

관련된 업무

<표 2> 독일 성평등담당관



- 149 -

 다. 독일 출산지원정책3)의 현황 및 내용

  1) 모성보호 및 출산지원정책

   - 독일은 기본법 제6조에 모성에 대한 보호를 규정

    : 임산부의 경우 임신기간 동안 그리고 출산 후 4개월까지 해고가 제한

    : 모성보호법에 의해 위험한 작업에서의 취업이 금지, 야간근로 및 휴일 근로, 연장근로도 금지

    : 임산부의 경우 모성수당(Mutterschaftsgeld)의 지급 요청 가능

   - 모성보호휴가제도

    :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으로 구분

    : 산전후 휴가는 출산 전후 각각 6주와 8주의 모성휴가를 법으로 보장. 단 조산이나 쌍생아의

      경우는 12주의 모성보호기간이 보장

    : 육아휴직제도는 자녀가 3세에 도달할 때까지 부모시간 제도 사용 가능. 

      부모시간동안 부모는 주당 30시간까지 시간제 노동 가능(2007년부터 부모시간제도는

      부모휴직수당제도로 대체)

    : 모성보호정책의 일환으로 소득에 따라 출산비 지급, 이사비용 및 교육지원, 세금면세혜택

   - 모성보호정책 외 임신 및 출산지원정책 : 세금공제와 주거비지원

    : 세금공제는 자녀양육공제와 가족세금공제로 구성. 경제적 지원은 수당지급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세금공제 정책은 큰 의미를 찾기 어려움(아동수당과 육아수당을 중심으로 가정 내 

     모성 역할을 지원하는 정책이 주를 이룸) 

    : 세금공제 외 주거비지원정책을 통해 주거안정을 도모. 소득의 수준에 따라 차별적으로

      주거비 지원. 가족의 소득을 간접적으로 지원해줌으로써 주거비가 차지하는 부담을 경감

      시켜주는 정책

항목 대상 내용

모성보호 임산부

Ÿ 임신기간과 출산 후 4개월까지 해고제한
Ÿ 위험한 작업에서의 취업이 금지, 야간근로 및 휴일 근로, 연장근로도 

금지
Ÿ 모성수당(Mutterschaftsgeld) 지급

모성보호
휴가

출산 
전후

산전후 휴가
Ÿ 출산 전후 각각 6주와 8주의 모성휴가를 법으로 보장 

(단 조산이나 쌍생아의 경우는 12주)

자녀 
3세까지

육아휴직제도
Ÿ 육아휴직제도는 자녀가 3세에 도달할 때까지 부모시간 

제도 사용 가능
Ÿ 부모시간동안 주당 30시간까지 시간제 노동 가능

모성보호정책의 일환: 소득에 따라 출산비 지급, 이사비용 및 교육지원, 세금면세해택

임신 및 
출신지원
정책 

소득별

세금공제
Ÿ 자녀양육공제와 가족세금공제로 구성

아동수당과 육아수당을 중심으로 가정 내 모성 역할을 
지원하는 정책이 주를 이룸

주거비지원
Ÿ 세금공제 외 주거비지원정책을 통해 주거안정을 도모
Ÿ 가족의 소득을 간접적으로 지원해줌으로써 주거비 부

담을 경감 정책

<표 3> 모성보호 및 출산지원정책

3) 참고자료 : 박채복(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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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양육 및 자녀교육정책: 아동수당 및 양육수당

    - 아동을 위한 직접적인 현금지급수당의 종류로는 아동수당(Kindergeld), 아동수당보조금

      (Kinderzuschlag), 아동세금공제(Kinderfreibetrag)로 구분

   가) 아동수당

    - 아동수당은 자녀가 18세가 될 때 까지 지급되는 수당

     : 소득수준에 따라 25세까지 연장해서 지급이 가능

    - 아동수당은 자녀를 둔 가정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정책

     : 경제적 지원을 목적으로 자녀양육 비용의 일부를 현금으로 지원

     : 아동수당은 아동에 대한 양육 및 교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여 부모의 소득과

      무관에게 모두에게 지급

   나) 아동수당보조금(Kinderzuschlag)

    - 자녀의 양육이 곤란한 저소득층과 빈곤층에 지급되는 보조금 형식의 지원금

     : 아동수당보조금은 아동수당과는 달리 소득이 너무 높거나 낮아도 청구권이 없으며, 

      지급 여부는 복잡한 절차를 통해 결정

     : 가정의 소득이 생계를 유지할 정도는 되지만 자녀양육으로 재정적 어려움과 생활에

       곤란을 겪고 있는 가정 중 실업급여Ⅱ에 의존하지 않는 경우 아동수당보조금이 지급

    - 아동수당보조금은 총 3년 간 지급

   다) 아동세금공제(Kinderfreibetrag)

    - 소득이 높은 사람과 가족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아동세금공제 형식으로 세금공제

      혜택을 주는 것

    - 아동수당의 세금감면혜택이 거의 없는 고소득자의 경우 아동수당 대신 아동세금공제를 받음

   라) 양육수당

    - 자녀양육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통해 자녀의 양육과 보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강화

    - 양육수당은 2001년 이후 출생한 자녀를 직접 양육하고 있는 부모에게 소득에 따라 차등적

      으로 양육비가 지급. 주당 30시간미만의 취업이 허용

    - 양육휴가의 기간이 3년으로 확대. 자녀양육을 위한 부모의 양육휴가의 제도화

     :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 출산과 자녀양육을 위한 양육휴가 사용, 직장복귀 및 재취업이

      선순환적으로 이루어짐. 

     : 양육휴가동안여성 시간제 근로 보장과 양육휴가 사용 이후 직장복귀가 원활하게 이루어져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아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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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목적 지급 기간 지급 대상 기타

아동수당
자녀를 둔 가정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

18세까지

(소득수준에 

따라 25세까지)

부모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아동

아동수당보

조금

자녀의 양육이 곤란한 

저소득층과 빈곤층에 지급
3년간

가정의 소득이 생계를 유지할 

정도는 되지만 자녀양육으로 

재정적 어려움과 생활에 곤란을 

겪고 있는 가정 중 

실업급여Ⅱ에 의존하지 않는 

경우

아동세금공

제

소득이 높은 사람과 

가족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아동세금공제 형식으로 

세금공제혜택

18세까지

(소득수준에 

따라 25세까지)

고소득자

양육수당

자녀양육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통해 자녀의 양육과 

보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강화. 

-
부모에게 소득에 따라 

차등적으로 양육비가 지급

주당 

30시간미만의 

취업이 허용

<표 4> 아동수당 및 양육수당

   3) 육아휴직제도: 부모휴직수당제도

    - 부모휴직수당제도

      : 자녀양육을 위해 육아휴직을 보장하고 휴직하는 부모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

      : 여성의 일과 가족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

    - 양육휴가제도에서 부모시간제, 그리고 부모휴직수당제도로 개혁

      : 성평등정책을 근간으로 자녀의 양육을 부모 공동책임으로 하여 아버지의 육아휴직을

        적극적으로 권장

      : 육아와 노동의 조화 및 양립을 통해 출산과정에서도 여성이 일을 계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 출산 후 빠른 직장복귀를 가능하게 지원 → 경력단절 완화, 일과 가족양립을 가능

       하게 하여 출산율을 높이려는 정책

    - 부모휴가수당제도는 12개월 이외 2개월이 추가되는 12+2months 방식으로 운영

      : 부모휴직수당은 자녀의 출산 후 최대 14개월까지 지급

      : 쌍생아의 경우는 둘째 아이에 대하여 300유로가 더 지급

      : 추가되는 2개월은 아버지 할당제(daddy months). 아버지가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

      : 14개월 동안 부모휴직수당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는 부모가 교대로 자녀를 양육해야 함.

      : 결과적으로 2006년에 3.3%에 불과했던 아버지 부모휴가 사용률이 2009년에는 19.5%로

        증가, 2013년에는 24.6%로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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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모휴직제도 운영

      : 부모휴직제도는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목적으로 남녀 모두가 신청할 수 있는 무급 휴가청구권

      : 부모휴직제도는 일부 기간만 혹은 전 기간을 선택하여 유연하게 사용 가능

      : 부모휴직은 자녀가 3세가 되는 날까지만 부여되며, 산전후휴가 역시 부모휴직에 삽입되어

       적용. 다자녀의 경우 매 자녀에 대하여 부모휴직을 청구 가능

   4) 아동보육서비스

    - 저출산 문제의 원인과 배경, 해결하는 과정은 국가마다 차이가 존재

      : 국가의 여성친화적인가 아닌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를 제공

      : 출산율이 높은 국가일수록 보육과 양육에 대한 국가의 개입이 높음.

      : 여성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인정과 성역할분리에 입각한 젠더평등 정책을 국가가 개입하여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경우 출산율이 높음.

      : 국가에 의해 지원되는 보육시설의 여부는 출산율에 영향

    - 독일

      :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을 높이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독일정부는 3세 이상 아동에 대한

        공적영역에서 보육서비스를 확대

      : 일하는 여성을 위한 반일제·전일제 운영을 추진하여 아동보육서비스의 확대정책을 추진

→ 2006년과 2015년 사이 15세-65세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이 60%에서 67%로 증가. 

          특히 2세 및 3세 아이를 둔 여성의 경우 2015년 경제활동참여율이 각각 43%, 58%로

          2006년의 32%, 41%에 비해 크게 증가. - 주당 20시간에서 36시간 사이의 시간제 근무가

          증가한 결과

      : 특히 0세부터 3세까지 영유아동에 대한 공적 보육시설의 확대는 여성 특히 기혼여성의

        노동권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지원되어야 한다고 인식

항목 대상 내용

육아휴직

제도

부모휴가

수당제도

자녀 출산 

후 최대 

14개월

Ÿ 12개월 이외 2개월이 추가되는 12+2months 방식

Ÿ 추가 2개월은 아버지 할당제(daddy months) →아버지가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 

Ÿ 14개월 사용 시 부모가 교대로 자녀를 양육해야 함

Ÿ 쌍생아의 경우는 둘째 아이에 대하여 300유로 더 지

급

부모휴직

제도
자녀 3세

Ÿ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목적으로 남녀 모두가 신청할 

수 있는 무급 휴가청구권. 

Ÿ 부모휴직제도는 일부 기간만 혹은 전 기간을 선택하

여 유연하게 사용 가능

아동보육서비스
3세 이상 

아동

Ÿ 공적영역에서 보육서비스를 확대

Ÿ 일하는 여성을 위한 반일제·전일제 운영을 추진하여 

아동보육서비스의 확대

<표 5> 육아휴직제도 및 아동보육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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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독일의 일ㆍ가정양립 및 저출산 정책4)

 

  1) 지역 공동의 가족친화도시 조성 노력 및 독일의 저출산 대책 법적 프레임

   가) 하이델베르크 가족연합

   (1) 하이델베르크 가족연합 소개 및 역할

     - 2007년 3월 창설된 네트워크, 현재 150개 기업, 공공·행정·정책기관, 가족 친화경영에

       관심 있는 시민 등 총 230개 이상의 주체가 파트너로 참여

     - 하이델베르크에서 직장과 가정의 조화, 네트워크를 통한 구체적 솔루션 및 서비스 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된 가족연합은 다양한 워킹그룹을 두고 프로젝트와 이벤트를 개최

     - 가족친화경영에 관심 있는 기업과 공공기관을 위한 네트워크 플랫폼 기능

     - 지역가족연합은 정기돌봄서비스(짜투리시간, 방학, 응급 돌봄) 보완, 가족돌봄 등의 

       트렌드와 발전상파악, 기업 브랜드로서 가족친화경영 강화, 전문인력 확보 및 연계 지원

       등의 활동

     - 하이델베르크 가족연합에는 다양한 워킹그룹이 활성화. (듀얼 커리어(Dual career), 양육,

       방학 중 양육, 직장과 가정의 조화, 직장과 가족간병의 조화 운영 중) 

     - 가족연합의 주요사업

: 방학직업체험(청소년을 위한 직업 관련 방학프로그램)

: 방학티켓(고용주를 위한 쿠폰모델)

: 온라인베이비씨터거래소(구인구직) 운영 

: 기업교육프로그램 ‘연합 가족돌봄 A-Z’운영 

: 기업내 돌봄전문가 교육

: 소책자 ‘하이델베르크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발간

: 아빠 캠페인 ‘남성을 위한 직장과 가정의 조화, 부모기간이상으로!’ 

: 이동전시프로그램 ‘직장과 가정의 조화’ 운영

: 듀얼 커리어 구인구직 제공 : 지식기관의 온라인구인구직사이트 운영 

: 파트타임 직업교육기관 연계 : 가족친화적 직업교육모델 

: 재취업 희망여성을 위한 서비스 : 이력서 점검 및 상담

     - 연합라운지(Bündnis-Lounge)와 연합토크(Bündnis im Gespräch)
: 가족연합의 대표적인 행사

: 포럼에서 가족연합 참여기관은 전문가 및 다른 가족연합의 참여기관과 최신 테마에

         관해 토론

4) 참고자료 : 양정선·정형옥·최윤선(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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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에게 주는 다양한 혜택

: 네트워크를 통한 160개 이상의 가족연합 파트너와의 경험교류

: 가족연합의 다양한 솔루션 접근 및 가족연합 로고사용 허용

: 직장과 가정의 조화에 관한 최신정보 제공 및 관련 행사 참가

     - 돌봄 현황

: 독일은 현재 250만 명이 직업과 가족돌봄 서비스 받음.

: 2050년에는 450만 명이 돌봄 서비스를 필요로 할 것으로 전망

: 돌봄을 주로 부담하는 사람은 가족이며, 그 중에서도 특히 여성

: 여성은 돌봄 때문에 직업 활동을 포기하기도 하므로 ‘직업과 가족돌봄의 조화’ 기업과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기업의 발전을 담보하기 위한 주제

   (2) 부모수당 지급

     - 출산율과 관계

      : 독일의 출산율은 10년 전 1.39명, 현재  1.50명으로 증가

      : 출산율과 노동력은 긴밀히 연결- EU와 기업들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

      : 아동을 돌보고 가족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지원하는 것이 가족연합의 설립 목적

     - 독일 연방의 가족지원

      : 가족지원 - 아동수당, 아동비과세, 아동보조금, 한부모 부담경감, 양육비 선지급

      : 가족지원제도의 강화 - 부모수당, 돌봄기간 근로시간 단축 및 휴직 제도 등 운영

      : 부모수당은 14개월까지 지급 가능(세후 급여의 65%, 1,900유로 상한)

      : 반일근로자를 대상으로 28개월까지 지급하는 ‘부모수당 플러스’ 수당도 있음.

      : 가족돌봄기간 24개월, 이 기간 동안 근로시간을 단축하거나 돌봄기간 동안 6개월까지 

        휴직도 가능

      : 부모수당은 10년 전부터 생겼는데 이때부터 출산율이 올라감.

   (3) 아빠의 육아휴직

     - 엄마만 육아에 참여하는 경우엔 12개월만 지원되지만 아빠도 엄마와 번갈아 육아 휴직을

       신청한다면 14개월까지 휴직이 가능, 육아를 담당하는 엄마 혹은 아빠는 월급의 65%를 지급

   (4) 방학 지원

     - 법적으로 방학이 14주, 근로자의 휴가는 30일: 그 차이를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 

      : 정부에서 상품권(바우처)을 기업에게 주고, 기업이 직원들에게 나줘 줌.

      : 어린이들이 부모 소득에 상관없이 방학 동안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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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위한 노력

     - 직업과 직장에서 가족친화적인 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세미나를 운영

       : 이 프로젝트 네트워크의 경우 주정부 주도로 만들어짐, 현재 700개 이상 지역연합이 있고,

         연방정부와 지방정부 모두 연계되어 가족친화적인 정책을 실행

       : 기업인식을 바꾸기 위한 교육을 실행하고 가족친화적인 복지 지원이 이루어지면 고용주는

         직원에게 좋은 인상과 신뢰 있는 기업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음. 

     - 이런 과정을 통해 모든 주·지역정부와 기업이 협력하여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달성

  2) 여성의 직업기회 창출을 위한 원스탑 서비스

   가) 만하임 성평등위원회

     - 연방 기본법과 바덴뷔템베르크주의 기회균등법에 근거를 두고 설치된 조직

       : 연방 기본법 3조 2항에는 “남성과 여성은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남성과 여성의

         동등한 권리가 실제적으로 관철되는 것을 지원해야 하고 현존하는 불이익을 제거하는데

         영향을 미쳐야 한다.”고 규정

       : 주 기회균등법에는 “인구 5만이상의 모든 시군 및 자치단체는 여성지원과 사회적인

         남녀평등을 주장하는 한 명의 성평등 위원을 임명해야 함. 

       : 성평등위원은 관청내부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훈령에 구속되지 않는다.”고 규정

   (1) 행정 내부와 도시공동체로 업무 구분

     - 역할 분담

       : 만하임 성평등위원회 내부평등부와 시민평등부로 나눠 업무를 수행

       : 내부평등부는 만하임시청 내부의 여성 기회균등을 위한 업무

       : 시민평등부는 행정 외부의 여성 기회균등을 위한 업무

     - 성평등위원희의 역할

       : 직원개발 및 선발, 사업장에서의 성폭력 예방, 전문상담, 가정, 돌봄, 직업의 조화, 

         가이드라인 제시 등의 업무

       : 대외적으로는 여성문화예술위원회 운영, 정책위원회 운영, 민간 및 공공영역에서의

         여성폭력 예방, 성매매, 인신매매, 강제결혼 예방, NGO 관리, 여성과 직업 등의 역할

       : 이런 업무 수행을 원활하기 하기 위해 정치권, 행정권, 도시공동체에 최신 성평등 관련

         발전, 테마, 질문에 대한 정보를 주고 상담을 진행. 남녀 기회평등을 촉진하는 프로젝트와

         조치를 현실화하고 행정내부와 도시공동체에 명백히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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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시청 내 여성 우대정책 지원

     - 내부평등부

      : 직원의 평생교육을 담당, 직원 채용 시 남녀 똑같은 능력을 가졌을 경우 여성을 우선하는

        정책을 지원

      : 여성공무원이 성희롱, 성적따돌림, 성폭력을 당하지 않도록 지원하며, 인력을 개발하고

        표준 행동방법 개발에 협력하고, 시ㆍ주정부ㆍ연방정부 차원에서 지속적인 연계를 맺고

        건설적인 협력 프로그램을 진행

   (3) 시청 외 여성 지원

     - 시민평등을 위한 활동

      : 여성 정치가와 공동으로 협의회를 구성하여 공공과 개인영역에서 여성폭력에 대한 심리

        상담사를 배치하고 여성 일자리환경 개선을 위해 다양한 NGO단체를 지원

      : 가정폭력, 빈곤으로 인한 성매매, 인신매매, 강제혼인에 대항하는 주체를 지원, 상담소 

        운영과 사회봉사자 중계 역할

      : 여성 리더 배출을 위해 대학 진학을 돕고 강연 기회를 제공

   (4) 직업 상담 제공 직업센터 운영

  

     - ‘여성과 직업’담당 부서를 설치, 바덴뷔템베르크 주정부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는 

        12개 ‘여성 직업센터’ 중 하나인 만하임-라인-넥카-오덴발트의 여성 직업센터

        (Kontaktstelle Frau und BerufMannheim-Rhein-Neckar-Odenwald, 이하 ‘직업센터’)

        운영에도 참여

     - 주요 테마

      : 직업 오리엔테이션, 경력관리계획, 직업교육 및 평생교육, 일자리 찾기, 입사 지원, 

        육아휴직 복귀, 재정․후원가능성, 직장과 가정의 조화 등

      : 직업센터는 성평등위원회와 네트워크를 구축, 구조적으로 여성의 직업기회를 개선하는

        혁신적인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기업에게는 가족 친화적 인력정책의 지원자 역할

      : 재정지원을 받고 있지만 중립적인 위치에서 일하고 있으며 고객의 요구와 기업 및 

        노동시장의 요구에 방향을 맞춤

     - 성평등 상담전화 ‘여성과 직업 컨텍포인트’ 운영

      : 목적은 직업생활에서 여성의 성평등을 지원하고, 기업을 위해 여성 전문인재의 잠재력을

       발굴하며, 직장과 가정의 조화를 위한 동기부여를 하는 것

      : 여성이 쉽게 직업을 구할 수 있도록 전화 직업 상담을 해주는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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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업주기별 체계적인 상담 추진

       : 컨텍 포인트에서는 여성 직업과 관련된 거의 모든 문제를 상담

       : 상담오리엔테이션, 행사, 세미나, 워크숍, 프로젝트, 출판 등의사업도 수행. 연령, 

       : 학생 및 졸업생, 직장초년 여성, 재취업 여성, 자영업자 및 창업 여성, 여성 경영진 등

         다양한 여성들이 이곳에서 직업주기별로 자문

   (5) 직업 진출 위한 네트워크 구축

     - 직업적인 네트워킹 기회에 대한 정보와 성공적인 네트워킹 팁을 제공

       : 경제·지역시설의 담당자와 개인적인 교류 및 대인관계 기회 제공

       : 다양한 위원회, 워킹그룹, 네트워크 등 참여

       : 연구소, 기업, 직업소개소, 노동청, 대학 등과 특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고 

         이들 네트워크와 정보 교환할 수 있는 행사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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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독일마더센터5) 소개

 가. 설립배경

  - 독일은 과거 낮은 출산율6),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만 3세까지는 엄마가 키워야한다’는 모성 

중심의 전통적인 양육관이 팽배한 사회였음. 1990년 통일 이후, 가족의 육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세

재개혁, 자녀수당 상향조정, 육아수당 및 육아휴직 확대 등 현금지원이 늘어났고, 2005년 메르켈 정부

가 들어선 이후 연방부모휴직수당제도 강화, 3세 미만 아동을 위한 보육시설 확충 등 변화가 일어남. 

  - 다양한 가족정책이 마련되기 이전인 1980년 초, 여성 풀뿌리 관련 부모교육 과정에서 ‘마더 센

터’에 대한 아이디어가 도출되었고, 이후 독일 청소년 연구소(German Youth Institute)에서 관련 연

구 활동이 이루어지면서 ‘마더센터’라는 명칭이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음.

  - 현재 독일 내 약 400여 개의 ‘마더센터’가 운영 중이며7), 마더센터에서 활동했던 여성들의 경

험을 담은 책자가 국제적으로 확산되면서 전 세계 25개국 1,000여 곳 이상에 설치됨. 초기 출산센터로 

시작하였으나 1990년 노인세대 사업까지 확장, 2002년 주와 연방정부의 협조로 다세대주택으로 확장

된 상태임.

 나. 마더센터의 운영철학 : 자조(Self-help)와 역량강화(empowerment)

  - 모든 활동은 개인이 자발성과 적극성에서 기인하고 있음. 엄마와 여성, 지역주민, 시민사회가 가진 

서로의 강점을 인정하고 도와가며 향상시켜 개인의 행복을 높이고 지역사회를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

는 것임.

[표 6] 마더센터 운영 철학

5) 독일 마더센터는 한국형 마더센터의 성장가능성을 탐색하고자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2015)에서 발
간한 ‘2015 마을살이 작은연구’와 서울시 공동육아지원사업 방안을 마련하고자 서울시여성가족재단
(2015)에서 발간한 ‘서울시 공동육아지원사업의 지속가능성 방안 연구’에서 참고하여 정리함. 

6) 독일의 합계출산율: 1994년 1.24명, 2006년 1.33명, 2013년 1.41명으로 회복상태, 한국의 합계출산율: 2006년 
1.12명, 2013년 현재 1.19명

7) 독일 내 마더센터 400여 개, 마더센터를 모델로 한 다세대하우스 500여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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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주요특징

  - ‘누구나 능력을 갖고 있다’ 라는 전제 하에 서로 존중하고 인정해주는 문화이며, 누구든지 한 

가지 장점만 있다면 마더센터에 와서 그것을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 특히 독일의 마더센터는 

기성 전문가와 차별화된 방식으로 엄마들이 생활전문가로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고 스스로 조직, 기회

와 경영을 할 수 있도록 격려했으며 평범한 지역의 엄마들이 스스럼없이 마더센터 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함.

  - 마더센터는 ‘열린 공간’으로 ① 카페형, ② 중단 없는, ③ 세대통합, ④ 지역 공동거실의 특징

을 가지고 있으며, 이용대상은 싱글맘에서 육아맘, 아이와 남성, 다문화 가정, 청년에서 노인에 이르기

까지 여러 세대를 아우름. 마더센터는 ‘자조(Self-help)’와 ‘역량강화(Empowerment)’ 라는 운영

철학을 가지고 세대 통합적으로 조직을 운영하고 있으며, 마더센터 공간을 통해 시간제 돌봄, 벼룩시

장, 조산원, 세미나실 등 다채로운 마을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음.

  - 마더센터는 이주여성, 한부모, 미혼모 등에 대한 기성 사회의 선입견이나 차별 없이 누구나 함께 

식사를 하고 쉴 수 있었으며, 서로 배우며 자녀양육을 도와주고 가사노동으로 지친 여성들의 육아를 보

조하기도 하였음. 이는 ‘마더’라는 용어가 시사하는 성별분업, 즉 여성에게 ‘엄마’라는 이유로 돌

봄을 전가하는 듯한 이미지를 해체하는 지점으로, 엄마에게 돌봄을 전가하기보다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의 돌봄 노동의 양을 일부 해소시켜 주고 지지/지원하는 역할로 구성됨. 마더센터는 기본적으로 여

성의 양육에 대한 사회서비스를 가장 기본적인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시간제 일자리와 여성들의 

자원봉사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Ÿ 센터에서 여성들은 다른 무엇보다도 자신들의 능력과 재능으로 참여한다. 

Ÿ 근본적으로 개별 여성들이 센터에 무엇을 기여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 

Ÿ 동시에 ‘휴식, 재충전’은 나쁜 단어가 아니다. 

Ÿ 엄마들은 지지받고 안정을 취할 필요가 있다. 

Ÿ 센터에서 풀뿌리 여성들은 전문가이다. 전문가와 협력도 중요하다. 

Ÿ 센터에서 일하는 엄마들은 임금을 받는다.

Ÿ 기존의 전문가적 방식과 다른 새로운 방식으로 구성하기 위해 자조활동 경험이 

있거나 다른 사람과 나누는 풀뿌리 일에 자신감과 믿음이 있는 발기인 그룹을 

결성한다. 

Ÿ 훈련과 세미나에서의 사색이 실질적인 일을 만들고, 일상적인 경험이 센터에서 

필수적인 지지 구조이며, 배움의 과정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다른 마더센터 

엄마들 간 교류는 매우 생산적이고 자극이 된다.

<표 7> 마더센터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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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운영방식 및 재원

 1) 운영방식

  - 독일의 마더센터가 지원하는 활동들은 이미 국내에서도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로 관 주도

의 한부모지원센터, 다문화가정지원센터, 보육지원센터, 여성취업센터 등과 민간 주도의 공동육아 어린

이집, 재활용가게, 마을도서관, 지역아동센터 등에 해당하지만, 국내의 기관들은 주로 서비스를 제공 

받거나 한정된 전문분야의 활동에 그치는 반면 독일 마더센터는 여성들이 서로의 재능으로 문제를 스

스로 해결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공간임.

  - 즉, 마더센터라는 공간은 전문가와 수혜자 입장에서 한정된 특정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 

아니라 지역여성들을 위한 커뮤니티 센터로 생활전문가8)로 일컬어지는 지역여성이 이웃여성을 돕는 

유연하고 지속가능한 장소임. 이러한 활동 방식은 사업의 주체와 객체의 간극을 허물어내면서 마더센

터의 모든 회원들이 열쇠를 공유하기도 하고, 품앗이 공동육아를 통해 다른 아이의 엄마가 되기도 하며 

이웃 여성의 가사노동을 지원하기도 함.

8) 독일 마더센터의 ‘전문가’에 대한 정의는 기성 전문가와는 차별화된 생활전문가를 지칭한다. 마더센터의 
‘전문가’는 ① 내용과 조직에서 유연하며, ② 연령과 세대를 아우르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③ 전통적인 
위계질서나 의식이 낮고 방문자들을 고객으로 보거나 대하지 않는다. 또한 ④ 서로 온전한 사람으로 느끼
고, 감정을 열어놓고 보여주며 센터를 위해 개인의 책임감을 요구한다. ⑤ 청소활동은 자발적이고, 무임금 
참여와 같은 자원 활동을 수행한다(최정은, 2015;11).

¡ 공동 공간(마을 거실) 

 - 열린공간으로 운영되는 공동공간은 카페형으로 이루어졌으며 중단 없이 운영(시간의 
제약을 뛰어넘음)되고 세대 통합이 가능하며 지역의 공동거실로 활용도가 높음. 또한 
엄마들의 일상생활의 경험이 전문성으로 인식되고 가치있는 일로 인식되기도 한다. 특
히 여성들이 배움의 중요성에 대해 자각하고 이러한 경험을 통해 스스로의 기술과 자
원을 축적하며 잠재되었던 리더십을 개발하고 있다. 

¡ 의사결정구조에 참여

 - 풀뿌리 여성들이 정치참여를 하도록 하고, 지역사회 여성들이 그들을 지지, 지원하는 
시스템을 유지하도록 만들어 지방정부의 여성참여를 성공적으로 해오고 있다. 

¡ 지역공동체 의식과 사회적 자본 증대

 - 마더센터는 지역사회 내에서 사회적 관계와 사회적 평화를 만들고 있다.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에게 개방적이고 안전하며, 서로 돌봐주는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공동체 의
식을 강하게 만들고 유지시키고 있다. 이러한 건강한 지역공동체 의식은 사회적 통합
과 사회의 민주적 기능을 원활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 일상생활의 전문가

 - 지역사회의 여성들은 우리 환경이 어떠해야 하는지, 사용자들의 욕구가 무엇인지를 알
아내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일상생활에서의 능력에 초점을 맞추어 공보육제도, 
질 높은 놀이터, 안전한 교통조건, 가족친화적 도시/주택 기획과 같은 분야에 지역사회 

<표 8> 마더센터의 운영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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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재원

  - 독일의 마더센터는 설립배경과 운영철학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풀뿌리여성 운동의 결과물로 철저하

게 공익적 성격을 띠고 있으며 이러한 조직이 자체적으로 재원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 독일의 마더센터의 재원은 100% 시민기부금으로 운영되는 곳도 있지만 대부분 공적자금을 지원받

으며 독일 연방정부의 보육정책에 따라 차이가 있음. 기금은 연간 5만유로에서 40만유로까지 차이가 

컸으며, 지방정부에서 건물임대를 포함한 일부지원을 받는 곳과 정부에서 전액을 지원받는 곳 등으로 

나뉨(이소헌, 2011; 문유경, 2012; 최정은, 2015).

  - 비록 독일의 마더센터는 정부의 공적자금을 지원받고 있지만, 그들의 사회복지와 사회사업의 논리

와 구조를 통해 그들을 규정하려는 정부의 경영관리와 끊임없는 전문가성의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저항해 오고 있음.

  - 공적자금에 대한 이러한 딜레마는 풀뿌리운동조직에서 시작한 지역단체/기관들이 자발성과 유연성

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는 중요한 논의지점임.

리더십이 발휘되도록 한다. 마더센터는 가족/아동친화적 사회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육아 이슈, 지역사회 관심 사안들을 국가적 캠페인과 정책으로 연결하여 강령들을 만
들어 내고 있다. 

¡ 홈 서비스로

 - 아이와 노인들을 위한 픽업, 에스코트 서비스, 수위와 유지관리 서비스, 식사와 쇼핑 서
비스 같은 서비스들이 마더센터에서 개발되었다. 이것은 모든 세대의 이웃들 간에 만
남을 만들어 내고 있다. 

¡ 빈곤과 사회적 배제의 감소 

 - 마더센터는 위기가정을 위해 지역사회망을 만들어서 그들의 사회적배제와 소외를 줄이
고 있다. 식당에 갈 돈이 없거나 문화를 누릴 수 없는 가족들은 마더센터 내의 커뮤니
티 활동을 통해 이를 해결할 수 있다. 패배감, 부끄러움, 위축감 등 같은 부정적 감정들
은 센터의 분위기 속에서 중화된다. 

¡ 파트너십

 - 마더센터 운동의 역사는 풀뿌리주민, 학자, 전문 연구기관, 정부간 성공적 파트너십을 
만들어냈다. 마더센터는 마을의 중요한 연결망이며 다양한 분야의 지역이슈에 그들의 
관점을 제시하기도 한다. 

¡ 마더센터 모델의 확산을 이끈 주된 전략

 - 문화적 차이에 상관없는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회에서의 ‘역사적 요구’임을 어필하
며, 풀뿌리 지역주민과 전문가들의 강력한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것이다. 또한 스토리
텔링 형식의 자료와 정보를 만들어 배포하고, 면대면 교환프로그램, Peer learning 
event, 지역 간, 국가 간 네트워킹을 촉진하는 것이다. 



- 162 -

 마. 주요활동

  - 쉼터/교류(매일 100인분의 요리가 준비, 가장 중요한 일은 교육하는 것), 상담/정보

  - 서로배움/교육

  - 이웃과 지역공동체 서비스(아이돌봄, 성인돌봄, 중단없는 카페, 지속적인 교육, 세탁, 이동, 쇼핑 등 

홈서비스, 아이~노인프로그램, 소규모 소기업 창업 등)

  - 자원활동/가족친화 일자리(전일제 전업맘, 전일제 워킹맘의 제약에서 벗어나 임금을 받고 활동)

  - 이웃네트워크센터, 지역공동체 발전, 정치참여를 이끌어 냄.

마더센터의 4무(無)→4유(有)

¡ 수직체계→팀활동: 매일 30-40명 여성 방문, 스스로 프로그램 설계 및 활동

 - 마더센터는 잘 교육을 받고 일한 전문가들로만 채워져 있지 않다. 여성 스스로가 가

진 재능과 경험들 모두 제 가치를 인정받는다. 엄마들은 시간제로 일하고, 팀을 꾸

려 운영을 살피고, 적어도 일주일 단위로 만난다. 팀의 일은 센터 운영을 협의하고, 

엄마들이 자조 프로그램을 하도록 동기 부여를 한다. 팀 활동은 센터 참여자들의 관

용과 연대 분위기 발전에 기여한다. 팀 모임을 통해 스스로의 행동을 반추해보고 단

체의 역동성을 배운다. 팀 활동을 통해 갈등 해소를 위해 적정한 행동과 기술을 배운

다. 

 - 마더센터는 매일 30-40명의 여성들이 방문하고, 아이까지 포함하면 2배 이상 모인

다. 어린 자녀를 둔 엄마, 한부모, 이민여성, 워키맘 등 다양하다. 적극적인 참여자

는 100-150명, 방문자수는 300-500명 규모다. 카페에서 일하고, 아이돌봄서비스는 

시간당 비용을 내고 모든 여성들은 벼룩시장, 기타과정, 다림질, 수선, 바느질, 마사

지, 아이 체조, 점심, 세금 조언 등 서비스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 마더센터 프로그램은 일상적으로 방문하는 30-40명의 여성들 스스로가 설계하고 활

동한다. 여성 모임 구성은 당사자의 의지나 가족의 사정에 따라 1년간 유동적으로 

움직인다. 활동하는 엄마들은 센터와 일에 대해 한 달 단위로 협의하고, 이 모임뿐 

아니라 팀 모임도 모든 엄마들에게 열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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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제약→100개 열쇠: 언제든지 열려있는 공간

 - 마더센터는 약 100개 열쇠가 있다고 한다. 이는 매일 센터에 방문하는 여성들이 언

제든 오갈 수 있는 공간임을 단적으로 드러내주는 말이기도 하다. 이처럼 마더센터

에는 아이를 둔 엄마들의 리듬에 맞춰있어, 고정된 일정이 없다. 카페 문은 매일 열

지만, 엄마들은 시간이 허락될 때 참여한다. 자주 열리는 과정, 세미나, 서비스, 레

크레이션 활동 등이 참여 혜택이다. 아이를 데려온다고 부담이 있거나 비용도 들지 

않는다. 모든 일들의 핵심은 언제나 들를 수 있는 ‘중단 없는 카페’ 라는 점이다. 

일하는 엄마들이 아이와 함께 식사를 할 수 있고, 다시 일을 시작하는 엄마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 어려움을 덜어준다. 마더센터 초창기에는 전문가 중심으로 

운영되어 시간제약도 뒀다. 엄마와 지역 여성들의 요구와 무관하게 문을 여닫는 시

간이나, 돌봄이 이뤄져 이용하는 사람들이 적었다. 엄마들이 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마더센터는 ‘중단없는 카페’로 방향을 바꾸게 되었다. 

¡ 전문가→생활전문가: 엄마들이 전문가

 - 마더센터는 엄마들이 전문가다. 마더센터는 기성의 전문가와 차별화된 생활전문가

가 있고, 전문가에 대한 정의도 새롭게 썼다. 모든 일들은 그들 스스로가 조직하고, 

센터 운영을 기획하고 경영한다. 마더센터에서의 활동과 교육과정이 역량강화를 뒷

받침되면서 평범한 엄마들이 진정한 전문가로 거듭날 수 있다. 

¡ 재원→공적보조금: 카페운영, 벼룩시장, 판매와 서비스에 연간 보조금 8천 만원 필요

 - 마더센터의 일상 활동 범위는 전문 상담 기관과 비교해도 뒤처지지 않는다. 특히 협

소한 시간과 자금을 생각한다면 경이로운 수준이다. 자금과 공간은 마더센터 운영

의 필수 조건이다. 뮌헨에서 첫 3년은 19.6평 내외 아파트를 센터로 삼고, 방 하나

는 카페로 다른 방은 놀이방으로 사용했다고 한다. 이후에는 32평으로 옮겨 아이 놀

이방, 카페, 사무실로 나누고, 지하는 판매, 이발소 등으로도 활용했다. 카페운영, 벼

룩시장, 판매와 서비스 등 마더센터 운영에는 연간 보조금 6만유로(연간8천만원)이 

필요하다고 한다. 공공기관과 비교해볼 때 비용 대비 효과는 놀랍기는 하나, 마더센

터는 보조금 없이 운영되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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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독일 마더센터 사례 

 가. 독일 잘츠기터(Salzgitter) 마더센터

 1) 소개

  - 독일 북부 잘츠기터 마더센터는 독일최초로 설립되어 35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현재 마더센

터 중 규모가 가장 큰 곳임. 처음 마더센터를 만들 당시 조부모, 부모, 아이들이 함께 만나는 ‘열린공

간’(거실)을 생각하고 만들었고, 특히 ‘어머니들의 공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함. 공동육아 공간 

및 어머니 공간을 만들어 엄마가 아이를 다른 곳에 맡기지 않고 데리고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포인터였

음. 즉, 어머니가 자녀를 돌보면서 자기계발이 가능한 곳에서 돌봄 부담을 완화할 뿐만 아니라 본인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마더센터 태동의 배경임.

 2) 공간운영 

  - 잘츠기터 마더센터 설립비용의 대부분은 외부로부터 후원을 받았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림. 

열린공간, 즉 ‘open’을 테마로 하여 건물 주변에 울타리와 벽이 없고 건물 또한 투명한 유리로 외부

에 공개되어 있음. 특히, 아이들을 위한 공간과 노인을 위한 공간 사이 닫히 문 없이 모두 오픈되어 있

어 활동을 공유할 수 있음. 또한 한 지붕아래 카페, 키즈 카페(아이들봄)가 있으며, 아이들 80명까지 수

용이 가능함. 노인을 위한 공간, 상담, 교육, 직업교육(젊은층), 집안일(청소, 세탁) 공간이 함께 있음.

  - 규모가 가장 큰 곳은 잘츠기터 센터로 3층 400평 규모로, 건물 내 100개 방이 있음. 이 방 곳곳에

서 다양한 클래스가 진행되며 정해진 수업도 있지만 즉흥적으로 만들어 져서 운영되기도 함. 

  - 마더센터의 공간은 시, 협회에서 빌려주거나 구해주기도 하는데, 최근에는 마더센터와 같은 건물

이 건립됨으로써 주변 여건이 좋아지는 효과가 생겨 지역의 땅을 가진 사람들이 이러한 센터를 지원해

주는 사례도 있음.

 3) 재정운영

  - 정부지원을 안 받으면 부담해야 할 비용이 높아지지만 지원을 받으면 지켜야 할 가이드라인이 생

겨 아무나 들어올 수 없는 진입장벽이 생기는 우려가 있음. 현재 마더센터 운영에 있어 재원은 정부지

원보다 민간지원이 더 많음. 프로젝트 펀드 형태도 있으며 아동교육을 위해 집집마다 받는 양육수당을 

기부하는 경우도 있음.

  - 매일 600명이 방문·이용 중으로 이들에게 점심식사(유로)를 제공하고 얻게 되는 수입이 있고, 프

로그램 활동비의 일부를 비용으로 부과하여 얻는 수입과 같이 자체 수익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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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한 법적근거를 둔 등록 육아센터(유료)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두 가지 유형의 육아센터를 운

영하고 있는데, 이 때 등록육아센터는 시의 지원을 받기 때문에 자체수익이 발생하게 됨. 그 외 기업을 

찾아가 후원을 받기도 함. 재정규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후원을 받기 위해 노력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함.

[그림 87] 잘츠기터 마더센터 전경과 활동모습

출처: <서울마을이야기> Vol.35호(201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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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414,000 지출 414,000

Support mean 108,700

Donations 20,000 인건비 292,500

Grants 

Governments
40,000 운영비 121,500

Project Funds 75,300

Revenues 70,000

<표 9> 대형규모의 마더센터 재원구성 예시 

(단위: 유로)

 4) 인력

  - 잘츠기터 마더센터가 처음 시작되었을 때는 공동체 대표 혼자서 시작하다 6명을 모았고, 초기 6명

을 중심으로 주변 입소문을 통해 인력을 점차 확대해감. 처음에는 주민 호응이 별로 없었으나 점점 확

대해 나갔으며, 창립 이후 여러 기관들과 연결되어 유명세가 높아짐.

  - 마더센터의 운영은 기본적으로 서로 평등한 위치에서 여러 사람들이 같이 운영하고 있음. 현재 운

영인력의 구성은 full-time job 6명(매니저, 아이돌봄, 가족돌봄, 요리 등), part-time 15명(호스트), 자

원봉사자 120명임. 이들이 매일 약 600여명의 마더센터 이용자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음.

 5) 최근 지향

  - 향후 마더센터가 지향하는 모델은 아이와 어르신(특히, 치매)이 함께하는 공간으로 기능을 더욱 확

대하는 것임. 독일은 고령화가 심해 노인돌봄 욕구는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시설 및 간

병인이 부족한 실정임. 부모는 자신의 부모와 아이들을 동시에 돌봐야하는 이중부담이 생기게 되는데 

마더센터는 이러한 문제를 지역사회 안에서 동시에 해결하는 방법이 될 수 있음. 즉 대가족의 확대된 

형태(아이들+성인+어르신)가 마더센터이 기능이 되는 것임. 

  - 마더센터의 지향은 세대가 어우러져 생애주기별 가족을 둘러싼 이슈가 마을 안에서 일상을 공유하

고 공동체적 방법으로 해결되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고, 그들의 필요를 제

공하면서 평등한 문화가 있는 곳이 마더센터의 지향임.



- 167 -

 나. 슈투트가르트 부모자녀센터(EKIZ, Eltern-Kind-Zentrum)

  - EKIZ에는 영유아보육실, 아동 긴급 보호소, 재활용가게, 카페, 식당, 작은 도서관, 스포츠실, 댄스

실, 공작실 등의 시설이 있음.

 1) 제공 서비스

  - 문화강좌서비스 

   : 노래, 인형 만들기, 요가 등 다양하고 창의적인 강좌들을 무료 혹은 적은 수업료로 제공. 종종 열

린 수업을 제공하고 있어 누구나 참관할 수 있음, 강좌나 강연을 신청 가능.

  - 아동돌봄서비스

   : 부모자녀센터에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서비스로 정규 아동돌봄 서비스를 이용가능, 

     또는 열린 아동돌봄 서비스를 이용 가능.

   : 교육학을 전공한 직원과 일상 전문가가 지도.

  - 가정상담서비스 

   : ‘조언과 실행’이라는 사무실을 설치, 

   :  가정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상담하는 상담서비스도 제공. 

 2) 자발적 재능기부

  - 정해진 일자리는 얼마 되지 않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일을 하고 자발적인 일들도 보수

    (수당 또는 무료 음식, 돌봄, 교육)를 지급. 

 3) 세대가 공존하는 세대통합주택 활용

  - 세대통합주택

     : 세대통합주택이란 것은 젊은 세대와 나이 많은 세대가 한 공간에 있을 수 있는 올 제너레이션

       센터(All Generation Center)를 의미.

     : 세대통합주택을 통해 세대 간 통합을 촉진하고 가족친화적인 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었다고 함.

     : 건물의 맨 위층에 양로시설, 할머니, 할아버지도 센터에 와서 아이들과 대화를 나누고 같이 어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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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역할

  - 센터는 외국인 여성들의 구직을 위한 전진기지 역할. 

    : 이런 외국인 엄마들이 이곳에서 조금씩 일을 하면서 독일어도 배우고, 독일의 직업에 익숙해질 수 있음. 

  - 센터도 관련 전공 학생들의 실습장 역할

    : 여러 학교 학생들이 이곳에 와서 6~8주 동안 실습.

  - 경력증명서 발급

    : 센터에서 일한 여성들에게 경력증명서를 발급해주고 다시 직업을 찾을 때 도움. 

4. 국내 마더센터: 춘천여성협동조합마더센터, 소금꽃마을마더센터9)

  - 현재, 국내 마더센터의 현황 파악은 어려운 상황이나 독일의 마더센터를 통해 한국형 마더센터를 

설립하고자 했던 일부 센터(예: 춘천여성협동조합, 소금꽃마을센터, 관악구 행복마을마더센터 등)의 발

간 자료를 통해 국내 마더센터의 운영 현황을 파악할 수 있음. 독일의 마더센터와 국내 일부 마더센터

를 비교한 내용은 아래와 같음. 

9) 2017년 서울시 관악구에 행복마을 마더센터가 운영을 시작함. ‘자조’와 ‘공동체’라는 가치철학으로 난
곡엄마학교(도예, 수공예, 전례놀이 등 전업맘과 경력단절 여성들의 사회진출 기회 제공 및 재능기부를 위
한 엄마학교), 학부모강좌(사춘기 자녀를 둔 부모를 위한 강좌, 아동 청소년 및 자녀소통과 학부모 성장을 
위한 강좌), 마을공방(도예, 수공예 등 지역 여성들의 취미와 특기 개발을 공방 운영), 여성 안심마을 만들
기, 통통체조교실, 학교야놀자, 청소년 달빛밥상(드루와), 주말학교, 아동폭력 예방 네트워크 등의 활동 프
로그램을 운영 중임. 현재 공적지원 및 운영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파악은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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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독일 마더센터 춘천여성협동조합 마더센터 소금꽃마을 마더센터
시작 시점 1985년 2013년 2014년

가치와 철학
Ÿ 자조(help-self)
Ÿ 역량강화

Ÿ 자조
Ÿ 공동체

Ÿ 자조
Ÿ 공동체

공적 지원
Ÿ 공간
Ÿ 제반 세금

Ÿ 마을기업 3년 지원
Ÿ (공간 리모델링 등에 사용)

Ÿ 공동육아활성화지원사업
Ÿ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운영체계
Ÿ 300~500여명 방문
Ÿ 적극참여 100~150명 활동
Ÿ 10여명 내외 팀 단위로 활동

Ÿ 대표와 상무이사, 운영이사회, 조합원 등 
250여명(출자금 1600만원)

Ÿ 주1회 운영이사회→확대이사회 로 개편 예정
Ÿ 밴드 수시 소통, 블로그 운영, 소식지 발간

Ÿ 11명의 회원(월1만원 회비)
Ÿ 운영진 회의, 안건 토의
Ÿ 회원 품앗이 활동
Ÿ 밴드 소통, 블로그 개설 계획

활동

프로그램

Ÿ 요리, 상담
Ÿ 생활서비스
Ÿ 여성 역량강화 프로그램
Ÿ 아동과 노인 돌봄
Ÿ 세대 간 이해와 지원
Ÿ 지역사회와 국내외 정치 이슈 참여

Ÿ 인문학, 문화예술, 비폭력대화 등 성인 프로
그램

Ÿ 여성, 사회 이슈 공동 대응
Ÿ 지역사회와 네트워크, 노동복합 공동구매

Ÿ 책읽기, 숲놀이, 흙놀이터, 아빠와 육
아 등 육아 활동 중심

Ÿ 지역공동체 활동 참여
Ÿ 나무그늘 내 활동 프로그램 참여, 손

뜨개, 인형만들기, 치즈케익 등 핸드메
이드 제품 판매 등 협업

참여자
Ÿ 엄마, 여성, 아이, 가족, 지역 사회, 

국제여성(이민자 등)
Ÿ 춘천여성회 조합원
Ÿ 여성, 가족, 비혼, 지역시민사회 단체

Ÿ 나무그늘 조합원
Ÿ 여성, 엄마, 아이, 가족

재정

Ÿ 대표1인 시간제 임금 보장
Ÿ 활동 운영비 일부
Ÿ 자발적 후원
Ÿ 공공사업 수행

Ÿ 카페 수익으로 1.5인 인건비 감당
Ÿ 여성회에서 2명 인건비 지원
Ÿ 비정기적 후원
Ÿ 네트워크, 공공사업 수행

Ÿ 월 1만원 회비
Ÿ 모두 자원활동 참여
Ÿ 공공사업 수행

향후 과제
Ÿ 재정자립
Ÿ 자원활동 참여 유인
Ÿ 사람, 지역공동체 지속

Ÿ 재정자립
Ÿ 교육 강좌 확대
Ÿ 조합원 월 회비제로 전환 모색
Ÿ 사회적기업으로 전환 계획

Ÿ 공간 안정화
Ÿ 회원 확대
Ÿ 활동가 인건비 지원
Ÿ 회원 역량강화

<표 10> 마더센터의 국내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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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독일 마더센터 관련 시사점

 가. 돌봄공동체(예: 마더센터)측면

  - 독일 마더센터의 시초는 육아문제를 지역사회 안에서 해결하고자 하는데서 출발했지만 육아이슈

를 중심으로 가족, 이웃, 커뮤니티 관계를 재편하고 세대간, 이주민과 국적이탈자, 서로 다른 인종을 가

진 가족들간 지원하는 등 일상의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연대하고 있음(조막래·김한별, 2015).

  - 이러한 점에서 비춰볼 때, 충청북도 내 돌봄관련 공동체 발굴을 위한 노력 및 공적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돌봄’뿐 아니라 다양한 이슈를 공유할 수 있고, 개인 간, 개인 및 조직 간 교류와 

협력이 가능하도록 기회 제공이 필요함. (⇒풀뿌리 사업 강화)

 나. 공간측면

  - 마더센터라는 공간 안에서 지역사회 주민들은 일·쉼·삶과 관련된 상당부분이 활동들이 가능하

기 때문에 단순히 활동의 안정성 및 지속성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재생산하고 확대하는 역할을 하고 있

음(조막래·김한별, 2015).

  - 다양한 방식의 공간지원이 필요함. 독일의 마더센터와 같은 ‘열린공간’으로서의 공간이자 지속

가능한 커뮤니티로서의 공간 확보를 통해 여성, 남성, 아이, 노인 등 대상구분 없이 필요한 자원을 공유

할 수 있는 공간 마련이 필요함.  (⇒예: 기존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 활용)

 다. 공동체 운영구조 측면

  - 공동체가 구성될 경우 안정적인 운영구조를 확립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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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독일 시민대학 개요

<충청북도평생교육진흥원 김인록 팀장 제공>

Ⅰ. 시민대학 개요

❑ 독일의 시민대학

 ❍ 독일 최초의 시민대학: 훔볼트아카데미로 1878년 Max Hirsch가 대학교육을 받지 

않은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학문적인 내용을 연속적인 강의형태로 전달하기 시작

 ❍ 시민대학이란 공식명칭은 1902년 베를린의 적십자사에 설립된 평생교육기관에서 

최초 사용 

 ❍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인적자원 개발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평생교육기관의 역할 담당

 ❍ 교육을 통한 국가의 민주화 실현 및 국민들의 자아실현을 위한 교육 담당

 ❍ 독일 최대의 성인교육 제공기관으로 900개 이상의 시민대학과 3,000여개 학습장을 

운영하고 있음

    - 연간 600만명 이상 시민대학 프로그램 참여

    - 연간 60만개 이상 시민대학 프로그램 개설

❍ 독일의 시민대학의 우리나라 시군구의 평생학습관 또는 주민자치센터와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음

❍ 시민대학의 추진체계는 연방정부 차원의 독일성인교육협회(DVV), 주정부 차원의 시민대
학연합회, 기초단위의 시민대학(VHS)으로 이루어져 있음

국가 광역 기초
독일 독일성인교육협회 ⇄ 시민대학연합회 ⇄ 시민대학

⇅ ⇅ ⇅

우리나라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시도평생교육진흥원 ⇄ 평생학습관

❍ 시민대학은 독자적인 교육센터를 설립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교통이 편리한 시내
에 마련된 행정사무소에서 성인교육 등록 및 학습상담 등을 지원

❍ 시민대학 프로그램은 지역사회에 분포되어 있는 다양한 기관에서 교육이 실시됨
    예) 교육센터(별도 설립), 도서관, 지역 내 학교시설 등
❍ 이론 교육이 아닌 경우에는 지역사회의 승마장, 시립수영장, 시립축구장, 볼링장 등을 

대여하여 다양한 체험교육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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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시민대학 관련법 개관

 ❍ 1919년 바이마르 공화국 헌법 148조에 시민교육기관의 설립을 명시하면서 시민대

학의 설립 제도화

 ❍ 1969년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지원하기 위한 노동촉진법이 제정

 ❍ 1970년대 주 별로 지방정부 내의 성인교육 기관과 단체를 운영하고 지원하기 위한 

성인교육법 혹은 계속 교육법 시행

 ❍ 1996년 직업계속교육조성법 제정. 직업자격을 취득하는 자에게도 장학금 지급

 ❍ 2000년 유럽연합정상위원회 ‘2010년까지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이고 경쟁력 있는 

지식기반 경제공간으로 탈바꿈’ 천명 

 ❍ 2001년 유럽연합위원회 ‘평생교육 공간으로서의 유럽 만들기’ 발표문발표 

 ❍ 2002년 유럽연합협의회 ‘유럽 평생교육 결의안’을 발표

 ❍ 2004년 연방정부와 16개 주정부는 평생교육전략으로 유년부터 노년까지의 모든 삶

의 단계에서 평생교육의 본질에 주목하고 비형식적 학습을 평생교육에 포섭, 학습

자 주도의 평생교육, 직능개발, 평생교육의 네트워크화, 기회 균등교육 등을 강조

Ⅱ. 시민대학 발전사

❑ 독일 시민대학 역사

  ❍ 독일 시민대학은 프랑스 혁명 이후 자유·평등사회의 건설을 목적으로 역사․문화

적 과정 속에서 현재의 모습으로 발달해 왔음

  ❍ 19세기 중반 : 수공업자협회 등이 조직되어 근로자를 위한 직업교육 등의 활성화

  ❍ 1919년 바이마르 헌법 : 일반 성인의 교육을 담당하는 시민대학이 국가의 진흥을 

받으며 성인교육기관으로 자리 잡기 시작 

  ⇒ 시민대학의 출발점은  국가의 민주화를 위한 국민교육임

  ⇒ 시민대학 설립과 발전의 핵심은 “교육을 통한 민주화”로 민주화를 위한 교육의 

내용과 방법 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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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대학 발전단계

  ❍ 첫 번째 단계(1900~1918): 모든 계층을 대상으로 한 범국민교육으로서의 민족교육

  ❍ 두 번째 단계(1918~1933): 바이마르 공화국의 유지와 좌절과 관련된 성인교육의 

역할

  ❍ 세 번째 단계(1933~1945): 성인교육은 국민계몽과 선전을 위한 도구로서 활용

  ❍ 네 번째 단계(1945-1970): 1945년에서 1960년대 말까지 민주주의 재건을 위한 성인

교육

  ⇒ 독일 시민대학은 정치체제에 따라 시기적으로 서로 다른 형태로 발전 

  ⇒ 시민대학은 시민들의 성장과 국가발전 및 개인의 능력개발, 세계관 정립, 국제 감

각 확립, 그리고 교육을 통한 국가의 민주화 실현 및 국민들의 자기실현을 위한 

교육 담당

  ⇒ 이를 통해 독일의 시민대학은 시민교육을 위한 기능을 최대한 발휘하고 있음

❑ 시민대학의 3대 특징

  ❍ 개방성: 사회계층, 수입, 환경, 문화 배경과 무관하게 누구나 등록 가능하며, 저렴

한 수업료와 다양한 할인제도의 시행으로 경제적 진입장벽이 매우 낮은 

편임

  ❍ 접근성: 전국에 그물망처럼 퍼져있는 각 시민대학들은 시민들이 최대한 가까운 

곳에서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초, 중등학교, 기타 파트너 기관 등의 공

간을 활용해 접근성을 극대화하고 있음

  ❍ 통합성: 시민대학의 주요 구성원은 다수의 외국인, 이민자 수강생들과 강사진들이

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매우 활성화 

되어 있음(수화통역서비스 제공)

  ⇒ 현재 독일의 시민대학은 특히 기존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혜택을 거의 받지 못

했거나 아예 받지 못한 사람들을 평생교육의 장으로 이끌어 내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음

  ⇒ 시민대학은 독일사회를 지켜주는 교육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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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시민대학 거버넌스

❑ 독일성인교육협회(DVV, Deutscher Volkshochschul-Verband)

  ❍ DVV는 연방 16개 주 시민대학연합 본부로서 독일의 성인교육기관을 대표하여 

독일 연방단위의 평생교육 정책 조정 및 해외 지원 활동 전개

 ◈ 역할 및 기능

  ❍ 독일시민대학협회는 1949년 독일연방의 16개 주 단위 시민대학연합이 창설된 이

후 뒤이어 1953년 독일의 성인교육 중심기관인 시민대학의 연합 조직으로 설립

     - DVV는 시민대학 연합활동 및 정책 지원과 국제협력기구로 구성됨

  ❍ 연방단위 시민대학연합회의 대표기구로서의 DVV 역할

     - 대표자 역할 및 정책적 환경 조성

     - 상호 소통 중재자 역할

     - 시민대학 운영의 원칙 방향 제시

     - 교육의 질적 개선 노력

     - DVV 연합 활동으로 시민대학 표준안을 제공, 관련 실무자, 강사 등을 위한 연수 

실시

  ❍ DVV International의 국제협력ㅍ사업은 30년 전부터 시작되었으며, 시민대학 대

부분이 함께 참여

     - 대상은 청소년과 성인으로 대상을 나누어 접근하고 있으며 연방정부 경제개발 

협력부에서 100% 재정 지원

     - 시민대학 내 ‘글로벌 학습’과정을 지원하는 교육과정으로 세계시민교육, 국제

이해 교육의 일환임

     - 주 내용은 인권, 세계환경, 소비자, 이주 난민 등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접근

하고 있으며, 전체 920개 시민대학 중 200개 시민대학이 참여하고 있음

     - 기본 사용 언어는 독일어 사용하며, 특별한 경우에만 영어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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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센 시민대학 연합회(HVV, Hessischer Volkshochschul-Verband)

  ❍ 헤센주 시민대학의 연합회로서 헤센주 내 32개 시민대학을 대표하는 기관

 ◈ 역할 및 기능

  ❍ 지역 시민대학과 평생교육단체가 요구하는 바를 주 정부에 전달하고, 주 정부의 

정책방향을 다시 현장에 전파하는 역할 담당

     - 즉 지역과 주정부 간 조율하는 역할을 담당함

  ❍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새로운 정책을 검토하고 현장에서 반영할 수 있는 방향 설정

     - 새로운 정책에 대한 전파와 이에 따른 프로그램 개발 및 현장 보급을 실시함

     ⇒ 실행은 현장의 역할이므로 HVV에서는 조언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실제 현장

에서 적용하는지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결정

     ⇒ HVV는 계획 수립, 연구, 강사교육 등의 역할을 수행

  ❍ HVV의 중점 운영 방향은 혁신, 지원, 네트워크 구축 등임. 특히, 시민대학 프록

그램 운영을 위한 가능한 모든 기관, 단체를 연합하여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노

력에 힘씀

  ❍ HVV에서 네트워크 구축 및 연계ㆍ협력 방안을 마련하고, 각 시민대학이 이용하는 

구조임

   ※ 시민대학은 규모가 작아 프로그램에 대한 직접적 네트워크 구축이 어려워 주로 

강의 등 프로그램 운영에 집중하고 있는 점에서 HVV와의 차이로 볼 수 있음

 ◈ HVV의 특화 사업

   Hessen Campus 사업: 헤센주 전체를 교육장으로

  ❍ 헤센 주 전역에 20개의 교육상담소 운영을 통해 시민들의 생애설계 상담 제공 

  ❍ 이 외에도 시민대학 관계자 간의 정보교류를 위한 시민대학 박람회, 특정 주제

에 대한 시민대학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소개하기 위한 Innovation Day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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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시민대학 운영현황

❑ 시민대학의 운영 주체

 ❍ 지자체 소속 : 55%

 ❍ 공익법인 소속 : 32%

 ❍ 목적연맹 소속 : 8%

 ❍ 기타 사설기관 : 5%

    ※ 목적연맹 : 지방 자치 단체들끼리 공동 과제의 실현을 위핸 조직된 연맹

❑ 시민대학의 프로그램 분야

 ❍ 6대 분야 공통 프로그램 및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으로 구성

 ❍ 6대 분야 공통 프로그램

    - 정치, 사회, 환경 - 문화 및 예술

    - 언어 - 건강

    - 직업교육 - 기초 및 학위교육

 ❍ 현재 독일 시민대학 프로그램 중 가장 핵심은 이민자교육 중심의 사회통합 관련 

프로그램임

❑ 시민대학의 재정 구조

 ❍ 시민대학의 재정 구조는 수업참가자의 수강료(34.8%)와 공공재원(34.8%), 제3의 보

조(30.4%)로 이루어져 있음

자료: 2017년 시민대학 통계(2017 Volkshochschul-Statisti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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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대학의 프로그램 분포 현황

 ❍ 시민대학의 프로그램은 언어(34.3%)와 건강(33.2%)관련 프로그램이 주를 이루고 있음 

자료: 2017년 시민대학 통계(2017 Volkshochschul-Statistik)

❑ 시민대학의 프로그램별 참여 현황

 ❍ 시민대학의 참여현황은 건강(35.2%)와 언어(35.6%)관련 프로그램이 주를 이루고 있음 

자료: 2017년 시민대학 통계(2017 Volkshochschul-Statisti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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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대학의 프로그램별 참가자들의 성비 분포

 ❍ 대부분의 프로그램에서 여성이 남성에 높은 참여율을 보이고 있으나, 기초교육에

서는 남성 참가자의 비율이 여성에 비해 높게 나타남

자료: 2017년 시민대학 통계(2017 Volkshochschul-Statistik)

❑ 시민대학 참가자들의 연령 분포

 ❍ 시민대학 참가자들은 ‘50세60세’(26.5%), ‘35세~49세’(25.9%), ‘25세~34

세’(17.7%) 순으로 나타남

자료: 2017년 시민대학 통계(2017 Volkshochschul-Statisti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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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6 기타 도정정책 관련현황 자료

1 충청북도 치매관리사업 현황

□ 충청북도 치매관리사업 여건

 m 노인 인구 현황

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4 2025 2026 2035 2045

노

인

인

구

인

구

전국(명) 6,781,159 7,066,201 7,389,480 7,693,721 8,133,668 9,944,083 10,507,986 11,107,924 15,175,901 18,179,045

충북(명) 235,762 244,520 255,013 264,590 278,170 341,908 360,787 383,729 537,966 662,048

고
령
화
율

전국(%) 13.27 13.79 14.40 14.85 15.65 18.94 19.97 21.08 28.72 35.61

충북(%) 14.95 15.45 16.07 16.32 17.07 20.54 21.57 22.83 31.04 38.46
 

[출처]통계청(주민인구연앙인구, 2016-2018), 통계청(장례인구추계, 2019-2065) 인용.

○ 2018년 도내 인구 1,586,515명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 255,013명

- 충북 2016년 고령화율 14.95% 고령사회 시대 진입, 2018년 현재 16.07%

     ※ 고령화사회(7∼14%), 고령사회(15∼20%), 초고령사회(20%초과)

○ 2018년 전국 평균 고령화율은 14.40%, 충북(16.07%)은 광역시도 중 7번째

     ※ 전남(21.73%), 경북(19.40%), 전북(19.20%), 강원(18.34%), 충남(17.30%), 부산(16.61%) 順

 m 치매유병 현황

[출처] 치매유병현황: 중앙치매센터, 노인인구수: 통계청(주민인구연앙인구, 2017-2018)

통계청(장례인구추계, 2019-2045) 인용.

○ 2018년 전국 10.16% 보다 0.79% 높은 충북 치매유병율 10.95%

※ 급속한 노령화에 따른 치매노인 급증, 치매치료 관리비 등 사회경제적

부담 가중, 치매국가 책임제 선포 ð 치매환자 보호자 서비스 강화   

필요성 대두 

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4 2025 2026 2035 2045

치

매

인

구

치매

환자

전국

추정
환자수 661,707 705,473 750,488 791,228 836,834 1,031,535 1,083,977 1,127,317 1,729,608 2,660,847

유병률 9.76% 9.98% 10.16% 10.28% 10.29% 10.37% 10.32% 10.15% 11.4% 14.64%

충청

북도

추정
환자수 24,909 26,388 27,913 29,365 30,878 37,238 38,791 40,154 60,552 97,256

유병률 10.57% 10.79% 10.95% 11.1% 11.1% 10.89% 10.75% 10.46% 11.26% 14.69%



- 181 -

□ 충청북도 치매관리사업 목표(추진방향)

Ⅰ. 지역사회 중심 
치매예방 및 
관리

1. 치매조기검진 ① 치매조기검진
② 치매환자 등록관리

2. 치매예방관리 ① 찾아가는 기억지키미 운영
② 치매예방 프로그램 운영

3. 치매인식개선
① 치매 파트너 및 선도기관 운영
② 치매극복 실버합창대회
③ 치매극복 도민걷기행사
④ 치매극복 어울림 한마당

Ⅱ. 편안하고 안전한 
치매 환자 
진단· 치료·
돌봄

1. 치매치료 및 
환자관리

① 치매환자 치료비 및 조호물품 지원
② 치매전담형 시설확충
③ 치매환자 실종예방사업
④ 맞춤형 사례관리

2. 치매환자
  돌봄지원

① 치매환자 돌봄재활 지원
② 치매환자 쉼터 운영 
③ 치매안심마을 조성
④ 치매환자 공공후견인 지원

Ⅲ. 치매환자 가족의 
부양 부담 
경감

1. 치매환자 
  가족지원

① 치매환자 가족교실 운영
② 치매환자 가족 자조모임 지원

Ⅳ. 연구‧통계 
및 기술을 
통한 지원

1. 연구 기술
  지원강화

① 충청북도 광역치매센터 운영
② 치매관리사업 발전대회
③ 치매종사자 교육 및 기술지원

추진과제

핵심목표 치매관리사업 추진을 통한 치매 친화문화 조성 

비 전 치매로부터 자유로운 충청북도 구현

세부사업(21개)추진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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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사업 현황

 ①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

 치매 국가책임제의 일환으로 시군 치매안심센터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   
 치매 예방, 상담, 조기진단, 지원 체계 구축 

□ 사업개요

○사업대상 : 14개 치매안심센터(시․군 보건소 직영)

○총사업비 : 12,739백만원(국비80% 10,191, 도비4% 510, 시군비16% 2,038)

○사업내용 : 치매상담, 등록, 검진, 쉼터 프로그램, 가족지원, 인식개선 홍보 

□ 주요내용

○(상담․등록) 이용자의 건강상태, 서비스욕구 등 분석 후 치매안심센터  

            전산시스템에 상담내용 등록, 대상자별 맞춤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조기검진) 치매환자 조기발견 및 예방․관리 제공을 위해 3단계  
           검진 실시

       * 조기검진 절차 : (1차) 선별검사 → (2차) 진단검사(임상심리사 또는 간호사 수행 후   
     협력의사 판정) → (3차) 감별검사(협약병원, 영상 CT, 혈액검사 등)

○(프로그램) 인지건강별 맞춤 프로그램(예방, 인지강화교실, 치매쉼터) 이용
       * 경증 치매노인도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전까지 치매쉼터를 이용하여 치매진행 지연 가능

○(사례관리) 지속적 사례관리(복약․건강관리, 적정 돌봄여부 등)  

           제공하며 독거 치매환자, 부부 치매환자 등 돌봄 취약  

           치매가구는 집중 사례관리 (최대 5년)

○(가족 서비스) 돌봄부담 분석 및 상담, 교육․자조모임․힐링프로그램  

            제공하며, 치매환자 및 가족, 지역주민이 교류할 수  

            있는 가족카페 운영

○(지원 서비스) ①치매 약제비․조호물품 지원 ②치매환자 실종예방을  

            위한 인식표 발급․지문 사전등록 ③자기의사결정권  

            보호 필요 치매노인 대상 공공후견

○(치매안심마을) 치매환자와 가족들이 일상생활을 안전하고 독립적으로  

             영위하며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마을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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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충청북도 광역치매센터 운영

▪ 충북 지역 치매관리 서비스 기획 및 자원조사, 전문인력 육성, 인식개선,  
   홍보·연구 사업 수행

□ 센터현황
○ 위탁기간 : ’16.12.27~’19.12.26(3년간) / 충북대병원 *설치일: ’13.12.27
○ 위    치 :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767 지오빌딩 3층(개신동)
○ 직원현황 : 9명(센터장1, 사무국장1, 팀원7) * 센터장:김시경(충북대정신건강의학과교수)

○ 총사업비 : 590백만원(국비70% 413, 도비30% 177)
○ 센터역할 : 충청북도 치매관리 연계사업 추진, 치매안심센터 및  

                유관기관 기술지원, 치매 전문인력 교육 등
□ 주요내용
○ 전문인력 교육

     - 치매안심센터 종사자 직무공통‧직무심화교육
     - 광역안심센터 합동워크숍 
     - 치매파트너 양성 및 유관기관 교육지원

○ 치매안심 기술지원:치매안심센터 평가지원, 시스템 및 프로그램 운영 지원
○ 인식개선‧홍보 : 치매극복도민걷기행사, 인식개선공모전, 치매극복  
                방송광고, 도민홍보캠페인 등
○ 지역자원개발‧연계

     - 치매안심마을 발굴지원
     - 찾아가는기억지키미운영지원
     - 지역사회치매협의체 운영, 웹코트 프로그램 보급 등

 ③ 치매치료관리비 및 약제비 지원

▪ 치매관리비 지원사업을 통해 치매 조기 발견 및 적절한 치료 및 관리를  
   유도하고 지원 대상자의 증상악화 및 경제적 부담 경감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치매안심센터 등록 치매환자
○ 총사업비 : 1,026백만원(국비50% 513 도비15% 154 시군비35% 359)
○ 지원기준 : 보건소 등록 치매환자 중 만 60세 이상,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치매치료제를 복용 중인 치매환자)
○사업내용 : 치매등록환자의 약제비‧진료비 발생시 월3만원(연36  
           만원)상한 실비 본인부담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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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치매환자 돌봄재활 지원

▪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장기요양등급 외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기능 확대하여 환자 및 보호자의 부담 경감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치매안심센터 등록 치매환자
○ 총사업비 : 992백만원(도비20% 198, 시군비80% 794)
○ 지원기준 : 50세 이상 장기요양등급 인지지원등급 및 등급 미신청자
○ 사업내용 : 재가노인복지시설 활용 치매환자 돌봄 서비스(주간  
            보호‧방문서비스‧단기보호 서비스) 지원

 ⑤ 인지재활 프로그램운영(찾아가는 기억지키미)

▪ 75세이상 독거노인 중 거동불편 등으로 치매안심센터 이용이 어려운   
   대상자에게 개별 방문하여 치매조기검진, 치매예방 인지재활프로그램    
   제공으로 치매 안전망 확충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인지저하 등이 우려되는 75세 이상 독거노인
○ 총사업비 : 140백만원(도비20% 28, 시군비80% 112)
○ 사 업 량 : 14개 치매안심센터 
○ 사업내용 : 찾아가는 기억지키미를 통한 치매선별, 인지재활워크북,  
            치매예방체조, 사례관리 제공

    * 찾아가는 기억지키미 :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생활관리사, 시니어클럽 일자리참여자 등 활용

 ⑥ 치매인식개선을 위한 실버합창제 개최

▪ 어르신들이 손쉽게 참여할 수 있는 노래를 주제로 한 화합의 장을   
   마련하여 치매에 대한 인식개선 및 전 도민 관심도 제고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충북도민
○ 총사업비 : 20백만원(도비100%)
○ 사 업 량 : 1회(9월 예정)
○ 사업내용 : 실버합창제, 인식개선 홍보부스 운영
 - 참가자격 : 60세이상 어르신, 40명 이내로 구성된 실버합창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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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⑦ 치매노인 공공후견 지원

▪ 공공후견인 지원사업을 실시하여 자기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치매  
   노인의 신체 및 재산 보호와 재활을 도모하기 위함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치매노인

○ 총사업비 : 9,318천원 (국비80% 7,454 도비4% 373 시군비16% 1,491)

○ 사업내용 : 후견심판 대상자 발굴, 후견심판청구 비용지원, 

                공공후견인 활동지원, 관리 감독

□ 2019년 치매관리사업 예산 현황 (당초예산 기준)

사 업 명 보조기관
예산액(천원)

계 국비 도비 시군비

합  계 15,243,784 10,906,512 1,076,401 3,260,871

①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 시군 치매안심센터 12,466,250 9,973,000 498,650 1,994,600

②광역치매센터 운영 충청북도 광역치매센터 590,239 413,167 177,072 -

③치매치료관리비(약제비) 지원 시군 치매안심센터 1,025,782 512,891 153,867 359,024

④치매환자 돌봄재활 지원 시군 치매안심센터 992,195 - 198,439 793,756

⑤인지재활 프로그램 운영 시군 치매안심센터 140,000 - 28,000 112,000

⑥치매중풍 극복 실버합창제 충청북도 노인종합복지관 20,000 - 20,000 -

⑦치매노인 공공후견 지원 시군 치매안심센터 9,318 7,454 373 1,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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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충청북도 평생교육 사업현황

Ⅰ. 기본개요

  목 적

  ❍ 일등경제 충북 실현을 위한 일자리 맞춤형 평생학습생태계 구축 

  ❍ 일‧생활의 균형있는 삶을 위한 평생학습 문화확산으로 도민행복지수 증진 

  주요사업 

  ❍ 충북평생교육진흥원 기능강화  

  ❍ 일자리 연계 및 시민의식 제고 등 프로그램 지원

  ❍ 시‧군 및 대학 참여형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 

  예산현황

   

항   목 예산액(천원) 비고

계 775,000

충북평생교육진흥원 운영 525,000

대학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100,000

시군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60,000

청년세대를 위한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60,000

도민평생교육지원(평생학습도시 조성) 30,000

  평생교육진흥원 현황  

  ❍ 설치근거 : 충청북도 평생교육 진흥조례(2011.2.11. 제정)

※ 충북연구원 지정( ‘14. 4. 20, ’17. 4. 20 재지정/ 3년 단위)

  ❍ 인    원 : 7명(겸직2, 전임 5)

원    장

사무처장

정책기획팀(2) 교육연수팀(3)

  ❍ 예 산 액 : 525백만원(운영비 273, 사업비 252) ※ ‘18대비 5% 증액

  ❍ 주요업무 : 평생학습 정책 개발, 프로그램 개발, 종사자 연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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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주요사업

  충북평생교육진흥원 기능강화 

  1. 충청북도평생교육진흥원 기능강화(법인화) 방안 연구

   ❍ 기    간 : ‘19. 5. ~ 10월

   ❍ 사 업 비 : 15,000천원(진흥원 연구조사 예산 활용)

   ❍ 수 행 자 : 건국대 글로컬캠퍼스 산학협력단

   ❍ 주요내용 

    - 타 시‧도 진흥원 설립‧운영 사례조사 및 시사점 도출

    - 진흥원 단계적 발전방안 연구

     ‧ 진흥원 실태 및 현황 분석, 단기 및 중기발전 방안(조직, 예산 등)

     ‧ 장기발전 방안(법인 설립/ 단독 또는 타 기관 통합 등) 

    - 유관기관과의 기능적 연계를 위한 역할 조정과 운영방안 제시 

   ❍ 추진일정

    - ‘19. 8.     : 중간보고 

    - ‘19. 10.    : 최종보고  

  2. 제1회 충청북도 평생학습 박람회 개최 

   ❍ 주    제 : 배움으로 희망 충북, 일자리로 행복 충북

   ❍ 개최일시 : ‘19. 7. 26.(금) ∼ 7 28.(일) / 3일간

※ 제13회 향수옥천 포도 복숭아 축제와 연계 추진/ 개막식 7. 26.(금) 17시

   ❍ 장    소 : 옥천체육센터 일원

   ❍ 규    모 : 50개 기관 3,000여명(시‧군, 대학교, 평생학습단체‧동아리 등)

   ❍ 주최/주관 : 충청북도/ 옥천군‧충청북도평생교육진흥원

   ❍ 사 업 비 : 80,000천원(도비 30,000천원/ 군비 50,000천원)

   ❍ 주요내용

    - 기념행사(개막식), 부대행사(보이는 라디오 등), 컨퍼런스(정책세미나 등) 

    - 참가마당(평생학습동아리 경연대회, 홍보체험관 운영, 작품 전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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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문해교육지원

   ❍ 사 업 비 : 50.5백만원(국 10/ 도비 40.5)

   ❍ 주요사업 

    - 문해 관련 종사자 보수교육 및 역량 강화 교육 운영 : 2회 110명(1회/ 9월)

    - 문해교육 기관 대상 특성화 프로그램 지원 : 2개 기관

    - 학력인정 문해교육 교원연수과정 운영 : 초등과정 25명, 9월

    - 전국 시화전(작품공모전) 공모 : 4개 선정, 국가 시화전 제출(7월) 

    - 제2회 충청북도 문해한마당 개최 : 9. 20.(금), 진천화랑관, 600명

     ‧ 시낭송 경연대회, 시화전, 유공자 표창, 체육대회 등 

  ※ 문해교육 전국대비 비교 
(단위 : 명, 개)

구분 인 구 수
(20세 이상)

비문해자수
(인구수 대비 비율)

문해교육 기관수
(학력인정)

문해교육 교원연수 
이수자

(학력인정)

전국 39,551,621 5,172,596/ 13% 264 4,083

충북 1,223,604 225,613/ 18%
(6위)

6
(12위)

82
(16위)   

- 비문해자 비율 30% 초과 : 5개 시 군(보은, 옥천, 영동, 괴산, 단양)

  4. 평생교육 네트워크 운영

   ❍ 충북평생교육포럼 : 93명(평생교육 발전방안 모색 등/미니포럼, 7~12월)

※ ‘18. 2. 28. 창립/ 4개 분과

   ❍ 자문위원회 : 18명(평생교육 관련 정책수립 및 시행 등 자문/ 8, 10월)

   ❍ 실무협의회 : 15명(평생교육사업 추진 협의/ 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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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리 연계 및 시민의식 제고 등 프로그램 지원

  ❍ 6개 분야, 17개 사업, 110백만원  
 (단위 : 천원)

  

공모
분야

보조 사업자
지원금액 자부담

기관명 프로그램명

사업총계(6개 분야, 17개 단체‧사업 지원) 110,000 6,015

행 복 한
삶을 위한 일
자 리
찾 기

계(4개) 20,000 1,755

㈜HRD한국평생교육원 행복한 인성 업GO, 친구랑GO 5,000 550

충북여가포럼 여가지도자양성 및 역량강화교육 5,000 -

목령종합사회복지관 다문화 “연꽃 사랑방” 5,000 1,200

충주 열린학교 청소년금연금주예방교육강사 양성과정 5,000 5

인 생
이모작취업지원

계(1개) 15,000 -

청주대학교 충북평생교육강사 역량강화프로그램 15,000 -

진 로 직 업
윤리교육 컨
설턴트양성

계(1개) 20,000 0

충북경영자총협회 신중년 사회공헌활동가 양성과정 20,000 0

소 외 계 층
평 생 교 육
지원을 통한
일자리교육 
확 대

계(6개) 30,000 1,700

괴산두레학교 할머니 마을교사 5,000 1,000

다사리학교 발달장애인 ‘자립농업’ 5,000 600

옥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함께하는 목공 DIY 5,000 -

증평군장애인복지관 장애인 “바리스타 양성 교육” 5,000 -

청주새날학교 중도입국다문화청소년의 생생교육 5,000 -

평생열린학교 충주장성(충주장애인의성) 5,000 100

충 청 북 도 
민주시민교육
활 성 화
지 원 사 업

계(3개) 15,000 1,950

지역문화활력소 고래실 청암 송건호 청소년의 민주주의 언론 5,000 250

제천참여연대 민주시민구하기 프로젝트 5,000 1,000

충북 NGO 센터 민주시민 아카데미 5,000 700

기 초 소 양
강화를 위한
기본 에티켓
아카데미 운영

계(2개) 10,000 610

(사)국제청소년진흥협회충북지부
Customer Satisfaction매너코칭 
지도자

5,000 510

청주지역사회교육협의회 매너코칭지도자 양성과정 5,0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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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군 및 대학 참여형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 

  ❍ 3개 분야, 15개 사업, 220백만원
                                     (단위 : 천원)

  

공모
분야

보조 사업자
지원금액 자부담

기관명 프로그램명

사업총계(3개 분야, 12개 단체 15개 프로그램 운영) 220,000 64,500

시군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일자리 
맞춤형)

계(4개) 60,000 34,000

단양군 단양!갬성여행 컨셉팅으로 내일을 job아봐! 28,000 18,000

청주시 청춘디자인 COOK 10,000 5,000

진천군 진천형 세이프가드 구축 사업 10,000 5,000

괴산군 심리상담사 양성과정 12,000 6,000

청년세대를 
위한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일자리 
맞춤형)

계(6개) 60,000 30,500

단양군 단양군 청년 CEO MD교육과정 15,000 8,000

청주시 창의융합 메이커 코딩 지도사 양성과정 10,000 5,000

음성군 이모티콘 창작자 양성과정 8,000 4,000

영동군 1인미디어 크리에이터 양성과정 10,000 5,000

괴산군 청년 문화예술기획자 양성과정 10,000 5,000

충주시 청춘대로, 청춘드림 7,000 3,500

 대학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산업맞춤형)

계(5개) 100,000 -

청주대 도시재생 및 마을만들기 활동가 양성과정 20,000 -

교통대 웰라이프지도사 양성과정 20,000 -

유원대 유튜브 동영상 편집 전문가 양성과정 20,000 -

건국대 바른먹거리&식습관 개선 지도자 양성과정 20,000 -

도립대 평생학습형 생산적 일손봉사자 양성과정 2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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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충청북도 보조기기센터 현황

□ 일반현황 

 ❍ 위    치: 청주시 흥덕구 1순환로 39-17 3층(충북재활의원)

 ❍ 규    모: 353.85㎡(92.5평) 

 ❍ 구    성: 사무실, 상담실, 스마트룸, 전시실, 외부전시실, 

              개조제작실, 창고

 ❍ 설 치 비: 430,000천원(국비 200,000 도비 200,000 자부담 30,000)

 ❍ 운 영 비: 212,400천원(국비 106,200 도비 106,200)  *2019년 예산

 ❍ 정식개소일: 2013. 5. 30.  

□ 인    력 (6명) 

계
센터장

(비상근)
실 장

팀 원

사회복지사 보조공학사(작업치료사)

6 1 1 1 3

□ 연    혁

날    짜 연         혁

2013년 05월 20~21일 제1회 정보통신보조기기 체험전시회
2013년 05월 30일 충청북도보조기기센터 개소식
2013년 10월 13일 충청북도보조기구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재정
2014년 01월 17일 제1차 충청북도 지자체 보조기기 교부사업 담당공무원 교육

2014년 03월 06일 2014 아름다운재단 장애아동.청소년 맞춤형 보조기기 지원사업
2014년 05월 29~30일 제2회 정보통신보조기기 체험전시회
2014년 06월 09일 2014 s-oil 저소득 가정 학습용 맞춤보조기기 지원사업
2014년 07월 09일 제1차 충청북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심층상담원 양성교육
2014년 07월 31일 2014 코스콤 IT 보조기기 지원사업
2014년 12월 18일 영동군 보건소 보조기기 교육

2015년 02월 27일 제3차 충청북도 지자제 담당공무원 보조기기 교부사업 교육
2015년 03월 16일 2015 아름다운재단 장애아동.청소년 맞춤형 보조기기 지원사업

2015년 04월 16~17일 제3회 정보통신보조기기 체험전시회 
2015년 05월 07일 충북대학교 장애지원센터 장애인 대학생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2015년 06월 03일 제1회 세미나 개최(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체계 활성화 방안 모색)
2015년 06월 18일 제2차 충청북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심층상담원 양성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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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6월 18일 한국정보화진흥원 정보통신보조기기 임대사업 선정(20,000천원)

2015년 11월 20일 음성군 보건소 보조기기 교육

2016년 01월 07일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온누리 R-Bank 맞춤형 보조기기 사업 업무협약

2016년 02월 12일 제4차 충청북도 지자제 담당공무원 보조기기 교부사업 교육

2016년 03월 10일 2016 아름다운재단 장애아동.청소년 맞춤형 보조기기 지원사업

2016년 03월 21일 2016 코스콤 IT 보조기기 지원사업

2016년 04월 21~22일 제4회 정보통신보조기기 체험전시회 

2016년 05월 31일 제3차 충청북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심층상담원 양성교육

2016년 06월 16일 제2회 보조기기 세미나 개최(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보조공학 활성화)

2016년 09월 26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장구 적정관리 업무협약 체결

2016년 11월 24일 충청북도 교육청 보조기기 교육

2017년 01월 01일 충청북도보조기기센터 명칭 변경

2017년 01월 01일 HCN 후원 드라맥스, Mnet 등 14채널 홍보영상 송출(매달 1,100회 이상)

2017년 01월 01일 장애아동과 성인을 위한 차세대 의사소통보조기기(AAC) 지원사업 협력

2017년 03월 02일 푸르메재단 2017 장애아동이동편의 보조기구 지원사업 협력

2017년 03월 06일 장애아동·청소년 맞춤형 보조기구 지원사업 협력

2017년 03월 24일 청주혜화학교 업무협약

2017년 03월 24일 월드비전과 함께하는 저소득 희귀질환아동 맞춤형 보조기기 지원사업 협력

2017년 06월 01일 S-Oil 전국 장애 청소년 학습용 맞춤 보조기기 지원사업 협력

2017년 06월 01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장구 수리 및 관리 업무협약

2017년 06월 02일 한국전기공사협회 충북지회 전등리모콘 교체사업 업무협약

2017년 07월 10일 롯데복지재단 2017 장애아동·청소년 일상생활보조기기 지원사업 협력

2017년 07월 10일 롯데장학재단 2017 장애아동·청소년 학습증진보조기기 지원사업 협력

2017년 09월 01일 소식지‘꿈’1,000부 발행

2017년 09월 01일 가정 내 조립식 경사로 지원사업 발굴 확보

2017년 09월 11일 청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인권보호센터 ‘희망동행’ 32개 네트워크 기관 업무협약

2017년 09월 15~19일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이동보조기기센터 운영

2017년 09월 26일 한국피해자지원협회충북지부 업무협약

2017년 09월 26일 제 3회 세미나 개최 ‘사회통합을 위한 맞춤형 보조기기 지원 방안’

2017년 11월 3일 (주)폴리텍 이동보조기기 전동휠체어 외 14개 후원(1,300천원)

2017년 12월 04일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2017년 차량지원사업 선정 ‘경차-레이’

2017년 12월 15일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2018년 기능보강사업 선정 ‘아동청소년 이동보조기기 지원 사업’ (2,000천원)

2018년 01월 02일 푸르메재단 2018 희귀난치 어린이 지원 사업 협력

2018년 01월 02일 푸르메재단 2018 장애어린이‧청소년 맞춤형 보조기구 지원 사업 협력

2018년 03월 06일 아름다운재단과 함께하는 2018 장애아동‧청소년 맞춤형 보조기구 지원 사업 협력

2018년 03월 08일 월드비전과 함께하는 저소득 희귀질환아동 맞춤형 보조기기 지원 사업 협력

2018년 04월 02일 푸르메재단 장애아동‧청소년 이동보조기기 지원 사업 협력

2018년 04월 03일 보은군노인장애인복지관 보조기기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

2018년 04월 10일 롯데재단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사업 협력

2018년 05월 01일 2018 에쓰오일 전국 장애 청소년 학습용 맞춤 보조기기 지원 사업 협력

2018년 06월 29일 괴산군노인복지관 어르신을 위한 보조기기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 

2018년 08월 01일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2018년 지정기탁사업 선정

2018년 09월 07일 케어메디칼 보조기기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

2018년 09월 21일 ㈜라인의료기 보조기기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

2018년 11월 01일 제 4회 보조기기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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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사례관리 현황

(2018. 12. 31 기준/명)

구분
장애 유형 장애 등급

지체 뇌병변 지적 시각 청각 언어 기타 1급 2급 3급 4급 기타

인원 362 298 17 126 99 5 160 412 110 112 119 314

구분

보조기기 영역

휠체어 및 
이동기기

감각
일상
생활

앉기 및 
자세

주택 및 
환경개조

컴퓨터접
근

보완대체
의사소통

레저 자동차 계

인원 449 209 204 75 41 30 29 9 - 1,046

□ 2018년 실적 통계
(2018. 12. 31 기준/명)

구분 단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 계

서비스
전체실적

명 34 13 85 55 88 180 101 65 56 174 12 13 876

건 44 19 119 79 101 207 117 81 63 179 20 17 1,046

콜센터 건 34 30 48 65 69 25 52 34 38 30 30 41 496

견학
건 1 0 4 1 1 0 0 3 3 2 0 0 15

명 3 0 28 5 5 0 0 16 40 13 0 0 110

전문인력
교육

건 0 1 2 1.5 1 3.5 0 0 0.5 0 0 0 9.5

명 0 50 26 150 50 82 0 0 15 0 0 0 373

홍보 건 3 1 8 3 4 1 2 0 1 5 4 1 33

지역사회연
계

건 0 1 0 1 0 1 0 0 2 0 0 0 5

민간자원
연계/발굴

건 2 0 2 2 1 1 0 0 0 0 0 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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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영역별 보조기기 종류

서비스
영  역 보조기구 서비스

영  역 보조기구

감각보조

기구

자동차

개조

컴퓨터

접근
앉기 및 

자세

보완대체

의사소통

휠체어 

및 

이동기기
레져활동

보조기구

일상생활

보조기구 주택 및 

환경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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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7 주요 타시도 우수사례 소개(경기상상캠퍼스)

□ 사업개요
 ○ 추진배경 : 2003년 폐쇄된 옛 서울농생대를 모든 세대의 도민들이

              다양한 문화를 즐길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

 ○ 위치/면적 : 수원시 권선구 서둔로 166 / 152,070㎡

 ○ 사업방향 : 역사․전통존중, 원형보존, 주민친화, 공간개방

 ○ 사업규모 : 22개 공간 중 8개 공간 재생

 ○ 사업기간 : 2015. 1. ~      * ’16.6.11 개관

 ○ 사 업 비 : 333억원(국비 101, 도비 232)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계 33,330 2,600 8,000 5,600 7,200 9,930

조성
계 20,600 2,000 6,000 2,800 3,800 6,000

국비 10,100 800 3,000 1,400 1,900 3,000
도비 10,500 1,200 3,000 1,400 1,900 3,000

운영 도비 12,730 600 2,000 2,800 3,400 3,930

  * 공간재생 : 균특사업(산업단지, 폐산업단지 문화재생, 문체부) (국비 50%, 도비 50%)
  ** 공간운영(관리 및 프로그램) : 도비 100% 

□ 추진상황
 ○ ’12.  8.  부지 교환 취득 (경인교대 캠퍼스 ↔ 서울 농생대 수원캠퍼스)

 ○ ’14. 10.  서울 농생대 부지 활용계획 수립

 ○ ’15.  1.  사업착수

 ○ ’16.  6.  경기상상캠퍼스 개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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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간조성
 ○ 리모델링 (’16) 2개동 → (’17) 6개동 → (’18) 7개동 → (’19) 8개동

생활1980(‘16. 6. 개관) 생생1990(‘16. 6. 개관) 청년1981(‘17. 5. 개관) 공작1967Ⅰ,Ⅱ(‘17. 5. 개관) 플랫폼1986 (‘18. 5.개관) 교육1964(‘19. 7. 개관 예정) 창생공간(‘19 조성 예정)

(단위 : 억원, ㎡)

연번 건 물 명 조성연도 연면적 공  간  구  성

계 8 개소 16,197

1 생활 1980
(농원예학관)

‘16
3,697

 지역 문화 향유 및 생활문화 
 * 어린이책놀이터, 손살공방, 창업․창직공간, 

사무실 등

2 생생 1990
(농공학관) 2,997  생활문화 플랫폼

 * 경기생활문화센터, 팹랩, 각종 공유공간 

3 청년 1981 
(농화학관)

‘17
2,977  일자리 창출

 * 창업․창직공간, 디자인랩, 사진랩, 강의실

4,5 공작1967 Ⅰ,Ⅱ
(농업공작실) 932

 입주단체 창직활동 지원 및 각종 교육
 * 목공, 자전거, 도색/건조, 뮤직랩 / 라이브클

럽

6 플랫폼1986
(대형강의실) ‘17 1,310  각종 공연․창작․연습 공간 

 * 공연장, 창작연습, 전시실, 장업․창직공간 등

7 제2문화창작소
(농업교육학관) ‘18 1,234  교육 및 프로젝트 공간

 * 다사리문화학교, 누구나학교

8 창생공간
(임학임산학관) ‘19 3,050  메이커 공간(제작실험실, 공동작업장 등)

 * ‘19 리모델링, ’20 운영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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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성과 : 전국적 문화재생 성공 사례
 ○ ‘16. 6월 개관 후 54만 여명 방문
 ○ 직․간접 일자리 : 119팀 395명
 ○ 도민 누구나 즐기는 복합문화 공간이자 세대별 생활문화 향유 확대
 ○ 다양한 주체와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문화공유 실천
 ○ ‘17년 지역발전사업 우수사례 선정(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 ‘18년 한국리모델링 건축대전 준공부문 대상(대형강의실 → M3)

□ 운영실적
   (‘19.5.31 기준)

구 분 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공간조성(건물수) 7 2 4 1 -

이용객 541,899명 52,955명 130,948명 247,866명 110,130명

일자리 119팀 395명 5팀 49명 37팀 109명 36팀 125명 41팀 112명

입주단체 63팀 145명 5팀 14명 29팀 65명 29팀 66명
통합

lab 15팀 43명 8팀 16명 7팀 27명
문화기획자양

성 95명 35명 28명 32명 모집중
프로그램 153개 

4,926회 30개 399회 77개 
1,092회

97개 
3,626회

38개 
1,663회

프로그램 
이용자수 146,551명 7,645명 18,543명 61,240명 59,123명

생활문화동호회 52개 669명 - - 44개 584명 52개 66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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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도 공간별 세부사업 계획
 ① 생활 1981 : 지역문화 ․ 생활문화 

3층  그루버 입주공간, 오픈키친, 강의실
2층  사무실, 청소년문화공간, 세미나실, 회의실
1층  북카페, 손살이공방, 체험장, 문화카페

생활문화 프로그램 운영 및 공간지원 
생활문화 프로그램 : 양봉, 텃밭, 요리, 그림책, 숲 체험 등 운영  
청소년 및 학교 연계 프로그램 : 노동의 맛, 청소년 취미탐구생활, 청소년 취재단 
동네장인학교 : 장인발굴 사업 연계 생활문화 프로그램 
동호회 공간 지원 : 딸기살롱, 무궁화살롱 등 생활문화 동호회 공간 운영

생활문화 기반 조성 및 활동 지원
손살이공방 : 다양한 수공예 공방 지원 및 1일 클래스 및 심화 프로그램 
손살이 장날 : 손살이공방 메이커투어 프로그램
문화카페 : 지역 로컬푸드로 건강한 먹거리 개발 및 제공
어린이책놀이터 : 어린이 및 가족단위 이용객을 위한 작은 도서관

  ② 생생 1990 : 생활문화 플랫폼

 

3층  창작공방, 공동작업실, 생활메이커 공간, 사무공간
2층  입주공방, 교육실, 생활문화 동호회 공간 
1층  사무실,  요리실, 동네부엌, 커뮤니티 및 영유아 공간, 수유실
별관  도자․유리 랩, 경기팹랩

  

경기생활문화센터 조성
3층, 옥상, 별관 → 경기생활문화센터 조성

메이커 공간 및 프로그램 운영
경기팹랩 (별관) : 개인 아이디어의 프로토타입 및 완제품 제조․생산
특화공방(도자 및 유리) : 전문인력 선정 운영
생활메이커 공간 : 생활문화 활동 지원을 위한 공유 장비 제공 

지역 협업
생활문화동호외 공간 및 활동 지원, 생활문화 매개자 양성
지역 장인발굴 프로제트, 지역 주민 커뮤니티 공간 및 메이커 공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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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제작, 실험, 창직·창업 : 청년1981, 공작1967Ⅰ․Ⅱ 
 

 

청년
1981

2층  그루버 입주공간, 오픈라운지

1층  카페, 부루잉랩, 디자인랩, 미디어랩, 그루버 입주공간

공작
1967
Ⅰ,Ⅱ

1층  목공랩, 자전거랩, 뮤직랩, 건조/도색랩, 라이브클럽 등

문화기반 창직·창업 지원 
그루버 네트워크 및 창업․창직 지원
  ․ 입주반상회 / 워크숍 / 연구프로젝트 / 교육·컨설팅(콘텐츠진흥원 협업) 
  ․ 그루버 생산품 외부 마켓 참가지원

다양한 메이커스 공간 운영
제작․창작 실험실 : 브루잉, 디자인, 사진, 목공, 자전거, 뮤직 
  ․ 일반인 대상 프로그램 / LAB협력 프로젝트 / 입주단체 기술워크숍 / 자유학년제 프로그램

④ 공간 1986 : 융․복합 문화 공간

  

2층  그루버 입주공간(공연․미디어), 사무실

1층  멀티벙커, 다목적 로비, 사무실

  

문화 공연, 협업, 창작 공간
열린 공연장․전시실 운영(창작자 및 시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개방 공간)
다양한 장르․매체 간 협업․ 지원, 융․복합 예술포럼 및 교육
각종 파티, 옥상공연 등을 통한 루프탑 활성화
공연․미디어 분야 그루버 입주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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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교육 1964 : 문화예술교육, 문화기획자 양성
2층  학습공동체실, 워크숍룸

1층  도서관 및 대형강의실, 리빙랩, 워크숍룸, 오픈라운지     
문화예술교육 및 문화기획자 양성

다사리문화학교 :  인문·문화·문화기획 교육 / 워크숍 / 학습공동체 / 공동프로젝트
청년 직장인 문화야학 <언감생심>
경기예술교육지원센터 입주
누구나학교 : 누구나 배우고 누구나 가르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운영 
생태학교 : 에너지전화, 생태전환, 먹거리자립, 적정기술 교육 등
시민인문학 : 예술, 과학, 문학, 사회 등 명사 초청 강연

⑥ 모두를 위한 놀이터 : 자연놀이터, 야외 공간

사색의동산   포레포레, 주요행사 공간, 자연 휴식공간

산책길   숲 체험프로그램

모두를 위한 놀이터

포레포레(4~9월, 6회) : 입주단체, 지역 생활문화장인 생산품 판매, 문화체험 등이 결합된 문화행사
모두의 놀이터 : 야외 수영장, 미로놀이터, 반려견 놀이터, 짚라인, 트리하우스 등 
캠퍼스 산책길 정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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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상상캠퍼스 리모델링(재생사업) 실적
 ○ 리모델링 실적 : (’16) 2개동 → (’17) 6개동 → (’18) 7개동 

연도 건 물 명 연면적 공   간   구   성

2016
생활 1980(농원예학관) 3,696㎡ 생활공방, 어린이책놀이터, 공유부엌, 각종 회의실, 다사리문화학교 등
활생 1990
(농공학관) 2,997㎡ 유리, 도자, 섬유공방, 전시실, 각종 문화활동 공간

2017
청년 1981
(농화학관) 2,977㎡ 청년입주단체, 팹카페, 디자인랩, 사진랩, 브루잉랩 등

공작1967 Ⅰ,Ⅱ
(농업공작실) 932㎡ 목공랩, 자전거랩, 도색/건조랩, 뮤직랩, 라이브클럽 등
플랫폼 1986
(대형강의실) 1,310㎡ 공연예술, 전시, 컨퍼런스, 멀티벙커, 스튜디오, 코워킹홀 등

2018 제2문화창작소
(농업교육학관) 1,234㎡ 다사리강당, 청년 입주공간, 학습공동체실 등

 ○ 현장사진
◎ 농원예학관 ⇒ 생활 19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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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년 농공학관 ⇒ 활생 1990

⇨

◎ ‘17년 농화학관 ⇒ 청년 19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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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년 대형강의실 ⇒ 플랫폼 1986

⇨

◎ ‘17년 농업공작실 ⇒ 공작 1967 Ⅰ, Ⅱ

⇨


